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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최근 자원 부족 및 기후 위기 등에 따라 지속가능한 패션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990 년부터 진행되어온 패션 및 의류학 분야의 지속가능성 관련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여 지속가능한 패션을 실천할 수 있는 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패션 연구가 출현한 1990년부터 2022 년 6월까지 32 년간의 지속가능한 

패션에 관한 1,179 건의 연구를 분석하였다. 먼저 분석대상 연구들의 연구 연도, 발행 저널, 

국가, 키워드의 동향분석을 위해 양적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분석대상 연구들의 

지속가능한 패션 관련 연구들의 주제 및 내용을 패션 제품의 인생주기, 지속가능성 관련 제도, 

지속가능한 교육, 글로벌 어젠다로 구분하고 질적분석을 실시하고, 분석 결과를 통해 

지속가능한 패션 연구의 발전 방향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양적 분석을 통해 그 동안 이뤄져 왔던 지속가능한 패션 연구들의 동향을 

시각화하여 전반적인 연구 현황 및 학문적 진전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질적 분석을 통해 지식 구조를 명확히 하고 향후 연구에서 잠재적 연구 방향성을 

시사하였다. 

첫째, 분석대상 연구들의 연구 연도, 발행 저널, 국가, 키워드의 동향분석을 위해 양적분석을 

실시한 결과, 2011 년 이후 지속가능한 패션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고, 각 국가는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영역을 기준으로 연도 및 국가 별 양적 

분석한 결과, 지속가능한 패션 연구는 소재 선택시 지속가능성의 고려가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영역을 세분화하여 양적 분석한 결과, 지속가능한 패션에 대한 책임 순이 기존의 

연구와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지속가능한 패션에 대한 책임이 많은 순번은 소재, 환경 

및 기술, 공급망, 법 및 기업 순으로 기존 연구들의 판단과 상이하게 분석되었다. 상이하게 

분석된 결과는 그동안 지속가능한 패션 연구에 대한 각 국가별 환경에 따라 연구 동향이 

달랐으며, 거시적으로 지속가능한 패션에 대한 연구 동향 분석이 미미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통해 모든 국가가 지속가능한 패션에 대한 연구를 협동하여 이뤄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분석대상 연구들의 지속가능한 패션 관련 연구들의 주제 및 내용을 패션 제품의 

인생주기, 지속가능성 관련 제도, 지속가능한 교육, 글로벌 어젠다로 구분하고 질적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분야에서의 한계점과 지속가능한 패션을 실천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의 핵심을 

도출할 수 있었다. 분석결과를 통해 지금까지 전세계적으로 국가, 산업, 각종 기관 및 

소비자들은 지속가능한 패션에 대해 그 개념을 합의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ii- 

현 시점에서의 지속가능성은 시공간을 넘어서 환경이라는 큰 범주 안에서 사회 및 경제의 

조건을 충족하여, 현 인류와 미래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환경과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지속가능성의 의미가 합의되지 못한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사료된다. 첫째, 

지속가능성은 미래 세대보다 현 세대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둘째, 환경이라는 큰 범주 안에는 

제품의 환경 영향, 기업의 환경, 교육의 환경, 생태계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지만, 현 세대는 이를 

포함한 세부적인 범주를 경시하며 경제와 사회적 이익을 추구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모든 

주체가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해, 현 세대는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지속가능한 환경은 현 세대가 제품, 기업, 그 이외의 주체들, 교육 등의 

환경이 어울려져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문화를 의미한다. 미래 세대에게 지속가능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현 세대는 참을성, 공정성, 실행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성을 지켜야 한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패션 연구이 동향분석을 통해 이러한 현상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더불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된 지속가능성의 패러다임과 관련된 연구 동향을 

확인하고, 실천 주체자로서의 UN 의 역할과 제도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패션의 범주를 패션 제품의 인생주기, 

지속가능성 관련 제도, 지속가능한 교육, 글로벌 어젠다로 구분하고 각 영역의 연구 동향과 

흐름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한편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분야별 저널의 차이점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분야 별 저널 발행 주기 차를 파악하지 하지 못했다. 본 연구의 결론을 통해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가능성은 하나의 학분 분야가 아닌 다학제적 사고 및 현장 연결을 기반으로 실천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는 지속가능한 패션이 하나의 학문분야의 전유물이 아닌 인간, 

문화, 사회 및 환경에 대한 연구로서 범학문적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속가능한 패션이 실제적인 지구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UN과 같은 범국가적 

국제기구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UN 은 SDGs와 같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선포하고 

전세계가 이를 추구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전세계가 지속가능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동의 방향을 설정해야 하며, 이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주요어: 지속가능한 패션, 패션 제품의 인생주기, ESG, 지속가능한 교육, 글로벌 어젠다 

 

학   번: 2021-22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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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과 필요성  
 

기술 발달에 따른 자원 남용 및 경제 성장을 위한 자연 파괴 등과 같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인간의 활동으로 기후가 변화하고 지구 온난화가 급속화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구 환경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지구 환경의 변화는 해수의 열팽창, 해수면의 상승, 더 잦은 

홍수와 태풍의 발생이다. 이로 인해 지대가 낮은 국가의 국토 면적의 감소, 거주 공간의 침수와 

기후 난민의 발생 등이 기후 변화에 대한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 기후 변화는 지구 

지표면의 변화뿐만 아니라 도미노처럼 물가 상승 등으로 미래 사회에 경제적인 큰 타격을 주기도 

한다. 기후 변화는 이제 기후 위기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동식물들의 서식지는 물론 우리 인간의 

터전과 지구 자체의 생존까지도 위협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기후 위기로 겪는 현상에 대한 

대책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은 탄소 중립의 실천이다. 

지구 온난화는 자명한 사실이며, 한국은 파리 협정 타결에 기여하기 위해 2015 년 

6 월‘2030 년 온실가스 배출전망(BAU) 대비 37% 감축’ 목표를 포함한 국가별 

기여방안(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이하 INDC)를 제출하였으며, 동 

INDC 는 국회의 파리협정 비준 동의를 얻어 UN 에 비준서를 기탁한 2016 년 11 월 3 일 공식 

국가결정기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이하 NDC)로 

등록되었다(외교부, n.d.). 패션 산업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파리 기후 

변화 협정에 의해 설정된 1.5 °C 경로를 뛰어넘는 궤도에 올라와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후 변화 

협정에 의해 설정된 1.5 °C 경로는 IPCC 가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설정한 온도를 맞추기 

위해 줄여야 하는 탄소배출량을 나타내는 경로이다. 설정된 경로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2030 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1 억 메트릭 톤(Metric Ton)으로 줄여야 한다(McKinsey & 

Company, 2022).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는 것은 과거의 산업화로 인한 수 십년 간 탄소 배출량의 축적물의 

결과이다. 그동안의 탄소 배출량 배출 원인에는 다양한 산업군이 존재하였으며, 그 중에 패션 

산업은 전세계 산업 중 두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패션 산업은 전세계의 항공편과 해상운송을 합한 운송 기관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패션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사용되는 원재료를 직조하고 옷을 염색하고 

제작하는 생산부터 시작하여 세계 각국에 운송 수단을 통해 유통되고 소비자가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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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정까지 이른다(BBC NEWS 코리아, 2022). 패션 제품 생산과 소비과정에서 환경 오염과 

관련하여 오랜 기간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고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 하지만, 

영향을 미치는 탄소배출량과 관련하여 패션업계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 과학자 린다 그리어(Linda Greer)는 “대부분의 패션 브랜드가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얼마나 탄소를 배출하는 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며, 탄소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공급업체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은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Linda, 2018). 그 이유는 

산업 시스템 측면에서 다층으로 공급망이 복잡하게 이뤄져 있으며, 무역 자유화와 지속적인 비용 

압박 등의 원인으로 대부분의 기업이 상품의 최종생산을 아웃 소싱(Outsourcing)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Elizabeth, 2019). 케네스 퍼커(Kenneth P. Pucker)교수가 기고한 최근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따르면, 패션 산업은 복잡한 공급망으로 전세계 탄소 배출량의 4%에서 

10%까지 배출한다고 보고 있다(Kenneth, 2022). 패션 산업이 추가적이고 획기적인 감축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2030 년에 21 억 메트릭 톤의 탄소 배출로 목표를 기존에 설정된 목표에 

비해 거의 두배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McKinsey & Company, 2020). 빠르게 변화하는 패션 

트렌드, 소비자들의 패션 유행을 따라가려는 심리와 수요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산량이 많은 패션 

업계의 과거 현황 때문에, 현재 지속적으로 패션업계의 탄소 배출량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속가능성은 수 십년동안 매우 높은 관심을 받았다. 지속가능한 패션(Sustainable 

Fashion)의 정의는 다양하게 Eco-Friendly 및 Environment-Friendly 등의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로도 사용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패션은 패션 제품의 생산과 사용, 나아가 폐기 

단계 과정까지는 모두 자연적 차원에서 고려된다. 이는 지속가능한 패션의 수행 자체가 생산하는 

기업에서부터 소비하고 처리하는 소비자의 행동까지 모든 절차가 지속 가능할 때 지속가능한 

패션이 이행된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속가능한 패션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사회 전반적으로 자연과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소비자들이 지속가능한 제품을 

소비하는 경향이 높아졌다. 현대 사회의 소비자는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깊은 관심을 갖고 

책임감 있게 소비하고자 하는 높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 특히, MZ 소비자들은 의복의 물질적인 

측면인 쾌락과 즐거움뿐만 아니라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김지애, 2022). 동시에 패션 

산업은 제품의 디자인, 생산과 공급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환경 친화적이며, 진정성이 있는 

투명한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한국화학 섬유협회, 2020). 소비자의 제품에 

대한 투명성 요구와 책임감 있는 기업의 인식 요구는 지속가능한 패션의 중요도를 더욱 높일 

것이다. 기업들은 공정성을 추구하고 기업의 ‘선한 영향력’을 우선시 보이는 소비자들의 소비 

변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조정희,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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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패션의 실천을 위해, 각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와 기업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패션이라는 용어가 나타난 지 수십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속가능한 패션의 개념, 

정의 및 내용 등이 합의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산업, 학계와 소비자 간의 

지속가능한 패션에 대한 정의와 실천 과정이 서로 합의되지 못하였고 서로 정의가 다르게 

인식되고 있다. 이는 패션의 지속적인 탄소배출량의 증가를 통해 알 수 있다. 지속가능한 패션은 

궁극적으로 탄소배출을 줄이고, 지구와 인간이 함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패션의 실현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정의 정립과 방법, 그리고 

범위 등을 암묵적으로 패션 산업과 학계, 그리고 소비자가 합의할 필요가 있다. 모든 이해 

관계자들은 재료의 획득, 제조, 사용, 유통 및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대한 측면을 알아야 

한다. 

 그동안 지속가능한 패션에 대한 연구, 산업 및 기업과 소비자들이 많은 노력하여 관심을 

기울였지만 지속가능한 패션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을 아직도 모른다고 여겨진다. 오랜 

기간동안 완벽히 이뤄지지 않은 지속가능한 패션에 대한 해결책과 방향성을 명확하게 밝힐 

중요한 시점이다. 이제까지 현장과 학계에서의 포괄적인 노력이 어떠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는지 

살펴보고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고 왜 효율적이지 않았는 지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지속가능한 패션에 대한 연구를 살펴 지속가능한 패션이라는 용어가 등장한 다음부터 

이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앞으로 패션 산업, 학계와 소비자는 

지속가능한 패션의 개념을 합의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종합적으로 탐색해야 

한다. 더불어, 최근 생태 전환을 위한 교육계의 재활용 등과 같은 자원의 재활용이 대두되면서, 

지속가능성의 적용에 따른 교육의 방향성을 탐색하고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최근, 뉴욕주에서는 탄소 배출량 감소 및 생활임금 지급과 비교한 임금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이는 최초의 법이며, 연 매출 1 억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린 브랜드 중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기업은 매출의 2%를 벌금을 물게 될 것이다(New York Times, 2022). 

글로벌 패션 산업에서 현실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패션의 실천을 위해 더욱 

진지하게 고민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에 본 연구는 지난 60 년간 지속가능 패션이라는 

개념이 대두된 이후 진행된 선행 연구에 대한 동향 분석을 통해 그동안 지속가능 패션이 어떠한 

관점에서 다루어져 연구되어 왔는 지를 살피고, 앞으로 후속연구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며, 

더불어 이에 기반하여 산업계와 소비자들이 실질적으로 지속가능한 패션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목표, 내용 등에 대한 기초자료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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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목적과 의의  
 
본 연구는 기후 위기와 맞물려 지속가능한 패션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때문에, 1990 년부터 

진행되어온 패션 및 의류학 분야의 지속가능성 관련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여 지속가능한 패션을 

실천할 수 있는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본 연구는 1990 년부터 2022 년까지 32 년간 지속가능한 패션 관련 연구 현황을 살펴, 

지속가능한 패션과 관련한 연구들을 연구 년도, 발행 저널, 국가, 키워드를 기준으로 분석하여 

특징을 파악한다. 

둘째, 지속가능한 패션 관련 연구들의 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연구의 방향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패션 관련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연구동향분석 결과에 관해 논의하고, 앞으로 지속가능한 패션 

관련 연구가 나아갈 방향과 학문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학술적으로 지속가능한 패션의 개념 정의와 후속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지속가능한 패션은 모든 분야에서 실천되고 이뤄질 때, 지속가능한 패션을 실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연구들은 각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세분화되어 이뤄져 왔다. 

따라서, 생산부터 처리 과정까지 지속가능한 패션을 위해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패션의 

연구 동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이뤄진 지속가능한 패션에 

대한 연구들의 동향을 분석하고, 후속 연구들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의 동향을 분석하여, 산업적으로 패션의 지속가능성이 연결되지 

못한 문제와 현상을 파악하고 소비자의 실천과 국제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패션산업은 지속가능성을 실천해야 한다. 또한, 지속 가능한 패션을 위한 산업 

시스템의 변화 방향을 예측하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다른 산업에도 적용할 수 있는 유의미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패션을 실천하고자 하는 모든 주체가 올바르게 

나아가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동안 지속가능한 패션을 

위한 많은 국제적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 학계 및 소비자들 간의 합의가 되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패션을 이루기 위한 전지구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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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가적 노력 및 책임이 요구됨을 강조하고, 진정한 지속가능한 패션을 이루기 위한 법과 정책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제 3 절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목적은 지속가능한 패션에 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Khan et al.(2003)의 연구에서 사용한 5 단계의 체계적인 검토방법을 

활용하여 2 차 문헌을 사용하여 선행연구들을 양적 및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Khan et al.(2003)의 

분석방법은 구조화된 과정에 따라 선행 연구를 분석, 평가 및 해석하는 연구 방법이다. 이를 

적용한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총 5 단계로, 1 단계는 연구 대상의 조사 시기를 설정한다. 2 단계는 

연구 대상의 범위 및 분석 대상을 선정한다. 3 단계는 데이터를 각 연구의 기준에 맞게 데이터를 

정제한다. 4 단계는 분석단위를 설정하며, 5 단계는 그에 따른 최종적인 내용 분석을 실시한다. 

연구 방법에 따라, 우선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패션에 관련된 연구가 시작된 1990 년 1 월부터 

2022 년 6 월까지 범위로 설정하였다. 검색 단어는 지속가능 패션, sustainable fashion 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연구 동향을 위한 분석자료의 수집을 위해 구글 스콜라(Google Scholar) 및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홈페이지를 이용하였다. 우선 구글 스콜라에서는 주로 영문으로 작성된 해외 논문 및 

연구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활용하였는데, 다른 논문 검색사이트에 비해 무료라는 점에서 

접근성이 높고, 검색 결과가 가장 많이 도출되기 때문이다. 특히, 논문 제목이 지속가능한 패션을 

포함해야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검색 엔진에는 없는 자료 제목 필터 

기능을 활용하여 검색하였다. 다음으로 국내 연구는 주로 서울대학교 중앙 도서관 자료 검색 

서비스를 활용하였다.  

분석 대상 선정기준은 국내 및 국외에서 발표된 학술논문으로 분석 대상의 질적 수준을 

고려하여 중복적으로 추출된 논문이거나, 의류학과 관련이 없거나, 열람할 수 없는 경우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논문의 내용을 열람할 수 없거나, 공식적으로 발간되지 않은 석, 박사 

학위논문, 단행본(책), 잡지, 그리고 에세이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문과 영문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논문들은 파파고(http://papago.naver.com)를 활용하여 내용을 파악하고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 우선 연구의 기간은 대량생산으로 인한 패션의 산업화가 시작된 1990 년부터 최근 

2022 년까지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키워드는 크게 “지속가능”과 “패션”으로 정하고, 영어 

및 한글을 이용하여 각 검색엔진을 통해 연구대상을 추출하여 수집하고 분류하였다. 국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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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패션에 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영어 단어 “패션(fashion)”, 영어 

단어“지속가능한(sustainable)”과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를 사용하여 sustainable 

& fashion, sustainability & fashion 조합으로 검색한다. 국내의 지속가능한 패션 연구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영어 단어를 번역한 한글 단어 “지속가능한”, “지속가능성” 단어와 영어 

단어를 번역한 “패션”을 사용하여 “지속가능” 관련 한글 단어와 “패션” 한글 단어의 

조합을 입력하여 검색한다. 이를 위해 서울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 (http://lib.snu.ac.kr/)와 

구 글 스 콜 라 (https://scholar.google.co.kr/)를 활용하였으며, 최종 분석 대상은 1,179 편이다. 

지속가능한 패션에 대한 동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양적 연구 및 질적 연구 방법을 

모두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패션 산업의 추세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Aznar-Sánchez et al. 

(2020)의 분석 방법을 참고하였다. Aznar-Sánchez et al.(2020)는 검색에서 나온 최종 

연구들을 수, 출판 연도, 출판 언어, 저자, 국가를 분류하고, 주제 영역에 따라 분류하였고, 중복, 

누락 및 오류를 제거하고 불완전한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 데이터를 세분화하였다. 또한, 최종 

기록을 분석하고 결과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 결과를 표로 그룹화하고 그래프로 표현하였다. 

마지막으로 키워드 군집화 분석을 통해 주요 연구 동향을 도출하였다.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키워드 군집화 기반으로 본 연구는 질적, 양적으로 모두 분석되었다.  

   우선, 본 연구는 연구대상의 연구 연도, 연구 저널, 저자 국가와 키워드 분석 등을 중심으로 

양적 연구를 실행한다. 먼저 연구 연도는 전술한 바와 같이 1990 년부터 2022 년 사이의 연구 

수를 살피고 범주를 구분하여, 연구가 발표된 년도 및 기간의 연구 수 동향을 분석한다. 논문이 

발간된 저널의 동향을 연구범위로서 파악한다. 연구를 한 교신 저자 학교의 국가를 구분하여 

지속가능한 패션 연구에 대한 국가 동향을 분석한다. 그 다음, 지속가능한 패션 연구들의 

키워드를 추출하고, 연구에 주로 활용되는 주제를 분석한다.  

   주제의 구분은 지속가능성에 관한 선행연구의 기준을 참고하였다. Ren et al.(2020)은 

친환경과 지속가능성의 실행 계획에 대한 체계적인 문헌 연구를 통해 연구 동향 및 지식을 

분석하였다. 서지를 통해 연구 동향 및 지식을 분류하였다. Ren et al.(2020)이 사용한 키워드 

공존 분석은 키워드의 공존 시간대를 구성하여 여러 연구 주제로 군집화하는 것이다. 이는 지식 

구조를 명확히 하고 향후 연구에서 잠재적 연구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에 사용된다(Ren et 

al.,2020). Ren et al.(2020)은 첫 번째 기준인 경제, 사회 및 환경 연구, 두 번째 기준인 계획, 

정책 및 관리, 세 번째 기준인 응용 및 실천, 네 번째 기준인 기술과 다섯 번째 기준인 운영 연구를 

포함한 다섯 가지 기준으로 키워드 공존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Ren et al.(202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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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제시한 지속가능성의 군집과 패션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분석의 틀을 옷의 생애주기, 국가 

및 제도, 기업 환경, 교육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2015 년 전후로 UN 의 

지속가능한 목표가 제시되고, 최근에는 ESG 가 강조됨에 따라 시기에 따른 연구 주제 및 키워드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분석은 다음의 절차로 수행하였다. 주제에 대해 분석한 다음, 다시 세분화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주요 키워드군에 따른 지속가능한 패션에 관한 연구가 어떤 영역에 초점을 두어 

왔으며, 영역별로 연구가 어느 시기에 주로 이루어져 왔는지 분석한다. 그리고, 영역별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된 저자 국가를 파악한다. 또한, 각 영역에서 지속가능한 패션에 관한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져왔는지 파악하고자, 세부 키워드별로 분류하여 지금까지 어떠한 분야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는지 동향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연구의 영역 및 세부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류하여 질적 연구 방법을 실시한다. 각 

분야에 해당되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연구 주제, 저널의 저자, 연구방법 및 연구 결과 등을 

분석하고, 각 연구의 분석 결과들의 한계점과 시사점을 확인한다. 특히,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연구 동향의 세부적 맥락, 추세, 의의 등을 확인하고, 이러한 맥락을 

토대로 후속 연구의 방향과 산업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양적 및 질적 분석 방법을 활용한 

동향 분석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종합하여, 1990 년 이후로 이루어진 지속가능한 패션에 대한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선행 연구들의 한계와 앞으로의 연구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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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장 이론적 고찰 
 

지속가능성의 개념은 임업에서 시작하여 다양한 학문에 적용되었고(Wilderer, 2007), 이후 

의류학에서도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  본  장에서는‘지

속가능성’이 등장한 배경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동안 어원과 용어의 개념이 어떻게 

변화되어왔는지 이해하고자 다음과 같이 이론 및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더불어 패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패스트 패션, 슬로우 패션, 패션 시스템의 변화 및 패션의 지속가능성을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제 1 절 지속가능성의 어원과 패러다임 변화 

 

1.1 지속가능성의 어원 및 등장배경 
 

1.1.1. 지속가능성 어원의 출현 
 

 지속가능성은 “인류의 생존성(Human survival)”이라고도 불리어지는데, 이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우선시되어 인류의 생존성의 중점을 두고 있는 지속가능성의 어원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속가능한(Sustainable)”이라는 단어는 매우 오래전부터 사용되었으며, 동시에 

다양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우선, 지속 가능성은 “지속(Sustain)”과 “가능한(Able)”이라는 

두 단어로 만들어진 용어이다.  

먼저 “지속”은 1961 년에 The Oxford English Dictionary 에서 “존재를 유지하는 것(To 

keep in being)”이라는 정의로 해석되었고, 다른 의미로 “특정한 상태에서 유지되도록 

일으키는 것(To Cause to continue in a certain state)”으로도 정의된다. 다음으로 “적절한 

수준 또는 기준에서 유지하는 것(To keep or maintain at the proper level or 

standard)”,“일정 상태에서 보존하는 것(To preserve the status of)”으로 정의되기도 

한다(Murray et al., 1961). 이러한 정의를 종합하면, “지속가능한”의 “지속”은 생물체의 

존재를 유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가능한”은 라틴어로는 “Habilis”인데, 이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의미한다. 

이 단어는 1879 년 씌어진 라틴어 사전에서 동사인 “Sustinere”에서 어원을 찾을 수 있다. 

좀더 살펴보면, “아래(Sub)”와 “유지하는 것(Tenere)”의 두 단어로 나뉘어 뿌리를 갖고 

있는데, 영어에서는 보다 다양하게 해석되기도 한다. 근본적으로 공간에서의 물체들,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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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하는 것 또는 구조의 수용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생물체의 존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과 힘을 나타낸다. 즉, 지속가능성은 “지속”과 “가능한”이 결합되어, 물체, 공간의 

기능과 수용성이 시간을 갖고 지지, 유지, 보존, 머물기 등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Grober & 

Cunningham, 2012).  

 

1.1.2. 지속가능성의 등장 배경 
 

1.1.2.1. 지속가능성 등장의 시대적 배경 

 

지속가능성은 임업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는 숲이 새로운 성장으로 산출하는 것보다 더 많이 

수확하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Wiersum, 1995). 지속가능성을 의미하는 독일어인 

나할티케이트(Nachhaltigkeit)는 지속가능한의 명사 형태로, 1713 년에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이 용어는 농부들의 천연자원 보존과 토양의 비옥함 유지에 대한 걱정에서 유래되었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관심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이루어져왔는데(Wilderer, 2007), 

지속가능성의 역사는 일련의 조건들, 반응적인 철학적 패러다임과 문학의 범 유럽적 출현으로 

구성되어 있다(Dana et al., 2017). 21 세기 후반에 들어서 세계적으로 인구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서로 연결되어 세계화 시대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서로 다양한 의미로만 알 뿐, 정확한 

서로의 이해가 없었다는 한계가 존재했다. 이러한 시기에 지속가능성의 개념이 등장했다. 

지속가능성이 등장한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성장을 위해 희생된 지구환경과 이로 인한 

자원부족, 기후변화 등의 문제가 있다. 때문에 지속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관련 문제들 

해결하고자 하는 과거의 공공정책과 보고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자원의 부족은 모든 과학 

중심의 관심사였으며, 로마 클럽의 보고서(The report of the Club Rome)는 세계 공공 정책의 

관심을 끄는 이정표로 우리의 생존에 중요한 천연자원이 한 세대 또는 두 세대 안에서 고갈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Meadows et al., 2018). 이 보고서는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비관적 

시각과 측면만을 강조하여 공공정책으로는 채택되지 못했다.  

 

1.1.2.2. 브룬틀란드 보고서 발표 이후 시기 

 

1987 년 발간된 유엔 세계환경개발 위원회의 브룬틀란드(Brundtland) 보고서는 자원의 

고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은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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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에게 충족하는 필요 요소들과 미래 시대가 필요하는 능력의 요소들이 타협 없이 충족하는 

발전이다”라고 하였다(Brundtland & Khalid, 1987). 이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 정의는 우리가 물려줄 환경과 자연 자원의 여건 속에서 우리의 미래 세대도 최소한 

우리 세대만큼 잘 살 수 있도록 담보하는 범위 안에서 주어진 환경과 자연 자원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일컫는다. 지속가능성의 개념과 지속가능성의 발전은 이때부터 정책적으로 채택되었다. 

브룬틀란드와 연구자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위한 세계 국가들의 열망이 

제한된 천연 자원의 상황뿐만 아니라 환경 파괴의 위험과 함께 조화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Brundtland & Khalid, 1987). 브룬틀란드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모든 

국가에 충족시키는 정책의 근본으로 두었고, 이는 지속가능성의 첫번째 공식이다.  

이후 정책적 개념으로 확장된 지속가능성은 사회, 경제, 환경의 세 가지 차원을 포괄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속가능성의 개념 확장은 환경 차원의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을 감소시켰다. 현 

시대에서의 인류는 미래 세대의 희생으로 자원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지식과 복지 및 정책을 창출하게 되었다.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이 현재 인류에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미래 인류에게 왜 중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다. 결과적으로, 지속가능성은 사회적 

배경, 환경적 배경과 경제적 배경의 조화를 바탕으로 현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한 것이며, 

모두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Kuhlman & Farrrington, 2010). 현 세대는 현재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자원을 미리 사용하면서, 복지의 개념을 바탕으로 미래 세대에게 안정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실질적으로 자원 보존에 대한 중요성을 훼손하고 있는 관점이다.  

1992 년 리우 회의(Rio de Janeiro Earth Summit)는 지속가능성의 삼각형(The triangle of 

Sustainability)을 채택하고, 널리 확산하였다. 이는 지속가능성에 관한 두번째 공식으로, 생태학, 

경제학, 그리고 사회학적 정의를 모두 반영하고, 서로 연결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지속가능성에 관한 세번째 공식은 지구환경 보존의 근본적인 관점을 반영하는데, “숲이 다시 

형성될 수 있는 시간보다 더 빨리 나무들을 자르지 마라 (Don’t cut down more trees than 

the forest can re-grow)”이다(Brundtland & Khalid, 1987). 이는 임업에서 시작된 

지속가능성의 본래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으며, 자원의 회복이나 생성에 비해 더 빨리 자원을 

소비하는 현대에 매우 유의미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지속가능성에 관한 네번째 공식은 “창조를 

보존하는 것(To preserve creation)”이다. 이는 성경의 신의 명령 이야기에서 보듯, 악한 

사람들(Abad)이나 선한 샤머족(Shamar) 모두 선악과 상관없이 지구를 지키고 유지하려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지구를 지키고 유지하는 것은 전세계 모든 사람에게 의무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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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라는 것이다(Brundtland & Khalid, 1987). 인간의 지속가능성 의무는 선악을 넘어 

미래세대에게 지구 환경자원을 그대로 물려주고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1.1.2.3. 그로버의 네 가지 공식 

 

   전술한 지속가능성의 네 가지 공식은 다양한 학문과 연결되는데, 첫번째 공식은 현대 

우리에게‘지구 정치학’으로서 기후 변화와 같은 종합적인 위기와 연관이 있다. ‘지구 

정치학’으로서 지구를 구하기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라’라는 움직임과 생태학, 경제학과 

사회학 사이의 평등은 수목관리원들의 세번째 공식인 낭만주의 시대의 숲의 계몽과 연결되어 

있다. 생태학, 경제학, 사회학 사이의 균형은 결국 네번째 공식인 “창조를 보존하는 것(To 

preserve creation)”으로 돌아와 대성당 시대의 조화롭고 안정적인 중세 수도원으로 

이어진다(Grober & Cunningham, 2012). 각각의 공식들은 작게 보면 인간의 생활과 연결되며, 

크게 보면 지구의 생존까지 연결된다.  

네 가지 공식 중 첫 번째 공식의 핵심인 지구를 기후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비용과는 

상관없이 미국은 ‘아폴로 프로젝트(Apollo Project)’를 시작하기에 이르렀다. 1960 년대 

미국은 사람이 달에 도착하고 떠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는데, 이는 지구 안의 관점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구 밖의 관점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다른 시각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지구는 핵에서 시작하여 팽창하고 퍼져 외곽을 둘러싼다. 이를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leitmotif 인데, 이 단어는 후에 ‘지속가능성’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었다(Cernan & Davis, 

1999). 따라서, 인간은 개인인 차원, 또는 지구 내적인 좁은 관점에서 벗어나 보다 거시적이고 

넓은 관점에서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지구 정치학은 경제로 이어져 내려왔다. 스웨덴의 식물학자인 린네(Linnaeus)(1749)는 자연 

경제(Oeconomia nature)를 인생의 모토로 삼았는데, 자연경제 중에서 경제를 의미하는‘

Oecononomia’는 그리스어로부터 파생된 용어로 집과 가정을 의미한다. 경제는 모든 자연의 

통합과 단일성을 나타내며, 종의 다양성, 성장과 감소의 주기들, 공생, 먹이사슬들, 에너지 흐름들 

및 식물체들의 계승과 재생을 일컫는다. 한편, 광물계인 채소와 동물들도 서로 연결되어 

형성되는데, 동물들은 식물이나 자신보다 더 작은 동물을 섭취하거나, 서로 같은 종끼리 

잡아먹거나 해친다. 이와 관련하여 린네는 식물들의 연결고리는 서로 항상 잘 정돈된 세계를 

유지하는 반면, 동물들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지속가능성이 낮다고 하였다. 산업 사회의 

발달과 지능정보의 발달로 지구와 삶에 대한 보존과 다양성의 고려는 더욱 낮아졌다. 린네의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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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생태학에 새로운 청사진이 만들어졌고, 유럽에서는 자연경제를 주제로 열띤 논쟁이 

일어났다(Müller-Wille, 2003). 인간은 지식의 증가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것에 더욱 

열중하였고, 실질적인 자연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생물학에 대한 존경과 다양성의 지속가능성은 

고려되지 않았다.  

자연 경제의 중요성은 개인의 문화적인 형성까지도 영향을 미쳤다. 그로버(Grober)는 

18 세기와 19 세기의 ‘생태학의 탄생(The Birth of Ecology)’을 통해 지속가능성의 문화적 

발전을 위한 틀을 마련하였다. 그로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첫 번째 관점은 지속가능성이‘자

연의 죽음’과 반대되는 철학적인 패러다임인 자연의 에너지, 복잡성과 자율성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로버는 자연이 본질적으로 자기생성, 활동력, 스스로의 방향성과 행동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Packham, 2012). 그로버는 자연의 본성인 자기 생성과 

자기 번식을 위해서는 인간이 식물의 분류와 종의 균형을 이해하는 감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감각이란 다중, 다양성, 비옥함 안에 있는‘순수한 기쁨’에서 시작된다.  

이후 자연의 본질은 1800 년에 요한 고트프리트 헤르더(Johann Gottfriend 

Herder)의‘인류사 철학 개요’, 물리학자 알렉산더 폰 훔볼트(Alexander Von Humboldt)로 

이어졌다. 웨이머(Weimar)는 저서 코스모스(Cosmos)에서 식물, 동물, 환경 및 지리 사이의 

연결망은 ‘내면의 힘에 의해 주어진 완전한 전체와 방향’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들의 논리를 

지지하였다. 이후 사무엘 테일러 콜러리지(Samuel Taylor Coleridge)의 ‘포괄적인 생명 

이론의 형성을 향한 힌트들(Hints Toward the Formation of a More Comprehensive Theory 

of Life)’은 사람 개인이 ‘개성의 원리’를 통해 스스로 개성과 인생을 드러낸다는 것을 

포함했다. 개인은 다양한 모습을 나타내지만, 궁극적으로 모여‘다수의 통일성’을 

나타내고(Wilson, 2000), 결국 개인이 모인 다수의 모습은 자연 경제를 바탕으로 한 문화의 

모습을 보여준다.  

지속가능성은 지구의 핵심인 아름다움을 출발선으로 과학 분야인 식물, 동물, 환경 및 지리 등의 

과학 분야까지 확장되었으며, 이후 사람의 개성과 통일성, 사회 분야까지 확장되고, 문학과 

학문까지도 포함하게 되었다. 이는 그로버가 주장한 지구의 생태학적 아름다움은 문학의 자연에 

대한 아름다움까지 전승되었는데, 지속가능성에 대한 두번째 측면을 살펴보면 인간의 활동인 

토지 사용, 개발과 사회구조가 끊임없이 역동적이고 격동적인 자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결과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설리번 파우스트(Sullivan Faust)는 이에 대해, 

인간의 의식이 궁극적으로 소속되어 있는 사회의 소속감인 의식을 표현하지만 인간은 완전하게 

의식과 일치하여 행동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인간은 이중적인 존재로서 자연과의 친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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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한다면, 인간은 환경에 도움이 되는 변화를 주고 그 변화를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호 보완성을 깨닫아야 한다(Sullivan, 2011). 인간은 자연의 역동성을 파악하고 

자연에게 도움을 주어 자연과의 상호성을 가져야 한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그로버의 세번째 측면은 현대 사회에서 인간 자신이 지속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불안감을 표현하는 담론으로 발전했다. 세번째 측면은 1721 년 북부 대전에서 스웨덴이 

대패하고,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농민들과 독일 중상주의의 지속가능성 개념을 반영한 것이다. 

농민들은 대체식량을 마련하기 위한 지역 내 토종 식물 목록의 마련이나 기근이 든 지역사회에서 

자급자족의 발전방안에 집중하던 것을 참고하였다. 하지만, 린네의 자연에 대한 활력론적 개념에 

따르면, 자급자족은 한 지역뿐만 아니라 더 넓은 지역으로 넓혀야 하며, 지속가능성은 결론적으로 

전 범주적인 인간의 환경에서 시작하여 인간 생태학의 사회적 및 정치적 측면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Müller-Wille, 2003). 결국 지속가능성의 해결책은 과거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결과를 예측하여 자연과 인간 사이의 적합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로버는 1866 년에 만들어진 생태학이 20 세기 후반까지 문화적 배경으로 남게 된 이유에 

대해 낭만주의의 함축적 의미인 살고자 하는 강력한 본성이 경쟁적이고 점점 더 지배적인 자유 

시장 자유주의 아래에 묻혔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각 나라의 지속적인 농작물 공급을 위해, 

중상주의가 퍼지면서 세계적인 무역이 일어났다. 자유주의 산업화로 인해 지속가능성은 초기의 

철학을 무시하였다. 그로버의 지속가능성 개념과 문학적 표현들은 모두 ‘환경’에 대한 새로운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네번째 공식인 창조를 보존하는 것과도 연결되고 순환된다. 마지막으로, 

그로버는 윌리엄 모리스(William Morris)의 ‘어디에도 없는 뉴스(News from Nowhere)’와 

에밀 졸라(Emile Zola)의 ‘라테르(La Terre)’를 분석하고, 지속가능성의 개념화, 서술 

그리고 실천 방안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Grober & Cunningham, 2012). 이렇듯 지속가능성은 

시대의 흐름과 기술의 발달에 따라 그 개념과 영역이 확장되어왔으며, 현대에 이르러 

지속가능성의 영역이 대폭 확장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초기의 생태학적 지속가능성은 

사라져 버렸다.  

 

1.2. 지속가능성의 패러다임 변화 
 

   지속가능성을 시간 순으로 살펴보면, 그 안에는 지속가능성의 패러다임 변화가 존재한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1960 년대에 지속가능성은 생물권에 집중을 하였으며, 이후 1960 년대 

급성장하는 1 차 산업의 공급과 경제 상황으로 경제적 지속가능성이 중요하게 되었다.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0 년대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이 커졌다. 2010 년대에는 



   

-14- 
 

해결되지 않은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환경적 지속가능성이 다시 대두되었다. 

결국, 경제적,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해결하고자 환경인 생물권의 지속가능성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1.2.1. 1960 년대 생물권과 지속가능성 
 

브룬틀란드 보고서 발간 이후에 1961 년 세계자연보호 기금 창설 및 1962 년 레이첼 

카슨(Rachel Carson)의 ‘침묵의 봄’ 출간 등으로 대중들에게 과학기술로 인한 환경오염의 

위험이 본격적으로 알려졌다. 특히 침묵의 봄은 인간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살충제와 농약이 

야생동물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인간에게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불편한 진실을 공식적으로 

드러냈다. 환경은 지구가 인간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이익을 보여주는 주요한 지표이다(De Groot, 

1992). 자연은 인간에게 자원을 제공하고, 폐기물 흡수하고, 또한 다양한 생태계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자연 내에 살고 있는 다양한 

종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인구와 경제 활동의 규모가 증대됨에 따라, 자연이 훼손되거나 

종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부정적 현상이 발생하였다. 실제로 인류는 심각한 환경 파괴 

및 악화로 인해 많은 문제들에 직면하였고, 이로 인해 되돌릴 수 없는 장기적 문제들을 안고 있다. 

이 결과 사망률, 질병률, 이주, 물과 음식의 부족, 문화적 및 정신적 가치의 훼손 등의 문제를 안고, 

삶의 모든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Ekins, 2011). 자연은 인간에게 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생물권의 영역은 인간의 영역과 분리하여 고유의 영역으로 보존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성은 크게 생물권을 바탕으로 경제적, 사회적 및 환경적 영역으로 나뉜다. 브룬틀란드 

보고서(1987)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 언급된 이후, 지속가능성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명확한 

사회적 의무를 포함하게 되었다. 하지만, 모든 산업은 20 년동안 개발 및 경제 성장에만 집중하여 

사회적 의무를 무시하였다. 개발 및 경제 성장에만 집중한 결과는 지속가능성의 실패로 이어졌고, 

그 실패의 답을 찾고자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개념과 특성에 관심을 돌렸다. 브룬틀란드 

보고서에서,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더 광범위한 환경 및 경제적 문제를 정책에 연결하는 방식이 

되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지속가능성은 다양한 분야로 뻗어 나가 도시, 경영 그리고 환경 

지속가능성 등을 세분화되었다(Brundtland & Khalid, 1987). 지속가능성은 생물권인 자연을 

기반으로 경제, 사회 및 환경의 분야로 나눠졌으며, 인간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속가능성을 

실천하고자 자연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사회적 의무를 이해하고 수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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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1960 년대 이후 경제적 지속가능성 
 

   1960 년대 급성장하는 1 차 산업의 공급과 경제 상황으로 경제적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이 

커졌다. 인간은 어떤 방식으로 경제적인 지속가능성을 실천할 수 있는지 알기를 원했다. 인간은 

단지 몇 십년 후의 지속가능성보다는 몇 백 년 후의 지속가능성을 내다보는 것을 우선시해야 

한다. 현 세대는 지금 가진 자원의 양에서 최대한 활용하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Kirchhoff, 2005). 인간은 현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야 할 지 고민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많은 

학계와 기업들은 경제적 지속가능성에 대해 현재와 미래 계획의 중요한 측면으로 바라보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인구는 증가하였고, 인간들은 공동체를 형성하여 한 지역을 중심으로 무리 

지어 살게 되었다. 처음, 인간은 토지나 바다 등의 자연 환경에 노동력을 동원하여 자연 자본을 

얻는 1 차 산업인 농업, 임업, 목축업과 수산업에 기본을 두었다. 이후 도시가 형성되었고, 인간은 

교통 수단을 통해 도시를 연결하고 이동하였다. 이로 인해, 풍경 관람과 지역 상품 판매를 

바탕으로 하는 자연 관광 산업이 발달하게 되었다(Wheeler, 2013). 산업이 발전하면서 화폐의 

유통과 양이 증가하였고, 미시경제가 거시 경제로 확장되었다. 경제적인 성장으로 인해 발생된 

생물권의 훼손을 막고자, 농업, 임업 및 목축업 등을 관리하는 국가들은 환경 파괴 범위를 

최소한으로 지정한 지속가능한 지표를 만들었다. 그리고 각 국가는 공급망, 국제적인 통화와 

무역에 대한 법적인 제재와 규제를 시작하였다(De Waart et al., 1988). 즉, 인간은 공동체를 

형성하여 산업을 발전시켰지만, 환경을 훼손시키는 문제를 발생시켰고, 자연의 훼손을 줄이고자 

법적 제재를 도입하였다. 

1990 년대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져 인플레이션(Inflation)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경기 침체가 발생했다. 화폐가치는 하락하였고, 물가는 전반적으로 계속 상승하고, 

전세계적으로 구조조정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지만, 구조조정은 실패하였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 통화 기금(IMF) 그리고 국제 기구들은 각 국가들의 정책이 

빈약하고 나쁜 통치(Poor and Bad Governance)의 탓으로 원인을 돌렸다. 이 당시, 국제적인 

보고서와 자료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프리카 지역의 구조적 조정, 안정적인 경제를 위한 정책 

관련 프로젝트, 자연의 독점 규제, 개인의 건강 향상 및 바람직한 대학의 역할 등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했다(Paul & Mundial, 1990; Neumann, 1990). 산업화로 이익을 본 국가들은 주로 

선진국들이었으며, 그에 따른 악영향은 상대적으로 경제 지반이 약한 국가들이 받게 되었다.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실현시키기 위해,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맬서스(Malthus)는 

인구가 식량이나 생존에 필요한 물자보다 급속히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과거, 기근과 재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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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맬서스의 예측은 기술혁신으로 실현되지 못하였다(Malthus, 1872). 하지만, 기술혁신으로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하였고, 경제 발전으로 발생한 자연적 재앙을 해결하고자 맬서스의 

예측이 다시 재고되고 있다. 기후 위기는 인간이 자원과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축적시킨 온실가스 

방출의 결과이다(Bretschger, 2020). 창조 자본인 기계가 노동과 자연자본을 대체하였고, 그로 

인해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더욱 증가시켰다. 기후 위기로 발생한 부족한 자원 식량은 멜서스의 

예측과 일맥상통하였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창조 자본인 기술혁신이 자연 자본의 대체재 역할로 현재 소비를 유지해주고, 

미래 세대에게 필요한 것을 돌봐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다른 경제학자들은 창조 자본이 

자연 자본과의 상호 보완적인 재화이므로 미래세대를 위한 기회를 보존하고, 정책과 인센티브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Elliott, 2005). 창조 자본과 자연 자본이 대체물의 관계라면, 인간은 현 

시점에서 더 적은 것으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반면, 서로의 관계가 보완적인 관계라면, 인간은 자연 자본을 보존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인간은 경제적인 지속가능성을 위해, 창조 자본의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하는지와 자연 

자본을 덜 사용하는지에 대해 선택이 필요하다(Elliott, 2005). 그러나, 인간과 자연은 대체물의 

관계가 아니라, 보완적 관계이므로 끊임없이 경제적인 발전의 선택 갈림길에서 미래 세대를 위해 

자연 자본과의 조화를 고려해야 한다.  

경제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통합적이면서 체계적인 접근법은 자연 과학 범위 안에서 사회와 

과학자가 고려한 형평성을 기반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여러 분야를 통합하려면,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은 서로 소통하고 융합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인간은 궁극적인 결정을 의사소통과 

이해관계를 통해서 공통의 의미 있는 한 목소리로 낼 수 있다. 결정자는 각 분야들이 서로 대화를 

하는지에 대해 고찰해야 하며, 체계적인 변화와 지속가능성은 분야들의 의사소통을 통해 실천될 

수 있다(Loucks et al., 1998). 각 학문 분야는 그동안 이익을 얻고자 의사소통이 단절된 상태는 

아니었는 지에 대해 고찰해야 한다.  

종합하면, 경제적 지속가능성은 인간이 살 수 있는 경제적인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경제적인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의료보험 등을 포함한 사회 보장제도, 

인적자원 및 안정적 재정 구조를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전세계 국가마다 지형과 산업이 

다르므로, 국가마다 경제적인 구조가 다르게 적용되야 할 필요가 있고, 각 국가의 상황에 따라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동해야 하며, 국민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고 참여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경제의 발전은 결국 인간의 다양한 목소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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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되며, 서로의 의견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모두를 위한 공통의 목소리에서 시작된다. 즉, 

다양한 사회 집단들의 참여는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일으킨다(Boulding, 2013). 

 

1.2.3. 2000 년대 이후 사회적 지속가능성 
 

2000 년대 이후 인간들은 경제적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회적 지속가능성으로 Wi 

눈을 돌렸다. 대표적으로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연구한 학자들은 삭스(Sachs), 고드 스칼(God 

Schalk)과 치유(Chiu)가 있다. 먼저 삭스는 ‘문화적 지속가능성’을 중요시했고, ‘정치적 

지속가능성’을 통해 내부 및 외부의 균형을 맞춰 발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Sachs, 

1999). 고드 스칼(1966)은 캠펠(Campbell)이 제시한 도시 개발 삼분법인 ‘자원’, ‘개발’ 

및 ‘재산’에 ‘생존 가능성’을 추가하여 보완하였다.  

켐펠의 삼분법은 성장 중심의 개념으로만 구성되어 삶을 더욱 피폐하게 하였고, 심지어 

거주자들이 살 수 있는 도시를 형성하지 못했다고 비판받았기 때문이다(Godschalk, 2004). 

치유는 ‘사회적 규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사회적 전제 조건’과 ‘자원 및 기회의 

공정한 분배’를 구분하였고, 생물 물리적 환경 관리에 대한 사회적 한계와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관심을 높일 것을 주장했다(Chiu, 2003). 세 학자들에 따르면,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세 갈래로 

나뉜다. 첫번째는 지속가능한 개발이다. 이는 개발은 인간의 기본적 요구를 충족하고, 동시에 

개발 부족을 해결하는 데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지속가능성의 윤리성이다. 

이는 부유한 사람들이 행하는 해로운 행동을 바꾸도록 더욱 강력한 환경 윤리를 증진하여 사회를 

개선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세번째는 전통문화의 유지와 보존이다. 이는 특정한 사회의 관습과 

문화적 전통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지속가능성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삭스의 연구에 따른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적용성, 고드 스칼의 연구에 따른 다른 

분야에서의 사회적 지속가능성 발현과 치유의 연구에 따른 서로 다른 유형의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분리하고 유지하는 분석적 탐구의 필요성이 어떠한 효과를 생성하거나 다른 결과를 

초래하는 지에 대해 의문점을 보여주었다.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개발 

지속가능성, 연결 지속가능성과 유지 지속가능성의 특성을 지녀야 한다. 개발 지속가능성은 

기본적인 인간의 요구, 사회적 자본의 창출, 정의, 빈곤, 불평등과 세대간 형평성 등을 충족시켜야 

한다. 연결 지속가능성은 생물과 물리적 환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간 행동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다. 유지 지속가능성은 사회와 경제적 측면에서 사회 문화적 패턴과 관행을 보존하고 

유지해야 한다(Vallance et al., 2011). 즉, 인간은 사회적인 지속가능성을 실현시키기 위해, 

지역에 상관없이 세대 간의 평등을 추구하고, 자연을 보존하며 문화를 유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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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을 상징하는 개발 지속가능성, 환경을 연결시켜 주는 연결 

지속가능성, 그리고 인간이 원하는 것을 지켜주는 유지 지속가능성 중에서 어느 것을 우선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났다. 따라서, 인간은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세 특성을 

이용하여, 이 사이에서 모순되는 방법을 식별하고, 공평하고 의미 있는 해결책을 마련해야한다. 

해결책은 생물권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해야 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Vallance et al., 

2011). 인간은 정신적으로 항상 해왔던 것을 하는 습관을 갖고 있으며, 그것을 지속하기 원한다. 

하지만, 변화를 만드는 데에 더 좋은 해결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변화를 저항하는지에 대해서 

인간들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성의 사회적 배경은 기본적으로 현재 세대와 다음 세대에게 같은 형평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현 세대의 번영을 위해, 현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줄 무유형의 자원을 사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또한, 현 세대는 자원을 사용한 만큼 다음 세대를 위해 대책과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사회적 배경은 현 세대의 책임이자, 다음 세대의 권리이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형평성이 필요하므로 각 국가는 문화에 맞게 법을 제정해야 한다. 

각 국가마다 인간의 사회적 활동은 문화적으로 다양하다. 지구 전체의 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이행하기 위해, 각 국가들은 문화적인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 사회적 지속가능성은 

각 국가의 문화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현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 책임 있게 개발하고 행동으로 

임하는 것이다(Hahn, 2002; Cameron et al., 2004).  

전세계의 지속가능한 사회실현을 위해서는 모든 국가의 공통적인 법이 필요하다. 모든 국가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유지하고자, 국제기구 UN 은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를 제시하였다. ‘2030 지속가능한 의제’인 지속가능발전 

목표는 ‘단 한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을 기반으로, 인간, 지구, 번영 

및 파트너쉽이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있다(UN, 2015). 구체적으로, 인간은 가난하지 않아야 

하며, 배고프지 않아야 하고, 좋은 건강과 복지를 가져야 한다. 아이들은 질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하며, 성은 평등해야 한다. 지구는 깨끗한 물과 위생을 갖고 있어야 하며, 인간은 지구에서 

합리적인 소비와 생산을 해야 한다. 지구의 극심한 온도로부터 인간은 해결할 행동을 취해야 하며, 

바다 생태계의 다양성과 생태적 환경을 지켜야 한다. 따라서, 산업은 지속가능성을 위해 혁신하고, 

관련 기반시설에 투자하며, 자원의 평등성을 실현해야 한다. 인간들은 지속가능성에 기반하여 

공동체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UN 과 같은 국제기구는 다양한 파트너쉽을 통해, 범국가적이고 

글로벌한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고,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Jackson, 2020). 이를 기반으로 UN 은 

모든 국가에서 사회적 지속가능성이 유지되도록 중추적인 국제 기구의 역할을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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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2010 년 이후 환경적 지속가능성 

 

2010 년대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이 커졌다. 

자연 자본은 인간들을 위해 다양한 환경 기능을 제공한다. 환경 기능에는 거주지, 자원 생산과 

정보의 기능이 포함된다. 자연 자본의 환경 기능들은 모두 공간적인 요인으로 인해 좌우된다. 

자연자본의 생태계와 다른 물리적 요소들이 특정한 장소, 기후와 물리적 조건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연 자본은 환경 기능을 구현하고자 공간 규모에 집중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인간 자본의 기능은 경제를 시작으로, 인간의 건강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복지를 

제공한다. 인간 자본의 기능은 생태계의 안정성과 회복력을 조절할 수 있는 자연 자본의 환경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았을 때, 자연 자본을 우선시하는 환경의 

기능 운영만이 인간을 위한 복지 및 사회적 기능을 실현시킬 것이다. 현재 인간은 자연 자본과 

인간을 위한 자본 중 어느 것을 우선시하고 있는 지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Faucheux & O’ 

connor,1998). 인간은 빠르게 경제와 복지의 효과를 보기 위해, 인간 자본을 우선시하였다.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위해, 환경 기능과 자본 재고 능력의 유지를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드 

그루(De Groot)에 따르면, 환경 기능은 네 가지 범주로 나뉘어진다. 네 가지 범주는 규제 기능, 

서식지 기능, 생산 기능과 정보 기능이다. 규제 기능은 생태계 복원력 유지, 폐기물 재활용, 침식 

방지, 대기 질 유지, 최대 운반 용량 규제 및 생물 다양성 보존과 같은 필수의 기준을 갖고 있어야 

한다. 서식지 기능은 종의 보존을 위해 최소한의 생태계 크기를 유지하고자 하는 공간의 차원을 

우선시해야 한다. 생산 기능은 자연에서 자원을 얻을 경우, 지속가능한 생산량을 유지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마지막으로, 정보 기능은 가치가 있는 자연의 환경,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유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여긴다(De Groot, 1992). 지속가능성의 환경 기능은 현세대가 생물 자본의 

생산량을 다음 세대를 위해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자연 자본 재고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환경적 정책이 필요하다. 정책은 미래 세대를 

고려하여 천연자원을 기부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 세대까지 경제의 일상적인 운영이 지속되야 

하므로, 현 세대는 다음 세대를 위한 경제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인간의 경제 활동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환경을 기준으로 형성된 경제 평가가 필요하다. 평가 기법은 

한계적이어야 하며 가역적인 변화를 위해 설계해야 한다. 지속가능성을 향한 환경적 정책은 비용 

편익 분석의 일반적인 원칙에서 표준 자체를 도출하는 것보다는 미래에 발생할 손해를 피하고 

비용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 표준을 정해야 한다(Bishop,1993). 지속가능한 환경적 정책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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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대한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미래의 문제점을 예측하고 그에 대한 해결 방법을 기반으로 

평가 기준을 기반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자연 자본의 모든 규제에 대해 앞서 언급한 기능이 중요한 이유는 한번 자연환경이 무너진 경우, 

자연 시스템이 앞으로 어떻게 작동될 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Carpenter, 2001; Holling et 

al., 1995). 이를 예방하고자, 미국의 생태학자 댈리(Daly)(1990)는 지속가능성 개발의 네가지 

원칙을 제안하였다. 첫번째, 인간의 규모를 지구가 운영할 수 있는 능력 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제한해야 한다. 두번째, 기술의 발전이 처리량 증가보다 효율성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보장해야 

한다. 세번째, 재생 가능한 자원 수확 속도가 재생속도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폐기물 배출량이 

수신 환경의 동화 용량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네번째, 재생가능한 대체물의 생성 속도보다 

빠르게 비재생 자원을 개발해서는 안된다(Washington, 2015). 

지속가능한 개발의 네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인간이 지켜야 할 일곱 가지 지속가능성의 원칙을 

선정할 수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인간은 기후 패턴이나 오존층 등과 

같은 지구 환경 과정의 인위적 불안정성을 방지해야 한다. 두 번째, 인간은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생태계를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세 번째, 재생 가능한 자원의 재생은 

토양의 비옥성, 수생 생물 주기, 식물 덮개의 유지와 지속가능한 수확과 같은 엄격한 시행을 통해 

촉진되어야 한다. 네 번째, 비 재생 자원의 고갈은 자원의 최소 수명 유지와 대체물의 개발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 다섯 번째, 공기 및 토양에서 방출되는 물질은 물질을 분산, 흡수, 중화 및 

재활용할 수 있는 수용 매체의 능력인 임계 부화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즉, 방출되는 물질은 

생명체를 해치는 독소 농도를 지녀서는 안된다. 여섯 번째, 희귀성, 미적 질, 문화적 및 정신적 

연관성의 유지를 위해, 인간 또는 생태학의 중요성을 지닌 풍경은 보존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간 활동으로 인한 인명 피해의 위험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생태계나 인간의 

건강에 위협을 주고 지속적인 피해를 입히는 기술은 사라져야 한다(Ekins, 2011). 자연 자본의 

규제와 지속가능성의 원칙은 자연과 인간의 환경의 보존을 위해 균형 맞추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모두에게 피해를 입히는 기술은 없어져야 한다고 명시한다. 

2010 년대에 환경의 제도적인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기업은 여러 방면에서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활동하는 

것을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과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라고 한다. 2010 년대 이후 나타난 CSR 은 기업의 행동에 중심을 두지만, CSR 

안에는 기업의 투자자 역할이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2020 년대 ESG 는 투자자들이 기후 위기 

등 지구 차원의 문제들의 심각성을 해결하기 위해 발현됐다. ESG 는 기업들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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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수익 극대화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CSR 은 단기 이윤으로 인해, 이윤이 증가할 일이 

없지만, ESG 는 실행함으로써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이윤이 증가하지 않는 이유는 CSR 은 

경영자뿐만 아니라 환경 단체, 노조 및 기업 시민들에게도 사회적 책무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기업의 CSR 과 ESG 활동에는 국가의 특성과 지리적 위치가 중요하다. ESG 는 인권, 성적 평등, 

지역 사회와의 관계에서 오히려 범위가 넓혀졌다. 또한, CSR 과 ESG 는 국가의 경제적 발전, 

법률 및 문화가 강하게 연관되어 있다(Cai et al., 2016; Liang & Renneboog, 2017). ESG 는 

CSR 에 비해 최근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는 기후와 인류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 평가 및 

투자유치 등을 유도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CSR 은 기업 내의 환경에만 집중하였지만, 

ESG 는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에 집중하고자 하였다.  

환경문제나 사회문제를 다루는 주체가 기관 투자가, 가족 기업, 국영기업 및 정부인지에 대해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존재한다. CSR 과 ESG 의 관계에서, 소유권에 대한 결과는 역동성이 높기 

때문에 소유권의 선호도와 영향력 측정이 필요하다(Starks et al., 2017). 예를 들면, 스웨덴의 

가족기업은 CSR 과 ESG 에 대한 투자자의 요구를 충족한다(Abeysekera & Fernado,2020). 

하지만, 동아시아에 위치한 9 개의 상장 기업 표본을 조사한 결과, 가족 기업의 CSR 과 ESG 

성과는 스웨덴 가족 기업보다 더 낮았으며, 가족 소유주와 소액 주주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했다(Gillan et al., 2021). CSR 과 ESG 의 성과가 낮은 가족 지배 기업은 주로 국가 기관이 

약하고 문제가 많은 국가에 존재한다. 국가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의 차이는 지리적 차이일 

가능성이 있다(El Ghoul et al., 2016). 환경적 제도에 대한 결과는 국가에 상관없이 모두 

동등하게 높아야 한다. 지리적 한계를 넘어서 국가와 기업들의 동등한 평가 결과는 전 세계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실현시킬 것이다.  

국영 기업 및 정부는 2009 년 코펜하겐 협정 이후 다른 기업들보다 환경 성과를 향상시켰다. 

국가 소유에서 민영화된 41 개국의 상장 기업들에 CSR 과 ESG 의 환경 및 사회 점수로 

평가하였을 때, 민영화 전의 국가 소유 기업들은 모든 차원에서 다른 상장기업보다 CSR 과 ESG 

점수가 높았다. 또한, 국가의 소유권과 국가의 정치적 환경이 CSR 과 ESG 점수 척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국가의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점수 척도가 낮아 부정적인 평가 

결과를 나타냈으며, 국가의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점수 척도가 높아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McGuinness et al., 2017). 국가의 환경적 평가는 각 나라의 역사적 흐름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앞서 나간 국가들은 나머지 국가들의 환경을 개선되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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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환경 단체, 노조 및 기업 시민들뿐만 아니라 교육에서도 환경적인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교육 제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의 지속 불가능한 생산, 소비 및 처분 패턴에서 변화하는 

것은 분명히 기술적, 정치적 및 기타 구조적 변화뿐만 아니라 개인의 행동 변화도 요구된다. 

책임감 있는 시민을 육성하고 지속 가능한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변화 중심적인 방법 중 하나로 

교육자와 학교의 능력이 중요시된다. 의식적인 소비주의를 위한 교육은 생산, 소비 및 처분 

시스템의 변화를 창출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지만, 현재 교육 시스템과 접근 방식은 종종 행동과 

변화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지식 방식을 무시하는 지속 불가능한 관행을 강화한다.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전통적이고 정보 집약적인 교육만으로는 지속 가능성으로의 전환이 필요로 하는 행동 

변화에 동기를 부여하지 않는다. 지속가능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크게 정치적, 기술적 및 다른 

구조적 변화를 필요하지만, 개인들이 마찬가지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기술이나 관행을 

채택하고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다. 지속 가능성을 해결하고자 교육을 통해 

개인이 어떻게 인식하는지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Kaiser & Fuhrer, 2003; 

Redman & Larson, 2011). 현재 교육 시스템은 지속가능한 교육에서 필요한 주관적인 지식 

방식을 무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속가능한 교육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속가능성에 관한 지식은 과학적 정보나 성문화된 사실에 국한되지 않고 오히려 다양한 

가치와 관점을 허용하는 주관적인 지식 방식을 통합해야 한다. 다양한 지식의 방식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지속가능성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교육학적 접근법이 보다 반사적이고 통합적이며 

협력적이어야 한다(DuPuis & Ball, 2013). 여기서의 교육학적 접근법은 전문가가 수동적인 

수혜자에게 사실을 전파하는 교훈적 교육학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Redman(2013)은 사회적 학습 과정을 강조하기 위해 지식 영역을 실제, 경험, 문제 기반 및 협업 

방법을 포함한 다양한 혁신적인 교육학과 연결하였다. 이 접근법을 교실과 학교에 효과적으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대학은 과학에 대한 전통적이고 긍정적인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학이 

전형적인 과학으로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다면, 대학에서의 교육자들은 여러 가지 지식의 방법을 

인정하고 보다 참여적이고 규범적이며 포괄적인 접근법을 통해 과학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될 

것이다(Ravetz & Funtowicz, 2015). 지속가능한 교육은 능동성, 주관성 및 다양성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지식을 습득하는 제도 안에서 이행될 필요가 있다.  

기업, 정부, 국가 및 교육은 결국 모두를 위한 범 국가적인 지속가능한 행동을 실천할 필요성이 

있다. 생물권을 바탕으로 하는 경제, 사회와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행동은 모든 주체에게 해결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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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절 패스트 패션과 지속가능한 패션 
 

사회 및 경제의 발전에 따라 패션의 유행 속도도 더욱 가속화되었다. 이에 따라 패스트 패션이 

생겨났고, 인간들은 빠르게 패션을 소비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패션의 지속가능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본 절에서는 의류의 상위 개념인 패션을 기반으로 등장한 패스트 패션을 

알아보고, 패션의 지속가능성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2.1. 패스트 패션과 슬로우 패션 
 

2.1.1. 패스트 패션의 등장   
 

1980 년대 중반까지 빠르게 변화하는 오트쿠튀르(Haute couture)와 같은 예외적인 사례들이 

있었지만 패션산업의 성공은 리바이스 501 청바지와 남성 화이트 셔츠와 같이 공장의 제약으로 

인해 디자인이 자주 바뀌지 않는 표준화된 스타일의 저비용 대량생산에 기본을 두었다. 그 시대의 

소비자들은 스타일과 패션에 덜 민감하였고, 기본 의류를 선호하였다. 1980 년대 중반을 지나고 

나서, 소비자들은 패션에 민감해졌다. 이에 따라 고전적이며 단순한 의류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고, 

표준화된 의류에 비해 여성의 수입 의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 예측된 

시즌(Season)동안 의류를 판매하지 못하는 경우를 야기시켰고 가격 인하를 증가시켰다(Bailey 

& Eicher, 1992).  

1908 년대 이후, 패션 의류의 전형적인 라이프 사이클(Life cycle)은 패션 리더(Fashion 

Leader)에 의한 도입과 채택, 대중 수용의 성장과 증가, 대중적 성숙, 그리고 패션의 쇠퇴와 

진부화라는 네 단계를 거쳤다. 이 시대의 패션업체들은 봄/여름(S/S), 가을/겨울(F/W) 범위의 

기본 패턴으로 소재 전시회, 패션 쇼, 무역 박람회를 기반으로 두어, 1 년 내내 계절 범위를 

개발하였다. 1990 년대 초에 소매업체들은 최신 제품과 패션 트렌드의 새로움(Newness)에 

대응하기 위해 제품군을 확장하였고, 제조를 위한 비용 효율성만 추구하는 대신 신선한 제품을 

제공하는 데에 주력하였다(Hines, 2001). 패션 의류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패션 시즌에 

더 많은 단계를 추가하게 되었다. 3-5 개의 중간 계절이 추가됨에 따라 공급업체는 패션 리드 

타임을 단축하고 소량으로 납품해야 한다는 큰 압박을 받게 되었다(Tyler & Bhamra, 2006). 

대중적인 패션의 대량 생산과 빠른 라이프 사이클은 공급업체의 노동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1980 년대 후반, 패션 의류 산업은 경쟁 수준을 높인 몇몇 대형 소매업체들에 의해 지배되었다. 

다른 패션 의류 소매업체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고자, 제품 중심에서 구매자 중심으로 전환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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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시장의 공급업체들과 제휴를 맺었으며, 자사의 독특한 브랜드를 홍보하였다. 이는 고부가 

가치 연구, 디자인, 판매 및 마케팅의 조합으로 수익을 증가시켜 의류 업체들과 제조업체들이 

해외 공장과 연계하여 전략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하였다(Gereffi, 1999). 1980 년대 후반까지 

패션 산업의 기본 구조에서, 전통적인 패션의류 소매업자들은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 실제 소비 

시점보다 이전에 소비자 수요와 패션 트렌드를 예측하는 능력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패션 

소매업체들이 패션쇼(Fashion Show)와 런웨이(Runway)에서 패션 트렌드를 빠르게 제공하는 

능력이 생기면서 시장 출시 속도를 보장하게 되었고, 다른 경쟁 업체들과 경쟁이 

시작되었다(Guercini, 2001). 경쟁 속에서, 소매업체들은 디자인과 소비 사이의 시간 차이를 

계절적 기준으로 줄이면서 빠른 패션을 채택했다. 패션시장의 새로움을 위해, 소매업자들은 

시즌의 수를 늘렸고 상점 내의 전체 상품이 바뀌는 빈도를 높였다(Taplin, 2006). 패션 산업의 

브랜드들은 점차 증가하여 경쟁을 하게 되었고 결국 과잉 생산을 부축이게 되었다. 

1980 년대 후반 무렵 패션 산업은 저비용 유지와 함께 리드 타임(Lead time) 감소를 위한 

신속한 대응 촉진에 중점을 둔 인프라를 개발하였다. 이후, 패션 의류 산업의 제조 및 공정을 

인건비가 낮은 외부 지역으로 소싱하는 현상이 트렌드가 되었고 상당한 비용적인 우위를 패션 

업체에게 가져다주었다. 아웃 소싱(Out sourcing)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웃 소싱은 상당한 긴 

리드 타임(Lead time), 지리적 거리, 과정의 불일치와 변동성으로 인한 복잡한 공급망 그리고 

복잡한 수출입 절차로 이어졌다. 저임금 국가에서의 외주 제조를 통한 비용 절감은 과정의 진부화, 

강제 가격 인하와 재고 운반 비용에 비해 많이 높았기 때문에 모순이 되었다(Christopher et al., 

2004). 패션 디자이너와 소재 디자이너, 소매 구매자와 제조업체들은 순차적으로 작업하였지만, 

과도한 비용과 부정확한 제품 개발로 인해 의사소통 부족과 재작업이 발생하였다. 더불어, 빠르게 

변화하는 라이프 스타일(Life style)과 시장에서 패션과 의류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택으로 인해 

상품은 판매되지 못하여 수익에 악영향을 미쳤다(Fiorito et al., 1995). 과잉 생산으로 인한 

패션 제품들의 판매 부진은 기업의 수익성을 저조하게 만들었다.  

  결국, 1990 년대에 패션 산업들은 구조조정을 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QR(Quick Response) 

전략을 시행하였다. 미국의 패션 의류 소매업체 수는 1994 년과 1995 년 사이 60%에서 70%로 

증가하였다. 제조를 아웃소싱(Out Sourcing)하는 측면에서, 미국의 패션 의류 산업의 변화는 

물리적 거리가 먼 경우에도 저임금 국가 및 수요 주도형 유연한 공급망을 통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함을 보여줬다(Jones, 1995). 1990 년대 이후, 패션 산업은 크게 발전하였고, 패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널리 받아들여지는 표현으로 정의되며, 낮은 예측 

가능성, 높은 충동 구매, 짧은 수명 주기 및 높은 시장 수요의 변동성 등의 여러 마케팅 요소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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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어 왔다. 패션 업계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 소매 업체들은 시장화 속도를 높였고, 제품 

개발에서 소비자 선호도를 디자인 프로세스에 신속하게 통합함으로써 시장의 대응력과 민첩성이 

높여 소매업체의 이윤을 증가시켰다(Christopher et al., 2004). 빠른 시간의 대응은 과잉 

생산의 문제점을 잠시 극복하게 만들었다.  

빠른 시간의 대응은 구조 조정뿐만 아니라 패스트 패션(Fast Fashion)을 만들어냈다. 기존, 

패션 런웨이와 패션쇼가 패션 산업에서 가장 큰 영감을 주었다. 이러한 트렌드 쇼는 원래 디자이너, 

바이어와 패션 매니저들로 제한되었다. 1999 년 이후에는, 패션쇼와 캣워크는 대중적 현상이 

되었고, 패션쇼의 사진을 잡지와 웹에서 볼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ZARA, H&M, Mango, New 

look 및 Topshop 과 같은 패스트 패션은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고 최소 3 주에서 5 주 안에 런웨이 

디자인의 해석을 매장에 도입할 수 있었다. 과거의 빠른 대응을 토대로, 패션 의류 산업은 

소비자의 요구와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미래 트렌드 예측을 실시간 데이터 활용으로 

전환하였다(Jackson, 2012). 소매 업체들은 역동성 있는 패션 시장에서 수익성 있는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디자인, 품질과 시장 출시 속도를 올렸으며 자본 투자인 재료의 낮은 비용을 

우선시하게 되었다(Sinha, 2001). 패션 유통 업체들은 ‘오늘은 여기, 내일은 사라진다(Here 

Today, Gone Tomorrow)’라는 아이디어로 소비자들이 매장을 더 자주 찾도록 유도하였다. 

빠르게 판매되는 상품의 판매로 인해 옷의 수명주기는 짧아졌고, 패션 업체들은 높은 이윤을 

얻었다. 소비자들은 가격 인하가 없지만 옷의 다양성과 즉각적인 만족감을 준 H&M, ZARA 와 

같은 패스트 패션을 선호하게 되었다(National Post, 2009). 시간을 단축하고자 한 패스트 패션 

기업의 이윤 창출은 소비자의 소비보다 많은 생산을 발생했고, 소비자는 다양한 옷을 시간의 

구애없이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2.1.2. 슬로우 패션 운동 
 

패스트 패션의 시간적 반대 개념인 슬로우 패션 운동(Slow fashion movement)은 빠른 패션 

사이클과 "지속 불가능한(Unsustainable)” 비즈니스 성장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났다. 슬로우 

패션 운동은 윤리적 행동, 패션 생산 감소와 구매 품질을 촉진한다. 지속 가능한 패션은 슬로우 

패션에 비해 공급망 전반에 걸쳐 노동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업사이클링(Upcycling) 및 

전통적인 생산 기법을 활용하고, 재생 가능 및 유기 원료를 통합하고자 한다. 따라서 슬로우 

패션은 성장 기반 패션의 현재 산업 관행에서 벗어나게 되며, 이는 시스템의 사고, 인프라 및 상품 

처리량의 변화를 촉구했다(Fletcher, 2010). 슬로우 패션 운동과 지속 가능한 패션의 핵심은 

장기적인 관계를 촉진하고, 지역 생산을 구축하며, 제조 공정 전반에 걸쳐 공급망 점검과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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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패션 생산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이다(Ertekin & Atik, 2015). 슬로우 

패션은 세계화의 반대로 지역적인 균형에 중심을 두고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맞추고자 하였다.  

지속가능한 패션은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패션에 적용한 것으로, 이 개념은 1960 년대를 

기점으로 수십년간 발전해왔다. 지속가능한(Sustainable)은 에코 친화적인(Eco-Friendly), 

환경 친화적인(Environment-Friendly), 유기농(Organic), 그린(Green) 및 윤리적(Ethical) 

등의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로도 사용되고 있으며, 패션 제품의 생산과 사용, 나아가 폐기 

단계 과정까지는 모두 자연적 차원에서 고려하고자 하였다. 즉, 지속가능 패션이란 사회, 환경 및 

경제적 차원에서 지속가능성을 실천을 위한 패션활동의 전반을 의미한다. 지속가능한 패션이라는 

용어는 초기에 단순히 “지속가능성”과 “환경”이라는 단어에 기반하여 상호교환적으로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개념이 확장되어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성과의 

차원에서 이해되고 적용되고 있다(Carter & Liane, 2011). 지속가능한 패션은 생분해성 소재의 

사용 및 재활용, 뉴럭셔리 패션, 중고 패션, 업사이클링, 윤리적 패션, 그리고 친환경 증명서로 

확인된 패션으로 세분화되어 구분되고 있다(Jestratijevic & Rudd, 2018).  

지속가능한 패션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이에 동참하는 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자연친화적 

삶을 통해 소비자의 안전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지속가능성이 기업의 사회적 

책무로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패션을 실천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배수정, 

정경희, 2018). 이러한 기업들은 패션 가치를 공개적으로 선언하거나 입증하고, 이의 일환으로 

친환경 소재 개발이나 친환경적 폐기물 처리 등을 이행한다. 기존에 패션기업의 지속가능성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의 평가는 브랜드 내부에서 주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오늘날 브랜드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소비자들의 지속가능성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브랜드의 지속가능성 차원을 파악하고, 소비자 관점에서 패션기업의 지속가능성 실천 노력을 

평가하게 되었다(석효정, 이은진, 2013). 패션기업의 지속가능한 패션은 크게 생산적 관점과 

소비적 관점의 방향에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생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패션은 소재가 

제품화로 전환하는 전 과정에서 지속가능성의 실천을 다양한 방법으로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소비적 관점에서는 습득, 사용 및 처리 과정에서의 지속가능하며 다양한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Burrell & Morgan, 1979). 패션 기업들은 지속가능한 패션을 실천하고자 소비자의 

관점에서 노력해왔다.  

하지만, 기업이 지속 가능한 패션을 동원하는 데 다양한 장애물들이 존재한다. 첫째, 글로벌화된 

공급망의 투명성이 항상 실현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제조업체들은 

가격을 낮추도록 압력을 받고 가격을 낮추기도 한다. 둘째, 의류 생산과 가용성의 증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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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패션을 이상적으로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태도와 행동이 항상 같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격차 차이는 소비자의 “패션 욕구"를 강화한다(McNeill & Moore, 2015). 이는 

지식과 인식의 부족으로 발생되면, 지속가능한 패션의 발전을 저해한다. 셋째, 패션산업과 같은 

경쟁환경에서 기업들은 다른 기업들과 차별화되기 위해, “녹화(Greenization)”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속가능성이 “메가 트렌드(Mega Trend)”로 부상함에 따라 마케팅 조직들은 

커뮤니케이션에서 에코, 유기농, 친환경 또는 그린과 같은 유행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Chen et 

al.,2021). 의류 제조 과정에서 지속가능성의 측면을 소통하는 것은 유익하지만,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녹색 자격 증명에 대한 잘못된 광고로 정의되는 그린 워싱(Green Washing)에 

참여하고 있다. 그린 워싱은 기업이 제품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알면서도 환경 

성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소통한다고 포장 광고하는 것을 의미한다(Du, 2015). 소비자들은 

기업의 주장의 신뢰성을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가능성과 녹색 주장을 불신하게 

되었다(Chen et al., 2021). 그린 워싱의 결과로 사회적 또는 환경적 자격을 홍보하는 회사들은 

가장 먼저 의심을 받게 되었다. 기업과 소비자 간의 신뢰할 수 있는 관계는 나중에 나타날 수 

있지만, 신뢰를 확립하고 유지하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된다(Rahman et al., 2015).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지속가능한 패션은 여태까지 완벽히 구현되지 못하였다.  

근래에는, 지속가능한 패션을 구현하고자 새로운 학문간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패션은 

마이크로(Micro-), 나노(Nano-), 바이오 기술들(Bio technologies)과 인식적인 과정을 

결합하여 연구를 시도하였다(Black, 2010). 기술적인 발전은 패션 소재들, 패션 시스템 및 

과정을 발전시켰다. 20 세기 말 이후로, 기술적인 소재들(Technical fabrics)은 패션 

디자이너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특히 디자이너들은 데이터를 모아 의복을 변형할 수 

있는 “입을 수 있는 기술(Wearable technology)”에 집중하였다. 디자이너들은 또한 소재의 

표면에 빛이 들어오거나, 시각적인 센서를 갖고 있는 의복 제작에도 관심을 가졌다. 현재, 기후 

변화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환경에 영향이 적은 소재를 선택해야 하는 디자이너들의 의무가 

커졌다. 디자이너들은 선택한 소재에 대한 환경 오염을 알고 있어야 한다(Black et al., 2014). 

새로운 기술의 발달로 지속가능한 패션의 시스템은 진화하였고 디자이너들은 이에 대한 정보들을 

기본으로 숙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패션 산업의 탄소 배출량 증가로 패션 산업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최근, 패션 제품을 판매하는 단계에서, 패션 산업은 제조사와 소매상 

사이의 탄소 발자국세를 도입하여 국소적으로 지역적인 탄소배출량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보였다(Choi, 2013). 탄소배출량과 관련하여, 소득 요인이 지역의 탄소 발자국을 가중한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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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지역 수준에서 중요한 다른 요인으로는 가구 규모, 도시, 농촌, 교육 

수준, 지출 패턴, 온도, 자원 가용성 및 전기 탄소 강도가 포함된다. 유럽의 탄소 배출량 측정은 

국가간이 아닌 지역적으로 이뤄지고 있다(Ivanova et al., 2017). 패션의 궁극적인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에 대한 대책은 지역을 넘어서 국가까지의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동안 

패션 시스템은 복잡하게 얽혀져 왔기 때문에 패션의 탄소 배출량은 실질적으로 줄이지 못하였다. 

1990 년대부터 진행된 지속가능한 패션의 생산, 소비 및 처리까지 순환적 경제를 나타내는 패션 

제품의 인생주기, 그 이외의 2010 년대 이후 제시된 기업 환경 및 교육을 나타내는 사회적 

지속가능한 패션과 범 지구적으로 모든 경제, 사회, 환경적 지속가능성으로 아우르는 국가 제도로 

이뤄져 있다. 

 

2.2. 패션 시스템 변화와 패션의 지속가능성 
 

     2.2.1. 패션 시스템 변화   
 

패션 시스템은 시스템으로 지속적인 패션의 생산과 공급을 통해 패션의 변화를 지지하는 

제도적 시스템이다. 또한, 패션 시스템은 패션을 만드는 데에 기여하는 모든 사건과 실천, 공급자, 

조직, 기관 등을 포함하는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Kawamura, 2018). 패션 산업 

디지털화의 목적은 현실을 위한 물리적 제품의 디자인, 생산 및 사업을 합리화하고 다양한 디지털 

도구의 도움으로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상현실의 평행 세계인 메타버스가 

등장하면서 디지털 패션의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패션의 혁신은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네 가지는 디지털 디자인 및 프로토타이핑(Proto-typing), 디지털 비즈니스 및 

홍보, 디지털 휴먼(Digital human) 및 메타버스(Metaverse)와 디지털 의류 및 스마트 전자 

기술이다(Sayem, 2022). 이를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번째, 디지털 디자인 및 프로토타이핑에는 CAD, 패턴 커팅 및 3D 인쇄 기술 등이 존재한다. 

컴퓨터 보조 디자인(CAD)은 패션 산업과 교육에 참여한 최초의 디지털 요소 중 하나이다. 현재 

패션 산업에서 2 차원(2D) 및 3 차원(3D) 설계 개발을 위한 CAD 시스템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Sayem et al., 2010). 패턴 커팅(Pattern cutting)은 디자인을 기술 도면에서 실제 

웨어러블(Wearable)제품으로 구체화하기 시작하는 의류 생산의 기술 단계이다. 대량 생산 

과정에서, 동일한 스타일을 가진 의복의 다양한 패턴 조각들은 절단 및 소재 폭의 치수와 일치하는 

마커가 표시된 직사각형 영역으로 배열된다. 마커 제작을 포함한 패턴 절단 공정은 패션 디자인 

및 개발 주기 내에서 가장 노동 집약적이고 효율성이 낮은 공정 중 하나이며 평균 15%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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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을 발생시킨다(Ramkalaon & Sayem, 2021). 3 차원(3D) 인쇄 기술은 디지털 개체를 

물리적 개체로 효율적으로 변환하기 위한 직접적인 접근 방식이다. 이러한 '디지털 물리학' 

접근법은 오랫동안 존재해 왔지만 미미하게 상용화되었다. 3D 인쇄 기술은 드레이프(Drape)를 

활용하여 의류를 생산하는 것보다 패션 액세서리를 설계하고 프로토타입화하는 데 더 

효율적이다(Dip et al., 2020).  

두번째, 디지털 비즈니스 및 홍보에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Social Media platform), 챗봇(Chat 

bot) 및 모바일 커머스(Mobile commerce)등이 포함된다.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오늘날의 전자 

상거래에서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으며, 제조 및 소매 사업을 위한 제품으로서 혁신을 주도하는 

경향이 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온라인 쇼핑으로의 강제 전환은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을 

온라인 구매에 점점 더 익숙하도록 만들었다. 인도네시아와 유사한 사회, 경제 및 환경을 가진 

국가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는 팬데믹동안 온라인 사용 구매에 익숙해진 인도네시아 소비자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다(Sumarliah et al., 2021). 챗봇은 문자 또는 음성으로 구매자와 

대화할 수 있는 인공 지능을 가진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챗봇(Chatbot)은 디지털 생활의 

일부로서, 고객들은 챗봇을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접한다. 기업은 챗봇을 통해 빠르게 고객 

응대를 하며, 주문에 대응하고 있다(Landim et al., 2021). 스마트 폰(Smart phone)에서 

모바일 커머스(Mobile commerce) 플랫폼은 패션 소비자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에 잠재적인 

적용을 보여준다. 스마트 폰은 모바일 커머스의 안전한 결제 방식 등장으로 온라인 기기의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이 되었기 때문에 디지털 패션 사업과 홍보에서 주목받고 있다(Tupikovskaja-

Omovie & Tyler, 2021). 소셜 미디어 플랫폼, 챗봇 및 모바일 커머스 등을 포함하는 디지털 

비즈니스는 패션 제품을 판매하는 단계에서 사용된다.  

세번째, 디지털 패션의 혁신에서는 메타버스 및 디지털 휴먼이 존재한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이래로,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디지털 시대로의 혁명이 시작되었다. 메타버스는 물리적 

현실과 디지털 가상성을 결합하는 영구적이고 지속적인 다중 사용자 환경인 포스트 리얼리티 

유니버스(Post-reality Universe)이다. 메타버스는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가상환경, 

디지털 사물, 사람 등과 다중감각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의 융합을 기반으로 한다. 

메타버스는 지속적인 다중 사용자 플랫폼에서 사회 및 네트워크로 연결된 몰입형 환경의 상호 

연결이다. 메타버스는 실시간 및 동적 상호 작용에서 원활한 사용자 통신을 가능하게 한다. 

메타버스는 대규모 멀티플레이어 온라인 비디오 게임, 개방형 게임 세계 및 AR 협업 공간과 

호환되는 소셜 몰입형 VR 플랫폼을 특징으로 한다(Mystakidis, 2022). 패션 산업은 가상현실 

안에서의 가상 인간인 디지털 휴먼의 패션 디지털화를 채택하여 다양한 선택지와 혜택을 지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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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모델을 채택하고자 하였다(Gonzalez, 2022). 패션 산업은 가상 현실에서 디지털 휴먼이 

입는 패션을 통해 다양한 사업 혜택을 받고자 하였다.  

네 번째, 디지털 의류 및 스마트 전자 기술에는 딥 러닝(Deep learning), 블록 체인(Block 

chain), NFT(Non- fungible token)등이 포함된다. 딥러닝은 개인화된 크기와 적합성을 

우선으로 두는 패션 전자 상거래 플랫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딥러닝은 정확한 적합성을 

예측하고 크기 관련 반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하여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사업적인 

이점을 제공한다(Sheikh et al., 2019). 또한 소재 산업 안에서 딥 러닝 접근법은 실제 배치를 

위한 자동 인쇄 결함 감지에서 기계를 훈련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된다. 이는 소재 생산이 

디지털 패션 공급망 네트워크와 연결하는 길을 열어준다. 따라서 딥 러닝은 전체 패션 제품 개발 

사이클의 디지털화를 촉진하지만, 소재 생산 제어 안에서의 딥러닝과 인공지능(AI)의 통합은 

향후 몇 년 동안 추가 연구 개발의 영역으로 남을 것으로 예측된다(Chakraborty et al., 2021). 

NFT 는 블록체인을 활용해 사진, 동영상, 텍스트 등 디지털 아이템의 소유권을 추적하는 

암호자산의 일종이다. 고객들은 제품에 대한 이해에 관심이 있으며, 구매 의지를 나타냈다. 

NFT 가 아직 초기 단계에 존재하여 과제는 계속 존재하지만, NFT 는 디지털 패션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와 순환적인 경제를 촉진하는 블록체인 기술이 뒷받침되고 있다(Wang et al., 

2022). 디지털 의류 및 스마트 전자 기술은 전자 상거래 플랫폼, 소재 생산, 암호 자산 등에 

사용되었다.  

네 가지 디지털 패션의 혁신은 패션 시스템을 변화시켰다. 각 네 가지의 변화 제공은 다음과 

같다. 디지털 디자인 및 프로토타이핑은 생산 단계에서 시간 및 비용을 효율적으로 단축하는 

기능을 제공하였다. 디지털 비즈니스 및 홍보는 소비자의 제품 접근성을 높이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거리를 단축시켰다. 디지털 휴먼 및 메타버스는 가상 현실을 통해 팬데믹 이후 침체된 

패션 산업에게 패션 산업 시스템의 확장과 혜택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디지털 의류 및 스마트 

전자 기술은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수직적인 방향성을 상호 보완적인 방향성으로 변화시켰다. 

또한, 스마트 전자 기술은 소비자들의 신뢰성을 형성시켰으며, 패션 산업 안의 순환적인 경제 

활성화 기회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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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패션의 지속가능성 
 

 2.2.2.1. 패션 제품의 인생주기 
 

   1990 년대 지속가능한 패션에 대한 연구가 시작하면서, 패션 제품의 전 과정 평가인 패션 

제품의 인생주기는 패션 제품이 제작되고 버려 지기까지의 과정을 일컫는다. 섬유 선택(Fibre 

choice), 소재 생산(Textile Production), 디자인(Design)과 의류 생산(Production)단계는 

섬유를 선택하여 소재가 생산되고, 그 소재가 디자인 및 제조되어 옷이라는 생산품으로 나오는 

데까지의 과정을 나타낸다. 그 다음으로 분배(Distribution), 리테일(Retail), 사용주기(User 

Phase)로 이어지며, 마지막으로 처리과정(Disposal Phase)이 뒤를 잇는다. 패션 제품을 팔고자 

소비자에게 마케팅하는 과정인 분배, 패션 제품이 판매되는 리테일, 소비자가 패션 제품을 

사용하는 주기, 그 패션 제품을 그냥 처리하거나, 재사용, 생물학적 및 기술적으로 사라지는 

과정을 통틀어 처리과정이라 하며, 이는 소비자에게 패션 제품이 판매되고 패션 제품이 처리되는 

과정을 총망라한다. [그림 2-1]을 보면, 패션 제품이 바로 폐기되거나, 패션 제품이 재활용되어 

폐기되는 과정을 “요람에서 무덤까지(From cradle to grave)”라고 일컫는다. 소비자의 책임 

있는 처리과정과 기술적 및 생물학적으로 패션 제품 처리되는 과정은“요람에서 요람까지(From 

Cradle to Cradle)이라고 불린다(Payne, 2011). 정리하면, 패션 제품의 인생 주기는 섬유 선택, 

소재 생산, 디자인, 의류 생산, 분배, 리테일, 사용주기와 처리과정으로 구성된다. 패션 제품의 

인생주기는 경로가 다양한 열린 공급망의 형식을 지닌다. 자세한 내용은 [그림 2-1]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림 2-1] 패션 제품의 인생주기 

 

 

출처: Payne(2011)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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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산업은 지속 가능성과 순환 경제를 향한 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제로 패션 산업은 

환경적 영향이 큰 분야이다. 패션 산업은 물과 에너지의 대량 소비, 화학 물질의 사용, 물과 대기 

오염, 폐기물 생산,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세 플라스틱 생산과 관련하여 매우 길고 복잡한 

공급망으로 이루어져 있다. 소재와 의류 폐기물은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사가 되었으며, 특히 

2015 년 순환 경제 행동 계획 내에서 채택된 폐기물에 대한 EU 개정 입법들은 지속가능한 

패션산업 관행의 발전과 순환경제로의 전환에 영향을 미친 것에 두각을 나타냈다(Jacometti, 

2019). 

 

2.2.2.2. CSR 과 ESG 
 

2010 년대 이후 지속가능한 패션 시스템의 경제적인 지속가능성이 내부적으로 이뤄지지 않자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패션 산업에 CSR 이 도입되었다. CSR 은 투자자 이외의 이해관계자 

집단의 복지에 초점을 맞춘 수많은 기업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자선단체와 

지역사회 조직, 직원, 공급자, 고객, 미래 세대 등이다. CSR 활동의 한 가지 중요한 범주는 자선 

단체와 지역 사회 단체에 대한 현금 또는 제품의 기업 기부를 포함한다(Sprinkle & Maines, 

2010). 공급망 관리가 패션 산업 안에서 CSR 구현의 저해 요인과 동인으로 보는 관점이 

존재한다. 공급망 관리 원칙은 소매 구매 관행의 부정적인 영향을 극복하여 글로벌 패션 의류 

공급망의 공급업체 시설에서 CSR 구현을 지원한다. 또한 공급업체가 혁신적이고 CSR 의제의 

소유권을 갖도록 장려함으로써 공급업체의 CSR 성과는 강압적인 준수 기반 모델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향상시킨다. 따라서, 공급망 관계 관리의 측면은 전통적인 관료적 모니터링 

및 감사 방식보다 CSR 구현을 진행하는 데 더 중요하다(Perry & Towers, 2013). CSR 에는 

투자자 이외의 모든 주체가 참여하여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실천하고자 하였다. 참여 기업의 

사회적인 복지가 중요시되지만, 이에 대한 해결이 되지 않자 CSR 은 공급망의 관리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인 복지 및 활동을 조정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2020 년대 전후로 CSR 이 구현되지 않자, 탄소 배출량의 증가로 기업 평가제도인 

ESG 가 패션 산업에 점차 도입되었다. ESG 는 기업의 인권 성과 평가를 위해 더 나은 방법, 지표 

및 지표의 핵심 특성을 정의하여 투자자가 패션 산업의 진정한 인권 지도자에게 보상할 수 있도록 

한다. ESG 는 투자자, 의제 설정자 및 정치 행위자에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및 

인권 분야와 관련이 있다(Baumann-Pauly & Jastram, 2018). 패션 산업 관리자는 ESG 

점수가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ESG 문제와 지역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ESG 문제를 포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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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새롭게 부상하는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ESG 문제의 

식별과 인식에 중요한 차원을 추가하지만,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문제가 분명히 있다. ESG 

프레임워크(Framework)는 신흥 시장에 대한 적용 가능성보다는 일반적으로 선진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기업과 관련하여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구축되었다. 국제적인 기업 

활동은 세부적으로 포착되지 않고 ESG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기업 자회사와 기업 공급망에 걸쳐 

포괄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ESG 점수는 기업 활동, 특히 각지역의 영향을 받는 

다양한 현지 이해 관계자 및 사회 공동체의 견해와 목소리를 포괄적으로 통합하지 

않는다(Linnenluecke, 2022). ESG 는 모든 국가 시장을 위한 공정성은 미미하며, 전세계 지역 

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다.  

 

2.2.2.3. 지속가능한 패션 교육 

 

2010 년대 이후 지속가능한 패션의 환경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교육제도에도 지속가능한 

패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소재와 의류 생산에서 에너지와 독성 화학물질의 사용은 기후 

위기를 야기시키며, 다양한 행위자들이 패션 생산 공급망 전반에 걸쳐 참여하고 있다. 아동 노동 

착취, 비윤리적 근로 조건을 지닌 기업의 환경, 최저 생활 임금의 급여, 불안정한 근로 조건 및 

성차별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점이 패션 산업 안의 일자리의 질을 낮추고 있다(Allwood et al., 

2015). 다음과 같은 패션 산업 내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은 사회적 관행뿐만 아니라 교육에서 

발견되며,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Obregón, 2012). 교육자들은 학생들이 교육 기관에 

나와 학생들이 참여할 사회의 환경 및 관행 등과 관련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교육을 

실천해야 한다(Leerberg et al., 2010).  

지속가능한 패션 교육은 패션 산업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이 환경에 

대해 책임감을 갖도록 진행되어 왔다. 학생들은 교육을 통해 그들 스스로 무엇을 하는지 이해하고 

반사적으로 학습할 필요가 있다(McMillin & Dyball, 2009).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하는 

주체적인 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교육은 학제 간의 학습, 변형 학습, 예측 학습, 협업 

학습 및 사회적 학습과 같은 새로운 관행을 도입하는 것이 권장되었다. 이에 학생들이 실제 현장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 학습은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이 있는 학습으로 간주된다. 지속가능한 

학습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학생들이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패션 교육은 다학제적 접근 방식을 통해 실용적인 학습과 연구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패션 산업 안에서 혁신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Wals, 2011).  



   

-34- 
 

또한, 학생에게 지속가능한 패션을 가르치는 교육 커리큘럼(Curriculum)은 패션 교육을 

통합하여 패션의 낭비적인 관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학생과 학교 조직은 

보다 사려 깊고 비판적인 접근 방식을 따라야 한다. 교육은 공익을 위해서 필수적인 사항으로 

전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야 한다(Langdown & Vargas, 2015). UN 은 2015 년에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개발 교육(ESD)을 선언하였다. 패션 산업이 환경 오염의 

한 원인이기 때문에 UN 은 관련된 교육자, 교육기관, 정부 및 기업들이 패션 교육에 적극적 

참여하고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교육자는 학생들이 교육기관에 나와 사회에 

진출하여 지속가능성 문제에 직면하였을 때, 서로 다른 관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Bedor et al., 2021). 미래의 학생들이 사회에 나아가 지속가능한 패션을 실천하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패션에 대한 교육은 모두에게 이뤄져야 하며 동시에 사회의 현 시대 

주체자들도 지속가능한 패션에 대한 정보를 끊임없이 배우고 습득해야 한다.  

 

2.2.2.4. 글로벌 어젠다 

 

2018 년, UN 은 43 명의 패션 산업 대표자들을 모아 기후 위기에 대한 산업의 투쟁에 대한 

공동의 접근법인 패션 헌장(Fashion Charter)을 선포했다. 기후 행동을 위한 이 헌장은 패션 

산업의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고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의 사용으로의 

전환을 장려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통해 유엔 헌장은 산업의 문제를 글로벌 수준에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UNFCCC, 2018). 그러나 이 헌장은 어떤 방식으로든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헌장의 신뢰성과 헌장의 규제 수단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의문이 

생겨났다(Isokangas, 2020).  

헌장은 자발적인 산업 전반의 자율 규제의 한 형태이다. 참여는 자발적이며, 목표는 원래 43 개 

서명자가 스스로 설정했으며,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집행하거나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헌장은 파리 협정과 같은 입법과 연결시켰다.  

책임과 집행의 강제성이 부족한 것은 특정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공개 보고를 요구함으로써 

부분적으로 보완되었다. 집행 방법의 강제성이나 제재가 부재한 상황에서 헌장은 기업에 대한 

평판을 통해 비공식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해결하였다. 헌장은 의심할 여지없이 지속 

가능한 패션 산업을 향한 긍정적인 움직임이지만, 그 집행 방법과 규정 준수 보장방식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되었다.  이로 인해 UN 의 헌장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패션 산업이 

발생시키는 기후 영향을 적절하게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의견이 존재했다. 따라서, 



   

-35- 
 

헌장은 실질적인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패션 산업을 상업적으로 제재하는 등의 공식적 집행 

방법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목표가 요구된다(Isokangas, 2020).  

UN 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의제의 일부로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를 

강조해왔다. 사람, 지구, 번영과 평화를 위해 보편적으로 합의된 이 목표들은 정부, 민간 부문, 

시민 사회 등을 포함한 모든 글로벌 및 지역 행위자가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달성되기 어렵다. 

따라서, SDGs 는 공통 프레임워크를 통해 기존의 지속 가능성을 조정하고 글로벌 섬유 가치 

사슬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업계의 노력을 가속화할 것이다. 각 국가가 SDGs 목표를 

국가 계획에 통합하여 지속가능한 정책을 실현한다면, SDGs 는 각 국가 수준에서 실질적인 

지속가능한 패션을 달성하기 위한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SDGs 목표를 

국가 계획에 통합하고, 섬유 및 의류 산업에서 UN SDGs 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Gardetti & Muthu,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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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장 연구 결과  
 

본 연구는 양적연구와 질적연구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먼저 양적 연구는 연구 연도, 연구 발행 

저널, 저자 국가와 연구 논문 키워드에 따른 동향을 분석하였다. 그 다음, 주제에 대해 분석하고 

다시 세분화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본 연구에서 키워드 세분화는 Ren et al.(2020)이 제시한 

다섯 가지 기준과 패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옷의 생애주기, 국가 및 제도, 기업 환경, 교육이라는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패션 제품의 인생주기는 1990 년대의 옷의 생산부터 처리까지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나타내며, 

2010 년대 이후 지속가능한 패션의 환경 및 사회 중요성을 나타내는 CSR 과 ESG 는 본 연구에서 

지속가능성 관련 제도라고 명명한다. 2010 년대 이후의 지속가능한 교육은 개인의 능동적인 교육을 

통해 환경 인식을 개선시키는 교육 제도를 포함한다. 2010 년대 이후의 글로벌 어젠다는 

범지구적으로 경제, 사회 및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패션을 지킬 수 있도록 UN 제도를 나타낸다. 

네가지 범주들은 시간순으로 비슷하게 이뤄졌지만, 주체와 영역이 다르므로 각기 나눠 군집화 

하였다. 영역별에 따른 분야를 세부 키워드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질적 연구는 1990 년부터 

시작하여 시기 전반에 걸쳐 이뤄졌기 때문에, 시기와 상관없이 주요 영역 및 세부 키워드군에 

따라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질적 연구 결과를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제 1 절 지속가능한 패션 연구에 대한 양적 분석 결과 
 

 1.1. 연도별, 발행 저널별, 국가별, 키워드별 빈도 수 분석 
 

1.1.1. 연구 연도에 따른 동향 분석 
 

연구가 발표된 연도를 분석하고, 관련 연구가 이루어진 시기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각 

연도별 검색하여 나온 연도는 기입하되, 기간 안에 검색되지만 구체적인 연도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알 수 없음을 표시한다. 1990 년- 2000 년 과 2001 년-2010 년 사이에 알 수 없는 자료는 

1 편이며, 2011 년 -2022 년 사이에 알 수 없는 자료는 6 편이다. 연구 결과, 1990 년- 2000 년 

사이에는 양의 수가 저조하였다. 1998 년의 연구 수는 2 편이였으며, 2000 년의 연구 수는 

1 편이었다. 2001 년- 2010 년 사이에는 조금씩 증가 및 감소로 수가 변동되는 현상을 보였다. 

2011 년- 2020 년에는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1990 년- 2000 년에는 4 편이며, 

2001 년- 2010 년에는 42 편으로 나타났다. 2011 년- 2022 년 6 월까지의 자료 수는 

1133 편이다. 산업화로 인한 패션이 대량 생산 시작되고, 패스트 패션이 등장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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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패션에 대한 연구가 등장하였다. 2001 년-2010 년에는 사회적인 지속가능성이 

대두되면서 42 편의 지속가능한 패션의 자료가 점차 증가하였다. 환경적인 지속가능성을 위해, 

기업적인 사회적 책임과 친환경 기업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는 2011 년-2022 년 6 월에는 

기하급수적으로 지속가능한 패션 연구의 수가 증가하였다. 특히 이 시기에는 CSR 과 ESG 등의 

이슈가 패션산업 전반에서 적용되어, 관련 연구가 양적으로 확장됨과 동시에 질적으로도 

성숙해진 특징을 보이는 시기이다. 다음 [그림 3-1]을 통해 1990 년과 2022 년 사이 전체 

자료수의 동향을 살필 수 있으며, [그림 3-2] 과 [그림 3-3]를 통해 2001 년- 2010 년 사이와 

2011 년- 2022 년 사이 자료 수를 알 수 있다.  

 

[그림 3-1] 1990 년- 2022 년 자료 수 

 

 

[그림 3-2] 2001 년- 2010 년 자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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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2011 년- 2022 년 자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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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연구 발행 저널에 따른 동향 분석  

 

연구 발행 저널은 총 532 저널로 분석되었다. 그 중 상위 10 편의 연구 발행 학회지를 [표 3-

1]로 제시하였다. Sustainability 학회지가 142 편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으며, 다음 한국 패션 

디자인 학회지가 52 편으로 두번째에 위치하였다. Journal of Fashion Marketing and 

Management: An international Journal 이 46 편으로 마케팅과 기업 경영 관련 학회지가 

세번째를 차지하였다.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이 29 편, 한국기초조형학회가 

28 편이었다. 한국 디자인 문화 학회지는 20 편, 한국의류학회지는 17 편, Fashion practice 는 

16 편이며, International Journal of Fashion Design, Technology and Education 은 

15 편이다.  

 
               [표 3-1] 발행 상위 10 위 저널 빈도 수  

 

             저널 

 

국내외 

                              

발행 저널 

 

 

자료 수 (건) 

 

 

 

 

국외 

Sustainability 142 

Journal of Fashion Marketing and Management: An 

International Journal 

46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29 

Fashion Practice 16 

International Journal of Fashion Design, Technology 

and Education 

15 

 

Journal of Global Fashion Marketing 14 

소계 262 

 
국내 

한국 패션 디자인 학회지 52 

기초조형학연구(한국기초조형학회) 28 

한국 디자인 문화 학회지 20 

한국의류학회지 17 

소계 117 

총합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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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연구 국가에 따른 동향 분석 

 

   저자 국가를 분석한 기준은 교신 저자 학교의 국가이며, 이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저자의 

국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알 수 없음(제시되지 않음)으로 표시하였다. 분석결과, 총 

73 개국으로 확인되었다. 다음과 같이 [표 3-2]로 제시하였다. 이 중 저자의 국가는 한국이 가장 

많았으며, 전체 1179 건 중 275 건이다. 다음으로는 미국이 149 건, 영국이 105 건, 이탈리아가 

77 건, 인도가 53 건, 스웨덴이 39 건으로 많았다. 상위 14 개 국가 중에서 7 개의 국가가 유럽에 

위치하였으며, 4 개의 국가가 아시아에 위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 개의 국가는 각각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에 위치한다.  

 

     [표 3-2] 연구 국가 동향 표 

  

국가 수(건) 

한국 275 

미국 149 

영국 105 

이탈리아 77 

인도 53 

독일 43 

스웨덴 39 

알수없음(제시되지 않음)/중국 36 

호주 27 

포루투갈 24 

핀란드 22 

스페인 21 

브라질 20 

홍콩 18 

덴마크/터키 16 

루마니아/인도네시아 13 

캐나다/프랑스 12 

말레이시아/스위스 10 

뉴질랜드 9 

네덜란드 8 

대만 7 

남아프리카/방글라데시 6 

아르헨티나/오스트리아 5 

베트남/벨기에/사우디아라비다/체코/폴란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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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러시아/리투아니아/싱가포르/아랍에미리트/아일랜드/이스라엘/일본/파키스탄 3 
 

모로코/사이프러스/스리랑카/우크라이나/이란/케냐/태국/페루/헝가리 

 

2 

 
UNESCO 외/가나/그리스/나이지리아/두바이/라트비아/모나코/불가리아/ 

세르비아/스코트랜드/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아이슬란드/에스토니아/에티오피아/ 

이집트/짐바브웨/칠레/카타르/코소보/크로아티아 

 

 

1 

 

총합 1179 

 

* 같은 수로 조사된 국가는 한 칸에 같이 병기하였음.  

 

  1.1.4. 연구 키워드에 따른 동향 분석 
 

 연구 대상 저널들이 어떤 주제로 주로 연구하였는지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키워드를 

확인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별첨 1]을 통해 연구 대상 저널들에서 국외 총 

2014 종류의 키워드를 확인하였다. 빈도가 가장 높은 키워드는 Sustainable fashion(지속가능한 

패션)으로 총 188 건이었다. 다음으로 Fashion(패션)은 110 건, Sustainability(지속가능성)은 

86 건, Fashion industry(패션 산업)은 72 건, Fast fashion(패스트 패션)은 63 건, Circular 

economy(순환적 경제)는 48 건으로 패션이 경제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지속가능한 

패션은 순환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것을 나타났다. Slow fashion(슬로우 패션)은 35 건, 

Consumer behavior(소비자 습관)은 32 건,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은 30 건, 

Supply chain(공급망)은 25 건, Sustainable development(지속가능한 발전)은 24 건, 

Environmental sustainability(환경적지속가능성)은 23 건과 Recycling(재활용)은 19 건으로 

제시됐다. 자세한 동향 분석 결과는 다음의 [별첨 1]과 같다.  

 논문의 키워드는 연구의 핵심 주제이자 저자의 관심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논문의 

키워드 분석은 관련 연구의 흐름과 패턴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분석 결과, 

키워드를 통해 패션과 경제의 연결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속가능한 패션의 주체인 기업과 

소비자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회적 책임은 슬로우 패션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소비자의 습관이 공급망 보다 논문의 키워드로 더 많이 다루어지고 있었다. 공급망과 

공급망 관리 관련 키워드는 103 건으로 비중이 높았고, 소재(Textile)와 소재(Textiles) 관련 

키워드는 145 건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Fashion 의 하위개념인 Apparel(의복)과 

Clothing(의복) 관련 키워드는 143 건으로 비중이 높았다. 코로나 팬데믹(Covid-19) 관련 

키워드는 19 건으로 확인되어, 지속가능한 패션의 연구 시기를 시사하였다.  

 분석을 통해, 국내 연구 대상 저널들에서 총 527 종류의 키워드를 확인하였고, [별첨 2]을 통해 

알 수 있다. 가장 많이 나온 키워드는 지속가능성으로 총 62 건이다. 다음으로, 지속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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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은 31 건, 지속가능한 디자인은 15 건, 업사이클링은 10 건, 지속가능한은 8 건, 패션은 8 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7 건, 윤리적 패션은 7 건, 친환경은 7 건, 문화적 지속가능성은 6 건, 

융합은 6 건, 환경은 5 건, 환경사회지배구조는 4 건이었다.  

 국내 연구도 국외연구와 마찬가지로 지속가능한 패션을 이루기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지속가능한 패션과 디자인의 비중은 높았으며, 리디자인은4 건으로 

지속가능한 디자인에 연결됨을 나타냈다. 소재의 업사이클링, 업사이클, 재활용 관련 키워드는 

22 건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지속가능한 패션을 위해, 기술 관련 융합 키워드는 6 건으로 

다른 학문 분야의 상호적인 연결이 중요한 것을 보여주었다. 다음의 [별첨 2] 가 자세한 동향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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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영역별 세부 동향  
 

1.2.1. 주제별 분석     

 
앞서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인 저널의 주제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절에는 다시 이를 세분화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론적 배경에 따른 지속가능한 패션의 시간 순을 토대로 4 가지 영역에 대한   

키워드군을 분류한다. 네 가지 영역은 패션 제품의 인생주기, 지속가능성 관련 제도, 지속가능한 

교육과 글로벌 어젠다로 구성된다. 이에 본 연구는 네 가지 중범주를 설정하고, 앞서 도출된 

키워드가 어느 범주에 해당되는지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다. 옷의 생산주기에는 세부적으로 섬유 

선택, 소재 생산, 디자인, 의류 생산, 분배, 리테일, 사용주기와 처리과정이 해당된다. 그 이외에는 

지속가능성 관련 제도, 지속가능한 교육과 글로벌 어젠다가 있다. 지속가능성 관련 제도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인 CSR, 기업의 비 재무적인 요소인 환경, 사회와 지배구조인 ESG 가 

포함된다. 지속가능한 교육에는 학교에서 패션을 가르치는 교육제도를 포함하며, 글로벌 

어젠다에는 전쟁 방지와 평화 유지를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의 패션 생산관리 UN 제도가 포함된다.  

분야에 따른 자료 수를 보면, 전체적으로 분배 분야가 371 건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345 건으로 CSR 분야였으며, 디자인 분야가 189 건이었다. 패션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지속가능한 패션 실천의 책임이 가장 많다고 여겨져 왔다는 점이 높은 분배 분야의 

연구 수를 통해 판명되었다. 다음, 두번째로 높은 연구 수를 지닌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분야는 두 

번째로 지속가능한 패션에 대한 실천 책임이 있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세번째 지속가능한 패션 

실천 책임은 디자인 분야로 나타났다. 분야에 따른 저널 수는 그동안 지속가능한 패션의 실천 

책임 순으로 보여지고 있다.  

패션 제품의 인생주기 영역에서의 지속가능한 패션 실천의 책임 순은 분배, 디자인, 처리과정, 

소재 생산, 리테일, 의류 생산, 사용주기이다. 그 외에서 지속가능한 패션 실천의 책임 순은 CSR, 

교육제도, ESG, UN 제도이다. ESG 는 2021 년 이후로 대두되면서 상대적으로 CSR 보다 작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섬유 선택과 관련한 연구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구체적으로 섬유 선택할 시, 

섬유로 만들어진 옷이 소비자가 입고 버려질 때까지 정확한 탄소 배출량 도출을 측정할 수 없어 

연구의 수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자세한 자료 수는 다음의 [표 3-3]과 같다.  

연구 결과에 도출되지 않은 섬유 선택을 제외하고 국내외 저널 키워드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외 저널의 먼저 소재 생산에는 Sustainable materials, Sustainable textiles, Textile, 

Textiles, Textile industry, Textile manufacturing 등이 포함된다. 다음으로 디자인에는 

Design, Design for Sustainability, Designer, Fashion design for sustain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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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able design 이 확인된다. 의류 생산에는 Pattern cutting, Pattern making, 

Sustainable manufacturing, Sustainable smart manufacturing 등이 발견된다. 분배에는 

Fashion marketing, Green marketing, Sustainable marketing, Sustainability marketing 

등이 포함된다. 리테일에는 Apparel retail, Clothing retailers, Fashion retail, Fashion 

retailing, Retail, Retailers, Sustainable retailing 등이 발견된다. 사용주기에는 Clothing 

lifetimes, Garment lifecycle assessment 등이 포함되며, 처리과정에는 Circular business 

model, Circular business models, Circular fashion, Circularity economy 등이 확인된다. 

CSR 에는 Corporate environmental management, Corporate responsibility,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등이 발견된다. ESG 에는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Environment, 

Legislation, Regulations 등이 포함된다. 교육제도에는 Education, Education for 

sustainability, Fashion education sustainability 등이 확인된다. UN 제도에는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UN fashion charter, 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등이 발견된다.  

국내 저널의 소재 생산에는 지속가능한 소재, 섬유, 순환적 텍스타일 등이 포함된다. 

디자인에는 디자인, 디자인 가치, 디자인 방법, 지속가능한 디자인 등이 확인된다. 의류 생산에는 

서브트랙션 커팅, 무봉제 니트웨어가 발견된다. 분배에는 그린마케팅, 소비자 가치, 지속가능한 

소비, 지속가능한 소비 태도, 소비가치 등이 포함된다. 리테일에는 친환경 서비스, 문화 산업 

모델이 확인된다. 처리과정에는 인증제도가 발견된다. CSR 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적 

책임, 패션 사회적 기업 등이 포함된다. ESG 에는 환경사회지배구조가 발견된다. 교육제도에는 

가정과 교육, 지속가능한 패션 교육, 패션 디자인 커리큘럼 등이 포함된다. 세부 자료는 다음의 

[표 3-4]와 [표 3-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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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국내외 영역별 자료 수  
 

 

영역 

 

하위영역 

 

자료 수(건) 

 

 

 

 

패션 제품의 인생주기 

 

 

소재 생산 47 

디자인 189 

의류 생산 20 

분배 371 

리테일 45 

사용주기 14 

처리과정 75 

지속가능성 관련 제도 CSR 345 

ESG 11 

지속가능한 교육 교육 제도 52 

글로벌 어젠다 UN 제도 10 

총합 1179 

 

   [표 3-4] 국외 저널 영역별 자료 수  
 

 

영역 

 

하위영역 

 

자료 수(건) 

 

 

주요 키워드군  

 

 

 

 

 

패션 

제품의 

인생주기 

 

 

 

 

소재 

생산 

34 

 

Sustainable materials, Sustainable textiles, Textile, Textiles, 

Textile industry, Textile manufacturing, Textile material, 

Cellulose etc. 

디자인 

 

61 

 

Design, Design for Sustainability, Designer, Fashion design for 

sustainability, Sustainable design etc. 

의류 

생산 

18 

 

Pattern cutting, Pattern making, Sustainable manufacturing, 

Sustainable smart manufacturing, Product variety etc. 

분배 

 

329 

 

Fashion marketing, Green marketing, Sustainable marketing, 

Sustainability marketing etc. 

리테일 

 

40 

 

Apparel retail, Clothing retailers, Fashion retail, Fashion retailing, 

Retail, Retailers, Sustainable retail, Sustainable retailing etc. 

사용주기 

 

14 

 

Clothing lifetimes, Garment lifecycle assessment, Product 

lifecycle, Product satisfaction etc. 

처리과정 

 

74 

 

Circular business model, Circular business models, Circular 

fashion, Circularity economy, Fashion waste, Material circularity, 

Textile sludge, Waste, Waste clothing etc. 

지속가능성 

관련 제도 
CSR 

 

 

322 

 

 

Corporate environmental management, Corporate responsibility,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orporate, social, and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Corporate sustainability, CSR 

communication etc. 

ESG 

 

7 

 

Climate chang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ESG, Environment, 

Legislation, Regulations etc. 

지속가능한 

교육 

교육 

제도 

46 

 

Education, Education for sustainability, Fashion education 

sustainability, Teaching, Teaching strategies etc. 

글로벌 

어젠다 
UN 제도 

 

10 

 

Sustainable development,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UN 

fashion charter, 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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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합 955 - 

 
   [표 3-5] 국내 저널 영역별 자료 수  

 

 

영역 

 

 

하위영역 

 

자료 수(건) 

 

 

주요 키워드군  

 

 

 

 

패션 

제품의 

인생주기 

 

 

소재 

생산 

13 

 

지속가능한 소재, 섬유, 순환적 텍스타일 등 

 

디자인 

 

128 

 

디자인, 디자인 가치, 디자인 방법, 지속가능한 디자인, 

친환경 디자인 등 

의류 

생산 

2 

 

서브트랙션 커팅, 무봉제 니트 웨어 

분배 

 

42 

 

그린마케팅, 소비자 가치, 지속가능한 소비, 지속가능한 

소비 태도, 소비가치 등 

리테일 5 친환경 서비스, 문화 산업 모델 

사용주기 0 - 

처리과정 1 인증제도 

지속가능성 

관련 제도 
CSR 23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적 책임, 패션 사회적 기업 등 

ESG 4                             환경사회지배구조 

지속가능한 

교육 

교육 

제도 

6 

 

가정과 교육, 지속가능한 패션 교육, 패션 디자인 

커리큘럼 등 

글로벌 

어젠다 

UN 제도 

 

0 

 

- 

총합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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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주제별 연구 연도 동향 분석 
 

    지속가능한 패션 연구 분야에 따른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2011 년-2022 년에 

모든 분야가 가장 많은 비중을 나타났다. 1990 년-2000 년에 지속가능한 패션 실천에 대한 가장 

많은 책임이 있는 분야는 디자인으로 2 건이었고, 그 다음 분배가 1 건과 리테일이 1 건이다. 

2001 년-2010 년에 가장 많은 책임을 지닌 분야는 지속적으로 디자인이 15 건이며, 두번째는 

분배가 11 건이다.  CSR 은 9 건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세 번째로 높았다. 다음, 소재 생산이 

5 건으로 등장하였고, 의류 생산이 2 건, 교육제도가 1 건으로 나타났다. 2011 년-2022 년에는 

모든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패션 실천에 대한 책임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연구의 수가 증가하였다. 

2011 년-2022 년에 가장 많은 수의 분야는 분배로 359 건이다. 다음, 지속가능성 관련 제도 

분야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이 336 건이다. 세번째는 디자인이 172 건으로 제시된다. 

차례대로, 처리과정이 75 건, 소재 생산이 42 건, 교육 제도가 51 건, 리테일이 44 건, 의류 생산이 

18 건, 사용주기가 14 건, ESG 가 11 건, UN 제도가 10 건이다.  

 각 분야의 시기대로 보면, 디자인 분야는 시작기부터 실천 책임의 분야로 보여지고 있었으며, 

연구의 수가 2011 년-2022 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고 2011 년-2022 년에는 3 위로 

지속가능한 패션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었다. 분배 분야 또한 시작기부터 두번째로 높은 

순서에서 시작하여 2011 년-2022 년에는 1 위를 하였으며, 이는 가장 많은 책임 실천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리테일 분야는 1990 년-2000 년에 시작하여 

2001 년-2010 년에는 잠시 없어졌고 2011 년-2022 년에 증가하였다. CSR 분야는 2001 년-

2010 년에 나타났으며, 2011 년-2022 년에는 책임의 비중이 급성장하여 두번째로 높은 연구 

수를 나타냈다. 소재 생산 분야는 2001 년-2010 년에 출현하였으며, 2011 년-2022 년에는 

5 위의 연구 수를 보여주었다. 의류 생산 분야는 2001 년-2010 년에 나타났지만, 2011 년-

2022 년에는 많이 성장하지는 못하였다. 교육 제도는 2001 년-2010 년에 출현하여, 2011 년-

2022 년에 연구의 수가 51 배의 증가하였고, 6 번째의 높은 연구 수를 보여줬다. 처리과정, ESG, 

사용주기와 UN 제도가 2011 년-2022 년에 처음 나타났다.  

연구 결과, 연구가 가장 활발했던 2011 년-2022 년에 지속가능한 패션 실천에 대한 책임은 

연구의 수대로 소비자(분배), CSR, 디자인 분야에게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재, 처리과정과 

교육제도도 지속가능한 패션 실천에 대한 중간 순위로 책임이 있음을 시사했다. ESG 제도는 

2020 년대 이후 출현하여 연구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UN 제도는 UN 이 

설립된 이후로 적은 양의 자료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아, 거시적인 관점에서 연구가 지속가능한 

패션 실천의 책임을 보지 못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동안, 지속가능한 패션에 대한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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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적인 관점에서 가장 많이 이뤄졌으며, 점차 거시적인 관점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세한 동향 분석의 결과는 다음의 [표 3-6]와 같다.  

[표 3-7]는 국외 저널 키워드군 연도별 자료 수를 나타내며, 전체적인 동향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외 저널 영역의 연도별 자료 수를 보면, 분배가 가장 활발히 연구된 분야로 나타난다. 

그 다음, CSR 분야가 두번째로 높게 제시되었다. 다음 순으로, 처리과정, 디자인, 교육제도, 

리테일, 소재 생산, 의류 생산, 사용주기, UN 제도, ESG 순으로 이어진다. [표 3-8]의 국내 저널 

키워드 군 연도별 자료 수 동향을 분석한 결과, 디자인 분야가 128 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분배 분야가 42 건으로 두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CSR 은 23 건으로 세번째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 소재 생산, 교육 제도, ESG, 리테일, 의류 생산, 처리과정 순으로 제시되었다. 국내 연구들은 

2001 년부터 출현하기 시작하여 2011 년에 성행하였다. 그 중 디자인 분야가 가장 활발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연구 분야인 사용주기와 UN 제도 관련 연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1990년과 2000년 사이에는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2001 년 이후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디자인 분야가 2011 년과 2010 년 사이 12 건으로 가장 많이 진행되었으며, 그 다음 분배와 소재 

생산이었다. 2011 년과 2022 년 사이에는 디자인분야가 약 9 배 이상으로 자료 수가 급증하였다. 

분배에 관한 연구도 약 9 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소재 생산에 대한 연구는 약 5 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CSR 은 2011 년에서 2022 년 사이에 23 편의 자료 수를 보여주면서, 디자인과 분배 

분야를 제외하고 2011 년과 2022 년 사이에 나타난 다른 분야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패션 산업에서 지속가능한 패션이 실천되지 않아 기업의 사회적 책무가 나타나게 된 것으로 알 

수 있다. 자세한 국내외 저널 키워드군에 따른 연도별 자료 수는 [표 3-7]와 [표 3-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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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6] 국내외 영역의 연도별 자료 수 
 

 

 

 

영역 

 

 

 

하위영역 

 

 

 

년도 

 
 

총합 

 

 

 

1990-2000 

 

2001-2010 

 

2011-2022 

 

 

 

 

옷의 인생 

주기 

 

 

소재 생산 0 5 42 47 

디자인 2 15 172 189 

의류 생산 0 2 18 20 

분배 1 11 359 371 

리테일 1 0 44 45 

사용주기 0 0 14 14 

처리과정 0 0 75 75 

지속가능성 

관련 제도 

CSR 0 9 336 345 

ESG 0 0 11 11 

지속가능한 

교육 

교육 제도 

 

0 

 

1 

 

51 

 

52 

 

글로벌 

어젠다 

UN 제도 

 

0 

 

0 

 

10 

 

10 

 

총합 4 43 1132 1179 
 

      

  [표 3-7] 국외 저널 영역의 연도별 자료 수 
 

 

 

 

영역 
 

 

하위영역 
 

 

 

 

년도 
 

 

 

총합 

 
 

 

1990-2000 

 

2001-2010 

 

2011-2022 

 

 

 

 

옷의 인생 

주기 
 

소재 생산 0 3 31 34 

디자인 2 3 56 61 

의류생산 0 2 16 18 

분배 1 7 321 329 

리테일 1 0 39 40 

사용주기 0 0 14 14 

처리과정 0 0 74 74 

지속가능성 

관련 제도 
CSR 0 9 313 322 

ESG 0 0 7 7 

지속가능한 

교육 
교육 제도 

 

0 

 

1 

 

45 

 

46 

 

글로벌 

어젠다 
UN 제도 

 

0 

 

0 

 

10 

 

10 

 

총합 4 25 926 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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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국내 저널 영역의 연도별 자료 수  
 

 

 

 

영역 

 

 

 

 

 

하위영역 

 

 

 

년도 

  

총합 

 
 

 

1990-2000 

 

2001-2010 

 

2011-2022 

 

 

 

 

옷의 인생 

주기 

 

소재 생산 0 2 11 13 

디자인 0 12 116 128 

의류생산 0 0 2 2 

분배 0 4 38 42 

리테일 0 0 5 5 

사용주기 0 0 0 0 

처리과정 0 0 1 1 

지속가능성 

관련 제도 
CSR 0 0 23 23 

ESG 0 0 4 4 

지속가능한 

교육 

교육 제도 

 

0 

 

0 

 

6 

 

6 

 

글로벌 

어젠다 

UN 제도 

 

0 

 

0 

 

0 

 

0 

총합 0 18 206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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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주제별 연구 국가 동향 분석 
 

  총 1179 개 연구 대상 저널들의 분야에 따른 국가별 순위를 분석한 결과, 알 수 없음을 제외하면 

소재 생산 분야에서 18 개 국가가 참여하였다. 디자인 분야에서는 23 개국, 의류 생산 분야에서 

14 개국, 분배 분야에서 53 개국, 리테일 분야에서 21 개국, 사용주기 분야에서 9 개국, 처리과정 

분야에서 28 개국, CSR 분야에서 43 개국, ESG 분야에서는 4 개국, 교육 제도 분야에서는 

19 개국, UN 제도에는 7 개국이 참여하였다. 각[표 3-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각 분야별로 참여한 국가 수가 많으므로, 상위권의 국가를 살펴본다. 각 분야별 가장 많이 

연구에 참여한 국가 순대로 나열한 후, 순위 3 까지 표로 제시하였다. 다음의 [표 3-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순위 1 에 가장 많이 참여한 국가 순서대로 나열하면, 한국이 5 건, 영국이 4 건, 

미국이 2 건, 아르헨티나가 1 건, 이탈리아가 1 건, 포르투갈이 1 건이다. 순위 2 에 가장 많이 

참여한 국가 순위는 미국이 7 건, 인도가 3 건, 한국이 2 건, 영국이 1 건, 인도네시아가 1 건, 

브라질이 1 건, 홍콩이 1 건이다. 순위 3 에 많이 참여한 국가를 순서대로 살펴보면, 영국이 4 건, 

호주가 3 건, 독일이 2 건, 중국이 2 건, 미국이 2 건, 덴마크가 1 건, 루마니아가 1 건, 모로코가 

1 건, 방글라데시가 1 건, 스리랑카가 1 건, 스웨덴이 1 건, 스페인이 1 건, 이탈리아가 1 건, 인도가 

1 건, 포르투갈 1 건으로 나타났다. 

소재 생산 분야에서 한국은 14 건, 브라질은 5 건, 미국은 4 건 순이다. 디자인 분야에서 한국은 

130 건, 미국은 9 건, 영국은 6 건이다. 의류 생산 분야에서 미국과 영국은 3 건, 한국은 2 건, 

독일, 루마니아, 모로코 등은 1 건이다. 분배 분야에서 한국은 73 건, 미국은 63 건, 영국은 

28 건이다. 리테일 분야에서 영국과 한국은 7 건이며, 미국은 6 건, 독일은 3 건이다. 사용주기 

분야에서 영국은 4 건, 미국과 인도는 2 건, 덴마크, 방글라데시와 브라질 등은 1 건이다. 처리과정 

분야에서 영국은 12 건, 인도는 11 건, 미국은 5 건이다. CSR 분야에서 이탈리아는 43 건, 미국은 

38 건, 영국은 36 건이다. ESG 분야에서 미국과 한국이 4 건, 스페인과 호주가 1 건이다. 

교육제도에서 미국이 14 건, 한국이 9 건, 영국이 5 건이다. UN 제도에서 아르헨티나와 

포르투갈은 2 건, 미국, 영국과 인도 등은 1 건이다.  

분석결과 , 한국, 미국과 영국에서 지속가능한 패션에 대한 연구가 전반적으로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한국은 소재 생산, 디자인, 분배와 리테일 분야에서 가장 높은 연구 

성과를 나타냈다. 미국은 의류 생산과 교육제도에서 가장 높은 연구를 보여주었다. 영국은 리테일, 

사용주기와 처리과정에서 높은 연구 참여 비율을 보여주었다. 외부적인 제도에서 CSR 은 

이탈리아에서 가장 많이 활발히 일어난 것으로 확인되며, CSR 은 대체로 유럽에서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는 것으로 일어난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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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되고 있음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미국에서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럽이 기업의 평가에 따른 투자를 강화한 후, ESG 분야는 투자자인 유럽을 

제외하고 미국과 한국, 스페인, 호주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UN 제도와 관련된 연구는 

국내보다는 국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 다양한 나라들이 대륙과 

상관없이 지속가능한 패션에 대한 연구가 각 분야에 꾸준하게, 그리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국가별 관련 연구의 동향은 다음의 [표 3-9]를 통해 알 수 

있다. 

                    [표 3-9] 영역에 따른 국가별 자료 수  
 

순위 하위 영역 

소재 

생산 

디자인 의류 

생산 

분배 리테일 사용주

기 

처리과정 CSR ESG 교육제

도 

UN 제도 

순위
1 

한국(14

) 

한국(130) 미국, 

영국 

(3) 

한국(73) 영국, 

한국(7) 

영국(4) 영국(12) 이탈리아 

(43) 

미국, 

한국 

(4) 

미국(14) 아르헨티나, 

포르투갈(2

) 
 

순위
2 

브라질 

(5) 

미국(9) 

 

 

 

 
 

한국 

(2) 

미국(63) 미국(6) 미국, 

인도(2) 

인도(11) 미국(38) 스페인, 

호주, 

알 수 

없음(1

) 

한국(9) 미국, 영국, 

인도, 

인도네시아, 

홍콩, 알 수 

없음(1) 

순위 

3 

미국(4) 영국(6) 독일, 

루마니아

, 모로코, 

브라질, 

스리랑카

, 스웨덴, 

알 수 

없음, 

이탈리아

, 인도, 

중국, 

포르투갈

, 

호주(1) 

영국(28) 독일(3) 덴마크, 

방글라데시, 

브라질, 

중국, 

핀란드, 

호주 (1) 

미국(5) 

 

 

 

 

 

 

 

 

 

 

 

 

 

 

 

영국(36)  영국(5)  

순위 

4 

영국, 

이탈리아, 

인도(3) 

알 수 없음, 

이탈리아(5) 

 독일(22) 루마니아, 

브라질, 

이탈리아, 

중국(2) 

 독일, 핀란드, 

호주(4) 

한국(34)  말레이시아, 

호주(3) 

 

순위 

5 

방글라데시

, 체코(2) 

대만, 

루마니아, 

중국, 터키(3) 

 이탈리아(20) 남아프리카, 

대만, 덴마크, 

러시아,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아랍에미리트

, 아일랜드, 알 

수 없음, 

인도네시아, 

일본, 

포르투갈, 

핀란드(1) 

 말레이시아, 

스웨덴, 알 수 

없음(3) 

중국(20)  독일, 

이스라엘, 

포르투갈(2) 

 

순위 

6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두바이, 

베트남, 

스위스, 

싱가포르, 

알 수 없음, 

인도네시아

, 터키, 

포르투갈(1

) 

덴마크, 

말레이시아, 

브라질, 

스웨덴, 인도, 

인도네시아, 

핀란드(2) 

 스웨덴(18)   뉴질랜드, 

덴마크, 브라질, 

이탈리아, 

폴란드, 한국(2) 

인도(16)  남아프리카, 

노르웨이, 

뉴질랜드, 

라트비아, 

브라질, 알 

수 없음,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인도, 

카타르, 

터키, 

폴란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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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7 

 Unesco 외, 

남아프리카, 

스리랑카, 

스페인, 

아랍에미리트

, 캐나다, 

케냐, 호주(1) 

 인도(16)   노르웨이, 대만, 

러시아, 

방글라데시, 

사우디아라비

아, 슬로베니아, 

싱가포르, 

이스라엘, 중국, 

캐나다, 코소보, 

파키스탄, 페루, 

포르투갈(1) 

스웨덴(14)    

순위 8    알 수 없음(9)    알 수 

없음(13) 

   

순위 9    스페인, 중국, 

호주, 홍콩(8) 

   독일, 

포르투갈(11) 

   

순위 10    핀란드(7)    스페인(10)    

순위 11    뉴질랜드, 터키(6)    홍콩(9)    

순위 12    스위스, 

인도네시아, 

포르투갈, 

프랑스(5) 

   호주(8)    

순위 13    캐나다(4)    프랑스, 

핀란드(7) 

   

순위 14    덴마크, 벨기에, 

사우디아라비아(3

) 

   덴마크, 

캐나다(6) 

   

순위 15    네덜란드, 대만, 

루마니아, 베트남, 

사이프러스,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2) 

   네덜란드, 

루마니아, 

브라질, 

터키(5) 

   

순위 16    그리스, 

남아프리카, 

러시아, 

말레이시아, 

모나코, 모로코, 

브라질, 세르비아, 

스코틀랜드, 

슬로바키아,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아일랜드, 

에티오피아, 

우크라이나, 이란, 

이집트, 일본, 

칠레, 짐바브웨, 

케냐, 크로아티아, 

태국, 헝가리(1) 

   스위스(4)    

순위 17        리투아니아, 

오스트리아, 

인도네시아(3

) 

   

순위 18        남아프리카, 

방글라데시, 

체코, 

파키스탄(2) 

   

순위 19        가나, 

나이지리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불가리아,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우크라이나, 

이란, 일본, 

태국, 페루, 

폴란드, 

헝가리(1) 

   

 
* 같은 수로 조사된 국가는 한 칸에 같이 병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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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내외 저널별 세부 키워드 분석 
 

   주제에 따른 중심 키워드를 분류하고, 다음으로 세부 키워드를 군집화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저널 수 및 각 분야의 종류를 분석하였다. 키워드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는 내용을 통해 분석하였다. 

 

   1.3.1. 소재 생산 

 
연구대상을 분석하여 동향을 파악한 결과, 소재 생산은 3D 소재, 가죽 소재, 결합소재, 모피 

소재, 미생물 소재, 소재 리사이클, 스마트 소재, 실, 염색, 천연섬유와 한지로 총 11 분야로 

구분된다.  소재 생산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분야 순은 미생물 소재가 16 건, 천연섬유가 11 건, 

염색이 6 건, 소재 리사이클이 4 건, 3D 소재가 2 건, 가죽 소재가 2 건, 스마트 소재가 2 건, 결합 

소재가 1 건, 모피 소재가 1 건, 실이 1 건, 한지가 1 건이다. 소재 생산은 총 47 건이다. 세부 

키워드에 따른 국내외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 3-10]에서 살펴볼 수 있다. 

 

 

             [표 3-10] 소재 생산의 세부 키워드별 자료 수  
 

 

구분 
 

 국내 저널 국외 저널 
수(건) 

 

 

수(건)  
 

세부 키워드  
 

수(건)   
 

세부 키워드   

미생물 소재 

 

 

 

4 바이오테크놀로지 신소재 

패션 소재, 비건 텍스타일, 

식재료 기반 섬유소재 등 

 

12 Bacterial cellulose, Bio 

fabricated textiles, 

Biopolymers, 

Biotechnology, Microbial 

enzymes etc. 

16 

 

 
 

 

천연 섬유 

 

 

1 대나무 섬유 등 

 
10 Bamboo, Bamboo 

viscose, Natural fiber, 

Organic cotton, Raffia 

palm fiber etc. 

11 

 

 

염색 

 
 

1 키워드 제시되지 

않음(내용) 
5 Dyes, Natural dyes,  

Vegetable dye etc. 
6 

 

소재 리사이클 

 

3 재활용, 플라스틱 등 

 
 

1 Argo-industrial wastes 

Circular textile, Recycled 

etc. 

4 

 

3D 소재 1 3D 프린팅 등 1 3D printing etc. 2 

가죽 소재 2 가죽 등 0 - 2 

스마트 소재 

 

0 - 2 Crafting smart textiles, 

Smart textile recycling 

etc. 

2 

 

결합 소재 

 

0 - 1 키워드 제시되지 

않음(내용) 
1 

 

모피 소재 0 - 1            Fur et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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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0 - 1 Yarn manufacturing etc. 1 

한지 1 한지 등 0 - 1 

총합 13 - 34 - 47 

 

1.3.2. 디자인  

 
   디자인은 가상 현실, 가치, 관행, 내구성, 디자이너, 브랜드, 서양 의복, 소재 기술 융합 디자인, 

소재 활용 패션 디자인, 색, 저작권, 전통기법, 지역 및 건축, 유니버셜(Universal), 패션 쇼 및 

컬렉션, 패턴 이용 디자인, 한국 의복, 한글을 포함해 총 18 가지 분야로 나눠진다. 국내외 

디자인의 가장 많이 연구된 분야 순은 소재 활용 패션 디자인이 51 건, 가치가 40 건, 브랜드가 

14 건, 소재 기술 융합 디자인이 13 건, 가상현실이 10 건, 유니버셜이 9 건, 전통기법이 9 건, 

관행이 8 건, 한국 의복이 8 건, 지역 및 건축이 7 건, 디자이너가 6 건, 저작권이 4 건, 색이 3 건, 

내구성이 2 건, 패션 쇼 및 컬렉션이 2 건, 서양 의복이 1 건, 패턴 이용 디자인이 1 건, 한글이 

1 건이다. 디자인 분야는 총 189 건이다. 세부 키워드에 따른 국내외 디자인 분야별 자료는 [표3-

11]에서 확인된다.  

       [표 3-11] 디자인의 세부 키워드별 자료 수 
 

 

구분 

 

국내 저널 국외 저널 

수(건) 

 

수(건) 세부 키워드 수(건) 세부 키워드 

소재 활용 패션 

디자인 

 

 

38 가죽 폐기물, 업사이클, 

업사이클링, 업사이클 

제품 디자인, 재활용 

소재, 폐기물 패션 디자인 

등 

13 Recycle, Recycling, Re-use, 

Upcycle, Upcycling, 

Upcycling fashion, Zero 

waste, Zero- waste design 

etc. 

51 

 

 

 

가치 

 

 

 

30 디자인 가치, 문화, 미적 

의미, 생태학적 미학, 

순수성, 에코 디자인, 

조형성 등 

10 Aesthetics, Eco-Design, 

Emotionally durable design, 

Environmental protection 

Sustainable aesthetics, 

Uniqueness etc. 

40 

 

 

 

브랜드 

 

6 마르지엘라 생태미학 

지속가능한 디자인, 패션 

제품, 패션디자인 제품 등 

8 Adidas fashion, Brand image, 

Footwear, Jewelry etc. 

 

14 

 

소재 기술 융합 

디자인 

8 3D 프린팅 패션 제품, 

기술 융합, 열 압착 기법 

등 

5 3D printing, Laser 

technology, Resist printing 

etc. 

13 

 

가상 현실 

 

8 가상 착의, 가상 패션, 

가상 현실, 디지털 패션, 

메타버스 등 

2 Metadesign, Virtual game 

items etc. 
10 

 

유니버셜 

 

 

5 사회공동체 디자인, 

인간중심, 임산부복, 

유아복 등 

4 Ageing, Idea generation, 

Junior sportspersons, Social 

innovation 

etc. 

9 

 

 

전통 기법 

 

5 수작업, 퀼트, 패치워크 

등 
4 Craft, Cultural identity, 

Weaving etc.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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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 

 

3 가이드라인, 전과정 

디자인 등 
5 Fashion design practice, 

Systematic innovation design 

etc. 

8 

 

한국 의복 

 

8 신한복, 전통한복, 한복, 

한복 인식 등 
0 - 8 

 

지역 및 건축 

 

 

6 건축과 패션의 유사성, 

지속가능한 패션 

연구센터 등 

1 Participatory research 

methods etc. 
7 

 

 

디자이너 

 

2 제프리 비 스몰, 존 

알렉산더 스켈톤 등 
4 Designer, Designers etc. 6 

 

저작권 

 

2 가짜 디자인, 패션 논쟁 

등 
2 키워드 제시되지 않음(내용) 4 

 

색 

 

2 컬러 이미지, 색채 트렌드 

등  
1 Color, Color image, Color 

palette etc. 
3 

 
 

 

내구성 0 - 2 Durability etc. 2 

패션 쇼 및 컬렉션 

 

2 서울 컬렉션, 패션 런웨이 

등 
0 - 2 

 

서양 의복 1 오트쿠튀르 등 0 - 1 

패턴 이용 디자인 1 활용 등 0 - 1 

한글 1 한글의 가변성 등 0 - 1 

총합 128 - 61 - 189 

 

1.3.3. 의류 생산  

   
의류 생산은 4 가지 분야로 나눠진다. 기술, 에코라벨, 체형사이즈 및 패턴 제작이 이에 포함된다. 

국내외 의류 생산의 가장 많이 연구된 분야순은 기술이 8 건, 패턴 제작이 5 건, 체형 사이즈가 

4 건, 에코라벨이 3 건이다. 의류 생산은 총 20 건이다. 세부 키워드에 따른 국내외 의류 생산 

분야별 자료는 [표 3-12]와 같다. 

 

[표 3-12] 의류 생산의 세부 키워드별 자료 수 
 

구분 

 

국내 저널 국외 저널 
수(건) 

 
수(건) 세부 키워드 수(건) 세부 

키워드 

기술 

 

 

1 무봉제 니트웨어 등  7 Digital technologies, 

Fashion technologies, 

Sustainable smart 

manufacturing etc. 

8 

 

 

패턴 제작 

 

1 서브트랙션 커팅 등 4 Pattern cutting,  

Pattern making etc. 
5 

 
 

 

체형 사이즈 

 

0 - 4 Clothing size, 

Personalized fashion 

etc.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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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 라벨 

 
 

0 - 3 Eco label, Eco labels, 

Quick response etc. 
3 

 

총합 2 - 18 - 20 

 

1.3.4. 분배 

 
   연구 대상을 분석하여 동향을 분석한 결과 분배는 총 20 분야로 구성된다. 20 가지는 가족, 

개인, 경제, 공동체, 럭셔리 브랜드, 분석, 브랜드, 색, 생산, 성, 세대, 소셜 미디어, 소재, 시대, 

에코 라벨, 온라인 플랫폼, 종교, 중고, 지식과 지표를 포함한다. 전체 분배의 가장 많이 연구된 

분야 순은 개인이 135 건, 공동체가 43 건, 세대가 26 건, 브랜드가 25 건, 소셜 미디어가 25 건, 

럭셔리 브랜드가 23 건, 소재가 14 건, 온라인 플랫폼이 14 건, 지식이 14 건, 에코 라벨이 9 건, 

경제가 8 건, 시대가 8 건, 중고가 8 건, 분석이 6 건, 지표가 5 건, 성이 3 건, 생산이 2 건, 가족이 

1 건, 색이 1 건, 종교가 1 건이다. 분배는 총 371 건이다. 국내외 세부 키워드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3-13]에서 확인된다. 

 

       [표 3-13] 분배의 세부 키워드별 자료 수 
  

구분 

 

국내 저널 국외 저널 
수(건) 

 
수(건) 세부 

키워드 

수(건) 세부 키워드 

개인 

 

 

 

18 개인적 특성, 자기 이미지 

일치, 사용자 만족, 소비자 

인식, 소비자 태도, 소비자 

특성 등 

117 Attitudes, Consumer behavior, 

Consumer perceived value, 

Consumer purchasing behaviour, 

Consumer typology, Purchase 

intention etc. 

135 

 

 

 

공동체 

 

 

1 자발적 단순성 라이프 

스타일 등 
42 Collaborative Consumption, 

Consumers, Social cascade, Social 

identity, U.S. consumers  

etc. 

43 

 

 

세대 

 

 

6 세대 별, MZ 세대, Z 세대 

등 
20 Generation X and Y consumers, 

Generation Y, Gen Z, Gen Z 

consumers etc. 

26 

 

 

브랜드 

 

4 에코 디자인, 브랜드 

아이덴티티 등 
21 Brand, Brand association, SPA 

brands, Sustainable fashion brand 

image etc. 

25 

 

소셜미디어 

 

4 소셜 미디어 플랫폼, SNS 

특성, 패션 커뮤니케이션 등  
21 Green influencer, Instagram, Social 

media, Social media influencer etc. 
25 

 

럭셔리 

브랜드 

 

1 키워드 제시되지 않음(내용) 22 Luxury brands, Luxury fashion, 

Luxury fashion brands, Luxury 

marketing, Sustainable luxury etc. 

23 

 

 

소재 

 

1 제품 속성 등 13 Recycling, Textile Upcycling, 

Upcycled fashion material etc.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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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3 공유경제, 패션 공유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등 

11 Chatbot, E-commerce, Online 

consumer behaviour, Online 

communication etc. 

14 

 

 

지식 

 

0 - 14 Consumer knowledge, Definition, 

Knowledge types, Lexicon etc. 
14 

 

에코 라벨 0 - 9 Eco-label, Eco-labels etc. 9 

경제 

 

0 - 8 Business models, Circular 

economy etc. 
8 

 
 

시대 

 

1 매크로 트렌드 등 7 Covid -19, Pandemic etc. 8 

 

중고 

 

1 중고 의류 등 7 Fashion -sharing, Renting, 

Second- hand fashion etc. 
8 

 

분석 

 

2 빅데이터, 텍스트 마이닝 등 4 Data mining, Meta- analysis,  

Text analysis etc. 
6 

 
 

지표 0 - 5 Sustainability index etc. 5 

성 0 - 3 Gender, Gender perception etc. 3 

생산 

 

0 - 2 Sustainable consumption patterns 

etc. 
2 

 

가족 0 - 1 키워드 제시되지 않음(내용) 1 

색 0 - 1 Fashion color preference etc. 1 

종교 0 - 1 키워드 제시되지 않음(내용) 1 

총합 42 - 329 - 371 

 

 

 

  1.3.5. 리테일  
 

연구 대상의 동향을 파악한 결과, 리테일은 총 15 분야로 분류된다. 15 가지는 가격, 공급망, 

기업, 렌탈, 브랜드, 서비스, 소비자 가치, 소비자 성별, 소비자 지식, 소재 종류, 시기, 온라인, 

유통업체, 지역 및 협동으로 이루어진다. 이 중 국내외 가장 활발히 이루어진 연구 순은 다음과 

같다. 지역이 8 건, 렌탈이 4 건, 서비스가 4 건, 소재 종류가 4 건, 온라인이 4 건, 협동이 4 건, 

소비자 지식이 3 건, 시기가 3 건, 기업이 3 건, 공급망이 2 건, 브랜드가 2 건, 가격이 1 건, 소비자 

성별이 1 건, 소비자 가치가 1 건, 유통 업체가 1 건이다. 리테일 분야는 총 45 건이다. 자세한 

국내외 연구 결과는 [표 3-1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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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4] 리테일의 세부 키워드별 자료 수 

 

구분 

 

국내 저널 국외 저널 

수(건) 

 

수(건) 세부 키워드 수(건) 세부 키워드 

지역 

 

 

2 키워드 제시되지 

않음(내용) 
6 Developing country, Fashion 

cities, Location decision, 

Pop-up store, Urban space 

etc. 

8 

 

 

렌탈 

 

0 - 4 Fashion rental service, Rental 

clothing, Second- hand 

clothing purchase etc. 

4 

 

서비스 1 친환경 서비스 등 3 Style consultancy service etc. 4 

소재 종류 

 

0 - 4 Cotton, Smart textiles, Used 

clothes recycling, Single -use 

plastics etc. 

4 

 

온라인 

 

1 키워드 제시되지 

않음(내용) 
3 E-commerce, E-tail etc. 4 

 

협동 1 융합 등 3 Collaborative networks etc. 4 

소비자 지식 

 

0 - 3 Perceived quality, Perceived 

risk etc. 
3 

 
 

시기 0 - 3 Covid-19 etc. 3 

기업 0 - 3 Fashion industry etc. 3 

공급망 

 
 

0 - 2 Fashion supply,  

Supply chain etc. 
2 

 
 

브랜드 0 - 2 Brand image, Brands etc. 2 

가격 0 - 1 키워드 제시되지 않음(내용) 1 

소비자 성별 0 - 1 키워드 제시되지 않음(내용) 1 

소비자 가치 0 - 1 Normative assessment etc. 1 

유통업체 0 - 1 Retail trade etc. 1 

총합 5 - 40 - 45 

 

 

 1.3.6. 사용주기  
 

사용주기 대상을 분석하여 동향을 파악한 결과, 사용주기는 총 6 가지로 구성된다. 6 가지는 

기술, 디자인, 세탁, 소비자, 의복 및 환경을 포함한다. 전체 가장 많이 연구된 분야는 소비자가 

4 건이다. 그 다음, 환경이 3 건, 기술이 2 건, 세탁이 2 건, 의복이 2 건, 디자인이 1 건이다. 

사용주기 분야는 총 14 건이다. 세부 키워드에 따른 국내외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3-15]에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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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5] 사용주기의 세부 키워드별 자료 수  
 

 

 

구분 

 

국외 저널 

수(건) 

 

세부 키워드 

소비자 
 

Consumer, Person- product attachment, Pleasurable use 

etc. 
4 

 

환경 Ecological footprint,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etc. 3 

기술 Product development, Wearable technology etc. 2 

세탁 Laundry, Washing methods etc. 2 

의복 Clothing etc. 2 

디자인 Fashion Design etc. 1 

총합 - 14 

 

1.3.7. 처리과정  
 

처리과정은 11 가지 분야로 구분된다. 처리과정은 기술, 법, 소비자, 소재, 소재 기술, 소재 

특성, 순환경제, 시기, 실, 환경과 UN 으로 나눠진다. 가장 두드러진 분야 순으로 나열하면, 

순환경제가 35 건, 소재 기술이 7 건, 기술이 6 건, 환경이 6 건, 법이 5 건, 소비자가 5 건, 소재가 

4 건, 소재 특성이 4 건, 시기가 1 건, 실이 1 건, UN 이 1 건이다. 처리 과정은 총 75 건이다. 세부 

키워드에 따른 국내외 자세한 연구 결과는 [표 3-16]와 같다. 

    

[표 3-16] 처리과정의 세부 키워드별 자료 수 
 

 

구분 

 

국내 저널 국외 저널 

수(건) 

 
수(건) 세부 키워드 수(건) 세부 키워드 

순환 경제 

 

 

0 - 35 Circular business model, 

Circular economic, Circular 

economy, Circularity 

economy etc. 

35 

 

 

소재 기술 

 

0 - 7 Knitting, Seamless, Textile 

wet processing etc. 
7 

 

기술 

 

0 - 6 Blockchain, Digital 

transformation, Zero waste 

technology etc. 

6 

 

환경 

 

0 - 6 Waste footprint Waste 

water Management, Waste 

water recycling etc. 

6 

 

법 

 

1 인증 제도 등 4 Policy, Public policy, 

Regulation etc. 
5 

 

소비자 

 
 

0 - 5 Prosocial behavior, 

Sustainable fashion 

consumption etc.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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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0 - 4 Textile waste management, 

Regenerated fibres etc. 
4 

 

소재 특성 
 

0 - 4 Fiber properties etc. 4 

시기 0 - 1 Covid etc. 1 

실 0 - 1 Sustainable yarn etc. 1 

UN 0 - 1 UN SDGs etc. 1 

총합 1 - 74 - 75 

 

1.3.8. CSR  
 

CSR 은 16 가지로 이루어진다. CSR 분야의 구성은 경제, 공급망, 국가 정부, 국제 기구, 기업의 

가치, 디자인, 마케팅, 법, 비영리 단체, 비정부 기구, 소매, 시기, 언론, 이해관계, 연합과 지표로 

이루어져 있다. 전체 중 가장 활발한 분야 순은 다음과 같다. 공급망이 135 건, 기업의 가치가 

90 건, 지표가 30 건, 마케팅이 23 건, 경제가 21 건, 국가 정부가 14 건, 법이 10 건, 시기가 6 건, 

디자인이 4 건, 이해관계가 3 건, 비정부 기구가 2 건, 소매가 2 건, 연합이 2 건, 국제기구가 1 건, 

비영리 단체가 1 건, 언론이 1 건이다. CSR 분야는 총 345 건이다. 국내외 세부 키워드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3-17]에서 알 수 있다. 

 

     [표 3-17] CSR 의 세부 키워드별 자료 수 
 

 

 

구분 

 

국내 저널 국외 저널 

수(건) 

 

수(건) 세부 키워드 수(건) 세부 키워드 

공급망 

 

 

 

1 공급 사슬망 관리, 

글로벌 소싱 등 
134 Green supply chain 

management, Supply 

chain, Supply chain 

management, Supply 

chain performance etc. 

135 

 

 

 

기업의 가치 

 

 

 

13 공유 가치, 그린워싱, 

느림, 상생 경영 등  
77 Business case for 

sustainability,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y, Corporate 

sustainability etc. 

90 

 

 

 

지표 

 

 

 

6 구매 전략, 미래 예측, 

지속가능성 평가, 평가 

스케일 등 

24 Sustainability indicators 

Sustainability report, 

Standards and 

certifications, Systems 

change etc. 

30 

 

 

 

마케팅 

 

 

 

 

2 키워드 제시되지 

않음(내용) 
21 Communication of 

sustainability,  

Customer satisfaction, 

Ethical fashion 

purchasing,  

Green marketing 

awareness etc.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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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 - 21 Carbon neutrality, 

Circular economy, Fair 

trade, Tourism etc. 

21 

 

 

국가 정부 

 

 

0 - 14 Australian fashion-

industry, Hongkong, 

Public accountability, 

Shariah governance etc. 

14 

 

 

법 

 

 

1 정책 연구 등  9 Global organic textile 

standard(GOTs), 

Legitimacy theory, 

Qualification etc. 

10 

 

 

시기 

 
 

 

0 - 6 Covid -19, Pandemic 

etc. 
6 

 

디자인 

 
 

0 - 4 Artisanship, Upcycling 

etc. 
4 

 

이해관계 

 

0 - 3 Stakeholder workshops 

etc. 
3 

 

비정부 기구 

 

 

0 - 2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 Non-

profit organization etc. 

2 

 

 

소매 0 - 2 Retail stores etc. 2 

연합 

 

0 - 2 키워드 제시되지 

않음(내용) 
2 

 

국제 기구 

 

0 - 1 United Nations SDGs 

etc. 
1 

 

비영리 단체 0 - 1 Fashion discourse etc. 1 

언론 

 

0 - 1 키워드 제시되지 

않음(내용) 
1 

 

총합 23 - 322 - 345 

 

 

 

1.3.9. ESG  

 
연구 대상을 분석하여 동향을 분석한 결과, ESG 는 경제, 기업, 법, 환경과 UN 을 포함해 총 

5 분야로 구분된다. 이 중 가장 많이 다뤄진 키워드는 기업으로 총 4 건이다. 다음으로 환경이 

3 건, 법이 2 건, 경제와 UN 부분은 1 건이다. 자세한 국내외 연구 결과는 [표 3-18]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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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8] ESG 의 세부 키워드별 자료 수 

 

구분     

 

국내 저널 국외 저널 

수(건) 

 

수(건) 세부 키워드 수(건) 세부 키워드 

기업 

 

2 패션 기업, 패션 산업 등 2 Business disclosure, DuPont 

analysis etc. 
4 

 

환경 

 

1 자원 순환, K-rPET 등 2 Environment,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etc. 
3 

 

법 0 - 2 Legislation, Regulations etc. 2 

경제 0 - 1 Circular economy etc. 1 

UN 1 SDGs 등 0 - 1 

총합 4 - 7 - 11 

 

 

 

1.3.10. 교육 제도 

 
교육제도 대상을 분석하여 국내외 동향을 파악한 결과, 교육제도는 총 4 가지 분야로 구성된다. 

구분은 사회 연결, 창의력 제도, 학생 및 UN 으로 이뤄졌다. 창의력 제도는 37 건으로 가장 활발한 

연구 분야이다. 사회 연결이 8 건이며, 학생은 5 건, UN 은 2 건이다. 이러한 국내외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3-19]에서 확인 가능하다. 

 

[표 3-19] 교육 제도의 세부 키워드별 자료 수 
 

 

 

구분 

 

국내 저널 국외 저널 
수(건) 

 수(건) 세부 키워드 수(건) 세부 키워드 

창의력 제도 

 

 

 

 

5 교육 연계, 문제 중심 

학습, 산학 협동, 

창의력과 문제 해결 등 

32 Everyday practices, 

Free semester free 

school year program, 

Student centred 

learning, Problem - 

based learning etc. 

37 

 

 

 

 

사회연결 

 

0 - 8 Learning research 

process, Studio-

based approach etc. 

8 

 

학생 0 - 5 Women etc. 5 

UN 

 

1 지속가능발전목표 등  1 Fashion education 

sustainability etc. 
2 

 

총합 6 - 46 -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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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 UN 제도  

 
 UN 제도에 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한 결과, UN 제도는 5 분야를 포함한다. 공급망, 법, 에코라벨, 

인권 및 창조경제이다. 가장 많은 부분은 5 건으로 공급망이다. 법 분야는 2 건이며, 에코라벨, 

인권, 창조경제 분야는 각 1 건이다. 자세한 국내외 연구 결과는 [표 3-20]와 같이 나타난다. 

 

[표 3-20] UN 제도의 세부 키워드별 자료 수 
 

 

 

구분 

 

국외 저널  

수(건) 

 세부 키워드 

공급망 

 

Supply chain management, UN 

Global Compact etc. 
5 

 

법 
 

Legislation, UN fashion charter 

etc. 
2 

 

에코라벨 Ecolabels etc. 1 

인권 Gender justice etc. 1 

창조경제 Creative economy etc. 1 

총합 - 10 

 

영역을 세분화하여 양적 분석한 결과, 지속가능한 패션에 대한 책임 순이 기존의 연구와 다르게 

나타났다. 각 분야의 상위 3 부분을 제시하면, 소재 생산 분야는 미생물 소재, 천연 섬유, 염색으로 

나타났다. 디자인 분야는 소재 활용 패션 디자인, 가치, 브랜드이다. 의류 생산 분야는 기술, 

패턴제작, 체형 사이즈이며, 분배 분야는 개인, 공동체, 세대이다. 리테일 분야는 지역, 렌탈, 서비스, 

소재 종류, 온라인, 협동이며, 사용주기 분야는 소비자, 환경, 기술, 세탁, 의복이다. 처리과정은 순환 

경제, 소재 기술, 기술, 환경이다. CSR 분야는 공급망, 기업의 가치, 지표이다. ESG 는 기업, 환경, 

법이다. 교육제도는 창의력제도, 사회 연결, 학생이다. UN 제도는 공급망, 법, 에코라벨, 인권, 

창조경제이다. 지속가능한 패션 연구 분야의 상위 부분들을 종합해보면, 소재 관련 부분이 5 번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고, 환경 및 기술이 3 번, 다음 공급망, 법 및 기업 관련 부분이 2 번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한 패션에 대한 책임이 많은 순은 소재, 환경 및 기술, 공급망, 법 및 기업 순으로 

기존 연구들의 판단과 다르게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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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지속가능한 패션 연구에 대한 질적 분석 결과 
 

지속가능한 패션 연구에 관한 동향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연구 대상에 포함된 대부분의 연구는 문헌 연구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는 

설문조사와 실험연구가 포함되고 있다. 소재 생산 연구에서는 주로 실험 연구가 이뤄졌으며, 

디자인은 주로 문헌 연구 및 실험 연구로 진행됐다. 의류 생산은 실험 연구, 설문 조사 및 문헌 

연구로 진행되었으며, 분배와 리테일은 주로 설문 조사와 문헌 연구로 이뤄졌다. 사용주기 및 

처리 과정은 문헌 연구 및 설문조사로 진행되었다. CSR 과 ESG 는 문헌 연구로 이뤄졌으며, 교육 

제도는 문헌연구, 설문조사 및 실험연구를 포함하였다. UN 제도는 주로 문헌 연구를 통해 

진행되었다.  

질적 분석은 옷의 인생 주기, 지속가능성 관련 제도, 지속가능한 교육과 글로벌 어젠다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진행되었다. 옷의 인생 주기는 소재 생산, 디자인, 의류 생산, 분배, 리테일, 

사용주기, 처리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속가능성 관련 제도에는 CSR 과 ESG 가 포함된다. 

지속가능한 교육은 교육제도를 포함하며, 글로벌 어젠다는 UN 제도를 나타낸다. 본 연구의 질적 

분석은 각 분야의 연구 범주에서 비중이 높은 순으로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2.1. 패션 제품 인생주기의 지속가능성 
 

  2.1.1. 탄소 배출을 증가 및 유예하는 소재 생산  

 
    소재 생산 분야는 열한 가지 연구 범주로 구성된다. 소재 생산은 3D 소재, 가죽 소재, 결합소재, 

모피 소재, 미생물 소재, 소재 리사이클, 스마트 소재, 실, 염색, 천연섬유와 한지분야를 포함한다. 

소재와 관련해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는 분야는 미생물 섬유 관련 연구이다. 미생물 소재에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바이오 생성, 바이오 폴리머, 박테리아 셀룰로오스, 생체 재료, 세균성 소재, 

효소 및 포도당 등에 대한 연구로 이루어졌다. 미생물 섬유는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안정성에 대한 

검증, 생명 복제에 대한 가치관과 윤리의식에 대한 해결과 안정성 검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하지만 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소재는 화학 약품을 줄이며, 동물의 희생을 줄일 수 있고 직접 

재배도 가능하다는 큰 장점을 지니고 있다. Patti and Acierno(2022)는 섬유 산업의 환경 

영향을 줄이고자 섬유 공정에서 생체 고분자를 활용하였다. 생체 고분자를 활용한 섬유는 석유를 

기반으로 하여 생산되는 섬유를 줄이고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 바이오 폴리머의 종류에는 

옥수수에서 나오는 옥수수 전분, 게껍질에서의 키토산, 사탕수수, 나무에서 나오는 목질 섬유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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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 등이 있다. 생체 고분자 섬유에 대한 연구 결과,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부터의 중합체인 

바이오계 섬유는 천연계 섬유인 양모와 면에 비해 생분해성은 낮지만, 섬유에 비해 분해성이 

높았다. 또한, 바이오 기반 고분자의 수증기 투과성이 높아 통기성이 우수하였다.  

생체 고분자는 향균 소재의 생산, 유해한 자외선에 대한 소재 저항 증가, 수동 가열 및 냉각의 

온도 조절, 복합 재료 및 위조 방지 부문에서 적용 가능성을 확인받았다. 생체 고분자는 소재의 

전처리, 마감 및 위해성 화학 물질을 포함하는 전통적인 인쇄 방법을 대체하기 위한 3D 인쇄와 

염료 오염수의 정화에도 유용했다(Patti & Acierno, 2022). Rahman et al.(2020)은 효소를 

포함하는 섬유 가공의 높은 특이성 때문에 섬유를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에너지, 물과 화학적 

폐기물이 적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섬유 가공에서 효소는 환경적 이익을 주며 공중 보건과 섬유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킨다(Rahman et al., 2020).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미생물을 활용한 

생명 공학적인 소재 생산은 전통적인 소재 생산의 환경 오염도를 줄일 수 있으며, 현재 패션 

브랜드들에 도입할 수 있는 공적이면서 친환경적인 방안이라고 사료된다.  

두번째로 소재 생산에 대해 많이 이루어진 연구 주제는 천연섬유이다. 천연섬유에 관한 연구는 

주로 식물에서 얻어지는 소재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양모, 대나무 및 라피아 야자 섬유 등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천연 섬유들은 패션의 한 분야인 화장품에도 사용되어 왔다. 천연 섬유들은 

Periyasamy and Militky(2020)에 따르면, 대부분 천연 섬유는 쾌적 특성에 뛰어나 환경 위협을 

직접적으로 증가시켜 많은 수요를 초래하였다. 그 예로는 목화가 존재한다. 목화는 천연 섬유의 

80%를 차지하지만 목화의 재배로 엄청나 환경 파괴와 인간의 건강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 목화의 

이러한 특징을 해결하고자 유기농 면화를 재배하는 것을 대체하고자 했지만, 유기농 면화로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었다(Periyasamy & Militky, 2020). 천연 섬유인 대나무의 장점은 빠른 

재생성을 가지고 있으며, 생 분해적이며, 효율적인 공간 소비, 낮은 물 사용 및 안정적인 내구성 

등을 지닌다(Waite, 2009). 천연 섬유는 각 지역마다 생산되는 양과 환경에 따라 다르다. 또한, 

오염도 수치가 목화처럼 높은 경우도 존재한다. 실질적으로 천연 섬유가 환경의 오염도를 줄일 

수 있는 전세계의 패션 산업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려되지는 않는다.  

세번째로는 염색에 관한 주제가 많았으며, 관련 연구들은 박테리아 세포를 이용한 천연염색, 

야채를 활용한 염색, 염색의 재활용과 자연물을 이용한 염색을 주제로 한다. 그동안 합성 염료는 

환경 문제를 야기하여 유해 폐기물로 분류되었으며, 천연 염료가 적은 오염 물질을 생산한다고 

주장되었다. Elsahida et al.(2019)은 매염제가 중금속을 포함하기 때문에 염색 공정을 위해 

환경 친화적인 매염제 유사 재료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체적인 물질로 타닌이 천연 염료를 

사용하여 염색 공정을 위한 매염제로 대체될 수 있다. 천연 염료의 사용은 환경적, 경제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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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지속가능성의 연결로 이어진다. 천연 염료는 환경적으로 환경의 다양성을 보존하고, 

경제적으로 시장을 안정시키며, 사회적으로 가난을 감소시키며, 소비자의 건강과 안정을 

유지시킨다(Elsahida et al., 2019). 자연 친화적인 소재의 염색은 이미 여러 방면에서 효과가 

입증되어 있으며, 실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네번째로 많이 이뤄진 주제는 기존 섬유의 재활용을 나타내는 리사이클 섬유에 관한 연구이다. 

이는 순환적 소재, 재활용 등에 관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폐 플라스틱을 활용한 원단은 국내외 

다양한 업체에서 개발되고 있다. 리사이클링은 폐 플라스틱인 페트병을 수고한 뒤 다시 원사로 

추출하는 방식으로 플라스틱 매립양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미국의 생산 방식은 

물을 대략 90% 정도 줄일 수 있으며, 전력을 50%이상 적게 사용한다.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한국의 다양한 업체에서 친환경 리사이클 폴리에스터를 생산하고 있다. 재활용 합성 섬유와 고급 

섬유를 혼방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으며, 그 예로는 재활용 폴리에스터와 메리노울을 혼방하는 

경우이다. 화학적 재활용 기술의 발달과 재활용 섬유의 증가로 재활용 섬유의 영역은 넓혀질 

것이라고 전망한다(한희정, 조배문, 2019). 페트병을 활용한 섬유는 폐플라스틱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많은 각광을 받고 있지만, 재활용된 섬유는 폐 플라스틱 처리 비용의 원가와 시간을 높이고 

탄소 배출량을 유예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 없다.  

나머지 소재 생산 분야에는 3D 소재, 가죽 소재, 스마트 소재, 모피 소재, 실과 한지가 포함된다. 

기존에 3D 프린팅 기술 소재의 지속가능성 저해 요소는 유독성이다. 이를 해결하고자 3D 기술에 

하이브리드 필라멘트를 이용하고자 하였다. 3D 프린팅 소재에는 하이브리드 형과 재활용으로 

나눠진다. 하이브리드형은 천연재료 혼합물과 공정 과정의 부산물 이용으로 2 가지 유형으로 

구성된다. 천연재료 혼합물에는 해조류와 전복 껍데기를 활용하며, 공정 과정의 부산물 이용에는 

폐 목분, 커피찌꺼기, 맥주 찌꺼기를 활용한다. 3D 기술 재활용에는 플라스틱을 

재사용된다(감선주, 유영선, 2019).  3D 기존의 기술은 재료의 방식만 변형하면 환경의 유해성을 

줄일 수 있으므로 친환경적인 재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가죽 소재의 경우, 원피를 가죽으로 가공하는 무두질은 가공 방법에 따라 크롬 가죽(Chrome 

Leather), 베지터블 가죽(Vegetable Tanned Leather), 알루미늄 가죽(Aluminum Tanned 

Leather), 오일 가죽(Oil Tanned Leather)으로 나눠진다. 크롬 가죽과 베지터블 가죽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가죽이다. 크롬 가죽은 얇으며, 베지터블 가죽에 비해 저렴하고 공정 시간이 짧아 

부드럽게 오래 지속된다. 다만, 가공 과정에서 유해하며, 화학 물질 냄새이 난다. 반면, 베지터블 

가죽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사용감이 좋으며, 수명이 길고 자연스러움이 

있다. 하지만, 베지터블 가죽은 크롬 가죽에 비해 비싸며, 가공 초기에 딱딱하고 시간이 지날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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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워진다(윤소희, 이형규, 2018). 기존의 크롬 가죽 방식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베지터블 가죽으로 바뀌어야 함은 분명하다. 하지만, 베지터블 가죽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연구들은 지속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스마트 소재에 대한 연구는 인간의 체온 보온 및 결점 

보완을 할 수 있는 주제를 포함한다. 스마트 섬유는 기술의 발달로 기존 섬유의 방법과 연결되어 

작용된다. Kuusk et al.(2012)의 연구에서는 QR 코드를 활용하여 공예 소재를 만들어낸 소재의 

사례를 보여준다. 이는 공예 전통의 장인정신과 기술을 활용해 상호 작용하는 특성을 

나타낸다(Kuusk et al., 2012). 스마트 섬유는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섬유에 새로운 특성을 

부여했다. 모피 소재 관련 연구는 동물의 털 사용을 자제하는 주제를 가진다. 실 관련 연구는 실의 

제조의 연구를 포함하며, 한지 관련 연구는 한지 소재를 활용에 대한 주제에 대한 연구로 구성된다. 

  국내외의 저널 분석 결과, 국내 저널에서는 미생물 소재, 천연 섬유, 염색, 소재 리사이클, 3D 

소재, 가죽 소재 및 한지 부분에 대해서만 연구가 이뤄진 것을 알 수 있다. 미생물 소재 부분이 

가장 활발히 연구가 이뤄졌으며, 소재 리사이클링이 그 다음 순번을 이어갔다. 가죽 소재, 천연 

섬유, 염색, 3D 소재 및 한지 부분에 대한 연구가 적게 이뤄졌다. 국내에서는 스마트 소재, 결합 

소재, 모피소재 및 실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반대로, 국외 저널은 미생물 소재, 천연 

섬유, 염색, 소재 리사이클, 3D 소재, 스마트 소재, 결합 소재, 모피 소재 및 실에 대한 연구로 

진행되었다. 국외에서는 가죽 소재와 한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국외 저널은 국내 

저널과 마찬가지로 미생물 소재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였다. 하지만, 국외 저널은 국내 

저널과 다르게 천연 섬유와 염색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이뤄졌으며, 결합 소재, 모피 

소재 및 실 분야는 국내에서 이뤄지지 않고 국외에서 진행되었다. 소재 생산 분야에서 미생물 

소재에 대한 연구가 국내외 공통적으로 주목하고 선호하는 지속가능한 소재 생산의 연구 

주제라는 점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전체적인 연구 동향 분석 결과, 기술의 발달은 소재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특히 최근에는 미생물 소재, 식물에서 추출한 천연 소재, 염색, 3D 소재 그리고 기존 소재의 

재활용에 관한 연구가 활발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이 전지구적으로 

강조됨에 따라 자연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소재 개발은 동물에서 얻는 가죽 소재 사용을 

자제하거나 수질을 오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공하는 방법에 대해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더불어, 지속가능한 소재 분야에서 인간의 체온과 몸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스마트 

소재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미생물 소재와 스마트 소재가 결합된 

신소재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는 추세이며, 앞으로 자연 분해적인 소재와 기능적인 

소재의 결합에 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소재는 생산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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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소재에 대한 연구는 일부 국가에서만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지속가능한 소재 연구를 위해 범국가적 차원에서 협력적인 공동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1.2. 현실에서의 소재 재활용, 신소재 사용 및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중요시하는 디자인  
 

   디자인의 분야는 가상 현실, 가치, 관행, 내구성, 디자이너, 브랜드, 서양 의복, 소재 기술 융합 

디자인, 소재 활용 패션 디자인, 색, 저작권, 전통기법, 지역 및 건축, 유니버셜(Universal), 패션 

쇼 및 컬렉션, 패턴 이용 디자인, 한국 의복과 한글로 이뤄진다. 가장 많이 차지하는 소재 활용 

패션 디자인 관련 연구는 쓰레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재료를 활용하여 디자인한 사례들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가죽 폐기물, 니트, 데님, 선인장 가죽, 폐 그물 및 플라스틱 재활용 소재 

활용 등이 소재 활용 패션 디자인 분야 안에 들어간다. 각 소재를 활용하여 디자인 변형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나타낸다. 김성미, 구수민(2021)은 비건 가죽의 대중화를 위해 20-30 대 

여성을 대상으로 소비자의 인식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비건 가죽을 사용하여 디자인하고 

제품을 제작하였다. 연구 결과, 비건 제품을 구매한 여성은 전체 조사한 인구의 42.9%이며, 

여성들은 패션 디자인으로 깔끔한 스타일의 X 라인 실루엣 디자인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가상 시뮬레이션과 함께 의복을 구성하였고 앞으로의 디자인 연구가 

의류뿐만 아니라 부자재도 비건 제품으로 만들어지는 바람을 제시한다(김성미, 구수민, 2021). 

일반 가죽의 환경오염도를 줄이고자 비건 제품의 상용화가 많이 이뤄져야 한다. 제품의 부자재도 

마찬가지로 비건 소재로 변화되어야 한다.  

특히, 업사이클링을 활용한 디자인 연구가 성행되고 있다. 박주희, 김윤희(2014)는 폐자원 

비닐 봉투, 셔츠, 스타킹, 넥타이, 야외 돗자리와 배낭을 이용하여 업사이클링 디자인을 

시도하였다. 필요한 요소와 가이드 라인 요소는 진정성, 희소성, 스토리텔링, 지속가능성, 실험성 

및 가변성으로 나타났다. 업사이클링을 활용한 디자인 연구는 자연절약과 환경보호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재창조 과정 후 조형성이 독특하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다(박주희, 김윤희, 

2014). 소재를 활용하여 디자인을 재창조하거나 새로운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 디자인하는 

경우, 디자이너는 앞으로 탄소 배출량이 얼마나 발생되는 지를 고려하여 소재를 선정하고 옷을 

디자인할 필요성이 있다.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연구는 가치에 관한 연구이다. 인간의 감정, 감성, 사고와 윤리성, 

인간이 지켜야 할 친환경과 에코, 시간을 나타내는 느림, 공동체의 덕목인 참여, 태도와 행동, 

자연의 보존을 위한 자연의 이미지와 생체 모방, 전통적인 가치 보존을 나타내는 문화, 미적 

분야안에 포함되는 보헤미안과 해체주의 등이 포함된다. 가치 분야는 패션 디자인이 



   

-70- 
 

지속가능성을 실천하기 위해 지켜야할 모든 분야를 통틀어서 나타낸다. 정희정, 최철용(2020)의 

연구 결과, 레디 메이드(Ready-made)의 예술적 특징을 활용한 패션 디자인은 지속가능성의 

가치로서 확인되었다. 레디 메이드는 다다이즘 예술의 특징으로 세계 대전 이후 암울한 분위기의 

예술적 개념들을 부정하고 저항하는 예술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레디 메이드는 기성품을 재 

조합하여 새로운 조형성을 나타낸다. 레디 메이드가 활용된 패션은 기성품을 재 조합했기 때문에 

오브제의 미적 형태가 상실되었고, 탈 개념성, 비 정형성과 유희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정희정,  

최철용, 2020). 자연 이미지 유닛을 활용한 사례 분석 연구는 기하학적 미 접근, 자연의 성장 

모티프 및 무 봉제 기술을 활용해 이산화탄소 감소 등의 의의를 가졌다. 자연 이미지를 가진 

지속가능한 패션 디자인은 독창성, 고급스러움 및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감선주, 유영선, 2020). 

지속가능한 디자인의 특성들 사이에서의 상관관계를 보면, 지속가능성을 위한 슬로우 디자인은 

인간 사회의 복지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고려한 패션 디자인의 윤리적 측면을 강조한다(채혜숙, 

2009). 지속가능한 패션 디자인의 가치는 환경 보존의 의의 및 느림의 덕목을 가지며, 자연물과 

예술의 경계에서 생겨난다.  

세 번째로 많이 진행된 연구는 브랜드로 브랜드의 특징을 파악한 것들인데, 그 예에는 

마르지엘라(Margiela), 쉬림프(Shrimp), 아디다스(Adidas) 그룹 및 액세서리 소재의 

브랜드들이 있다. 브랜드들은 창의적인 디자인과 윤리성을 결합하여 브랜드들의 컨셉을 

표현하고자 한다. 쉬림프 브랜드의 2015 S/S 부터 2020 F/W 까지의 작품을 분석한 결과, 쉬림프 

패션은 가죽을 벗어나 대체 소재를 사용하였으며, 예술 영역에서 영감을 받고 이를 컬렉션 주제, 

색, 문양과 무대 연출 등으로 재 표현하여 예술과의 융합을 시도하였다. 쉬림프는 해방감이라는 

브랜드의 컨셉을 표출하고자 유희성을 전달하였다(김선영, 2021). 마틴 마르지엘라의 패션은 

지속가능한 생태학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마르지엘라의 패션은 창의적이면서 

지속가능한 디자인 및 제작 과정을 노출하였고, 대중에게 다양한 지속가능한 디자인의 접근법을 

제시하였다(전유미, 배정민, 2015).  브랜드들은 예술에서 영감을 받아 패션에 재창조하려고 

하였으며, 브랜드의 컨셉으로 생태학적인 지속가능성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네 번째로는 소재 기술 융합 디자인이다. 구체적으로, 그 안에는 3D 프린팅 디자인, DTP 와 

레이저 기술 등과 같이 소재의 표면에 디자인하는 기술 등이 있다. 소재에 소재를 절단하거나, 

수정하여 디자인하는 경우와 같은 마감 기술을 적용할 때, 폐수가 발생하며 과도한 물 및 에너지가 

소비된다. 생태학적으로 환경 친화적인 생산 공정을 하기 위해, 소재 융합 디자인 과정에서 

레이저 기술이 사용될 수 있다. 레이저 기술은 소재를 건조하고 깨끗한 방법으로 만들어 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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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에 한 예로 포함된다(Unal et al., 2020). 기업은 기술을 융합하여 소재를 디자인할 때, 환경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적용해야 한다. 

다섯 번째로, 가상 현실 관련 연구가 다음으로 많이 이뤄졌다. 가상 현실은 가상 현실에서의 

모델, 가상 디지털 패션, 가상 착의 디지털 패션 쇼와 인공 지능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4 차 산업 혁명과 Covid-19 이후로, 패션 세계가 디지털 기술과 합쳐져 가상 현실의 패션으로 

나타나게 된다. 가상 현실에 기반한 패션의 유형과 가치를 분석한 결과, VR 기반 패션의 유형은 

가상 패션 프레젠테이션, 가상 패션 플랫폼과 가상 패션 디자인으로 나타났다. 가상 패션 

프레젠테이션은 가상 쇼, 가상 전시와 가상 룩 북(Look Book) 형식을 포함한다. 가상 패션 

플랫폼에는 가상 공간 메타버스, 가상 스토어와 가상 애플리케이션 형식이 있다. 가상 패션 

디자인은 가상 의류, 가상 인터랙션과 가상 AI 형식을 포함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VR 기반 

패션이 시공간과 젠더의 규범에서 벗어나 지속가능성을 이루고 있다고 제시한다(남윤진, 2021). 

가상현실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지속가능한 패션에 대한 현실의 난제를 가상 현실에서 

해결해보고자 노력을 하였다. 

공동 여섯 번째 순번은 유니버셜과 전통 기법이다. 유니버셜 연구에는 모든 인간을 포함하는 

디자인 주제로 노화, 다수, 사회적 혁신, 포용 및 아프리카 지역이 포함되었다. 또한, 아이들을 

위한 유아복과 산후 여성을 위한 패션 디자인의 사례가 들어갔다. 이세이미야케의 플리츠 

플리즈(Pleats Please)는 유니버셜 패션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사이즈나 체형에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옷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세이 미야케의 디자인은 인간을 중심으로 디자인을 

통찰하였으며, 세계의 협동과 참여, 상생의 관계를 추구하였다(이세리, 2012). 산후 여성을 

대상으로 임신 시기 및 산후에 착용가능한 원피스 드레스를 디자인하는 연구도 존재한다. 장효천,  

박선경(2015)는 임신한 여성이 자아표현을 당당하게 드러내면서, 사이즈를 조절하는 기능을 

추가하여 임신 후에도 입을 수 있도록 산후여성복을 디자인하였다. 하지만, 패션의 트렌드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장효천, 박선경, 2015). 유니버셜 디자인은 나이, 

성별, 지역에 상관없이 인간을 포함한 공동체의 존엄성을 위한 디자인이다. 전통기법에는 

패치워크, 공예, 칠교 접기, 핸드워크, 퀼트 기법이 포함된다. 업사이클 패션 제품들은 천 조각의 

시접선이나 패턴을 다양한 실로 엮는 패치워크 및 퀼팅 기법으로 밀도감과 공간감을 주었다. 수 

공예적인 가치와 희소성은 업사이클 제품의 상품화 가치를 높였다(배석인, 강기용, 2019). 퀼트 

기법을 활용한 디자인은 오방 색 등을 활용하여 문화의 지속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관행과 한국 의복 관련 연구가 다음 순으로 이어졌다. 관행 관련 연구는 디자인의 가이드라인, 

도구, 시스템, 실천과정과 전과정을 나타냈다. Binti Shafie et al.(2021)은 지속가능한 패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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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밝혀냈다. 지속가능한 패션의 혜택에는 환경 오염 감소, 

소비자 편의 증진, 비용 절감 및 사회 발전 등이 포함된다. 한국 의복은 주로 한복을 이용하여 

디자인을 하는 사례를 나타냈다. 남성과 여성에 상관없이 기존의 한복을 활용하여 디자인을 

재창조하였고, 여성 디자인의 경우에는 신한복으로 웨딩드레스를 디자인하는 사례를 보여주었다. 

김남경, 임은혁(2021)의 연구는 동서양을 융합하는 업사이클링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업사이클링 제작과정에서 연구자들은 곤룡포의 형태적 특징을 활용한 디자인과 웨딩 드레스 

소재를 활용하여 제작하였다(김남경, 임은혁, 2021). 동서양 문화를 융합하여, 새로운 의복을 

창조하는 방법도 환경 친화적인 특징을 유지하고자 하는 지속가능성의 한가지 방법이다. 

패션 디자인 분야는 의류 생산의 부정적인 환경적 영향에 책임을 갖고 있어야 한다(Binti Shafie 

et al., 2021). 지역 및 건축에 관한 연구는 패션 디자인과 건축의 디자인을 분석하였고, 각 지역과 

연관시켜 상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디자이너에 대한 연구는 디자이너를 분석하고, 

지역에 따른 디자이너들, 중소 기업의 디자이너들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다음, 저작권에 대한 

연구는 디자인이 복제되고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문화적인 디자인 저작권과 디자인 지식 

재산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Elrod(2017)의 연구에 따르면, 패스트 패션은 글로벌 자원의 

지속 불가능성과 해외 제조 시설과 관련된 인권 문제를 야기시켰다. 이는 패션의 지식 재산법과 

연결된다. 패션 디자이너들의 지적 재산권이 보호되면, 패스트 패션의 환경 오염과 인권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Elrod, 2017). 디자인적 지적 재산권은 지속가능한 패션의 실천을 위해 

방해되는 문제점들과 서로 얽혀 있다. 

다음, 색, 내구성과 패션 쇼 및 컬렉션 관련 연구가 순차적으로 나타났다. 색 관련 연구는 

천연염색을 이용한 색 디자인, 에코 디자인을 나타내는 색과 한류를 나타내는 색채 디자인들에 

대한 주제들로 구성되었다. 에코 디자인을 나타내는 친환경 색 이미지는 제안에 따라 다기능성의 

기능적 효율성, 지속가능성, 재활용 능력, 건강과 장인정신의 동향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에코 컬러는 YR(주황), R(빨강), Y(노랑), N(무채색), B(파랑)의 순서를 따르며, 에코 색의 

색조 트렌드는 R, YR, Y 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송지은, 최경희, 2010). 다음으로 

내구성이 차지하였으며, 내구성 관련 연구는 럭셔리 패션의 내구성 디자인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패션 쇼 및 컬렉션 관련 연구는 런웨이 및 모델 등의 주제를 내포하였다. 서양 의복 

관련 연구는 오튀꾸뜨르 디자인의 유지 관련 주제를 나타낸다. 패턴 이용 디자인 관련 연구는 

패턴을 활용한 디자인을 주제로 한다. 한글 관련 연구는 언어를 활용한 패션 디자인의 사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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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연구 분석 결과, 국내 저널의 디자인 분야에서는 내구성에 대한 연구를 제외하고 모든 

부분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소재 활용 패션 디자인 관련 연구가 가장 많이 활발하게 

이뤄졌으며, 가치 관련 연구는 다음 순으로 이어졌다. 소재 기술 융합 디자인, 가상현실 및 한복에 

대한 연구가 세 번째로 이뤄졌다. 그 다음, 브랜드와 지역 및 건축, 유니버셜과 전통 기법, 관행, 

디자이너, 저작권, 색 및 패션 쇼 및 컬렉션, 서양 의복, 패턴 이용 디자인과 한글 순으로 이어졌다. 

반대로, 국외 저널의 디자인 분야는 한국 의복, 패션 쇼 및 컬렉션, 서양 의복, 패턴 이용 디자인 

및 한글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소재 활용 패션 디자인에 대해 가장 많이 이뤄졌으며, 

가치 관련 연구는 다음으로 많이 진행되었다. 그 다음, 브랜드, 소재 기술 융합 디자인과 관행, 

유니버셜, 전통기법 및 디자인, 가상 현실과 저작권, 지역 및 건축 및 색에 대한 연구가 순차적으로 

이어졌다. 국내외 저널은 공통적으로 소재 활용 패션 디자인 연구에 대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디자인 가치에 대한 연구가 다음으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국내 저널은 내구성에 대해서는 

저조한 결과를 보였으며, 국외 저널은 한국 의복, 패션 쇼 및 컬렉션, 서양 의복, 패턴 이용 디자인 

및 한글 분야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 디자인 분야는 국외 저널보다 국내 저널에서 활발하게 

이뤄졌으며, 국내 연구 수는 국외 연구 수의 2 배 이상이었다. 주로 국내 저널은 국외 저널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적인 전통을 중시하여 동서양 의복의 역사에 중심을 두는 것으로 알 수 있었으며, 

국외 저널은 상업화된 패션의 재활용 및 가치에 중점을 맞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궁극적으로, 

국내외 저널은 상이한 결과들을 보여도 공통적으로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실현시키고자 소재 

활용에 큰 관심을 두었다.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현실에서의 소재 재활용, 신소재 사용 및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중요시하는 디자인에서는 소재 활용 패션 디자인, 가치, 브랜드, 소재 기술 융합 디자인, 가상 

현실, 유니버셜 그리고 전통 기법 순으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소재 활용 디자인, 가치와 브랜드의 융합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패션 디자인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 우선 쓰레기를 줄여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디자인은 전통성과 관련하여 사회, 문화적 측면이 

강조되었으며, 디지털 기술 융합과 관련하여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2.1.3. 정확한 측정을 바탕으로 두는 의류 생산  

   
   의류 생산은 네 가지 연구 범주로 나눠진다. 기술, 에코라벨, 체형사이즈 및 패턴 제작이 의류 

생산 분야에 포함된다. 가장 많이 차지하는 기술 관련 연구는 그래픽 소프트웨어인 

어도비(Adobe)를 활용하거나, 제로 탄소를 위한 니트의 무 봉제 및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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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들을 나타낸다. 어도비를 활용한 기술은 해체된 패션의 비율을 유지하여 현실적인 제작을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예측 불가능한 요소들을 예측하게 만들었다. 또한, 어도비는 패스트 

패션을 지양하고 지역 공예 산업을 활용하거나 빈티지 의류들을 통합할 수 있게 

만들었다(McKelvey, 2019). 과거의 손 뜨개질 공정은 니트 옷을 만들기 위해 폐기물을 

발생하며, 저비용의 고용 창출 과정으로 여겨졌다. 기술의 혁신으로 3D 뜨개질 기술이 

출시되면서, 제작 과정에서의 낭비를 줄이고 운송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량을 줄여 경제적이고 

지속가능한 니트가 제작될 수 있었다(Maiti et al., 2022). 컴퓨터 기술은 다만 지식적인 습득이 

필요하기 때문에 디자이너는 지속적으로 출시되는 기술을 습득하여 저탄소 생산의 지속가능한 

패션을 실천해야 한다.  

두 번째 차례인 패턴 제작에 대한 연구는 CAD 를 사용하여 패턴에서 남는 부분을 줄이거나, 

패턴을 만드는 패턴 메이킹을 제시한다. 패션 디자이너들이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 패턴을 

활용하여 만드는 방법은 8 가지로 나타난다. 8 가지 안에 패턴을 활용하거나 패턴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며, 모든 방법들은 실제 패션 산업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Rissanen, 

2007). 특이한 방법으로는, 재단할 때 원형 모양의 패턴으로 잘라 원단의 쓰레기를 남기지 않는 

방법이 존재한다(Moretz, 2020). 서브트랙션 커팅은 패턴 디자인과 드레이핑을 접목시킨 재단 

법을 적용한 사례로 패턴을 이용하여 디자인을 완성시키는 방법이다. 천의 공간적인 형태 배치와 

의류의 재활용을 활용하여 옷을 다양하게 제작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이영숙, 김혜리, 2016). 

패턴은 소재를 재단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며, 앞으로는 디자이너가 자유롭게 패턴을 활용하여 

친환경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선택할 것이라고 예측된다.  

  세 번째 순번인 체형 사이즈에 관한 연구는 사이즈 표에 다양한 사이즈를 포함하고자 활용되는 

3D 형태학과 인체공학 사이즈 등을 제시한다. 소비자의 기성복 사이즈에 대한 해결책으로 3D 

기술이 도입될 수 있다. 3D 신체 스캔은 구입 이전에 의류의 사이즈 크기를 예측하고 생산하여 

불필요한 생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Gill et al., 2022). 3D 신체 스캔은 인간 개인의 정보 

침해라는 점에서 제작사는 정보 사용 후 폐기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이러한 점이 지켜진다면 개인의 

사이즈에 맞게 옷을 제작할 수 있고 불필요한 수정 과정이 개선될 것이라 판단된다. 네 번째 

순번을 차지한 에코라벨 분야는 3 건으로 소비자에게 친환경 제품인 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한 방법인 QR 코드와 에코라벨 제작 사례를 보여준다. 소비자에게 환경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옷이 제작된 후, 에코라벨을 부착하는 브랜드들이 있다. Diekel et al.(2021)이 조사한 7 가지 

에코 라벨들은 섬유의 독성, 물 사용 및 공기 배출의 환경 측면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섬유가 

사용된 후 발생된 사용 단계에서의 물 오염도과 같은 경우는 측정되지 않고 있다. 모든 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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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들은 전반적인 패션의 인생 주기에 해당하는 오염도를 측정하고 있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었다(Diekel et al., 2021).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정보는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 한가지의 

에코라벨로 통일할 필요성이 있다. 에코라벨은 옷의 생산 과정뿐만 아니라 사용단계에서 

방출하는 옷의 오염도를 측정하여 전반적인 정보를 포괄해야 한다.  

국내외 연구 분석 결과, 국내 연구는 기술과 패턴 제작 관련 연구로 이뤄졌다. 반대로, 국외 

연구는 기술, 패턴 제작, 체형 사이즈 및 에코 라벨에 관한 연구에서 다양하게 이뤄졌다. 국내 

저널에 비해 9 배나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국내외 저널은 공통적으로, 기술 및 패턴 제작에 

관심을 두었다. 하지만, 국외 연구는 그 이외에도 다양한 문화의 배경 때문에 발생하는 체형 

사이즈와 친환경 패션 제품의 정보를 나타내고자 에코라벨 생산에도 중점을 두었다. 국내는 

한민족 비율이 국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공통 기준치를 지니고 있었지만, 국외는 

다양한 민족이 함께 섞여 있어 체형 사이즈를 세분화하려는 경향을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국외에서 에코라벨에 생산에 중점을 둔 것은 상대적으로 국내에 비해 외부 지역의 공급망에 더 

비중을 치우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전체적인 의류 생산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기술, 패턴 제작 및 체형 사이즈가 가장 

두드러지게 연구된 분야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의류 생산은 정확한 측정을 요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패션의 환경 보호를 위해 다양한 컴퓨터와 기술들은 패션 제작에 적용될 수 

있다. 패턴 제작사는 쓰레기를 남기지 않기 위해, 패턴에서 남는 부분을 줄일 필요가 있다. 즉, 

패션의 생산 과정은 3D 와 인체공학을 활용하여 인간의 체형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이즈들의 

생산을 강조한다.  

 

 2.1.4. 소비자의 지속가능한 가치에 중심을 두는 분배  

 
   분배의 동향을 분석한 결과, 분배 분야는 총 스무 가지 연구 범주로 구분된다. 스무 가지 연구 

범주는 가족, 개인, 경제, 공동체, 럭셔리 브랜드, 분석, 브랜드, 색, 생산, 성, 세대 소셜 미디어, 

소재, 시대, 에코 라벨, 온라인 플랫폼, 종교, 중고, 지식과 지표를 포함한다. 스무 가지 연구 범주 

중 가장 많이 연구된 부분은 개인 관련 연구이다. 개인 관련된 연구들은 소비자 개인의 인식, 태도, 

행동, 가치, 경험 그리고 구매 의도 등의 주제로 이루어졌다. 석효정, 이은진(2013)의 연구에 

따르면, 20 대 이상으로 하는 패션 소비자의 가치는 자극/자율, 보편/조화, 안전/박애, 권력, 예의, 

전통/신념과 쾌락/소유로 나눠진다. 소비 행동은 구매 사용 행동, 불매 행동 및 관리 처분 

행동으로 나누어진다. 연구 결과, 개인의 보편/조화의 가치가 공통적으로 소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의 추구는 소비자들의 행동에 변화를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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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와 지식 문제는 불매 행동이나 관리 처분 행동에 영향을 미쳤지만, 구매 및 사용행동에 영향을 

덜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션 소비자의 지식 수준과 행동 사이에 이중성이 존재하며, 패션 관련 

환경 문제에 관한 지식과 노동 관행 지식은 불매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20 대 패션 

소비자들은 쾌락/소유 가치를 중시하여 지속가능한 구매 사용 행동이 낮았다(석효정, 이은진, 

2013). 소비자들은 가치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지속가능한 패션의 구매와 행동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의 지속가능한 패션 구매 행동에 대한 한계는 외부적인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두번째로 높은 분배에 대한 연구는 공동체이며, 공동체에 관한 연구 주제는 개인이 모여 

군중이 된 사례로 주로 대중화, 문화 지역, 국가, 참여, 복지, 현대의 노예 제도 및 협동 등이 

포함되어 있다. Rahman et al.(2021)의 연구 결과는 지속가능한 패션 구매 행동을 기준으로 

문화적 배경이 다른 캐나다와 인도 소비자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여준다. 캐나다와 인도 

소비자들은 외적인 것보다 적합성과 편안함을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인식하였다. 인도 

소비자들은 캐나다 소비자들보다 아동 노동 금지와 동물 피부 사용 금지와 같은 생산 환경에 많이 

중점을 두였다(Rahman et al., 2021). 공동체의 연구 결과는 문화적 배경에 따라 지속가능한 

패션 구매 행동이 상이한 것을 시사하며, 문화를 떠나 공통적으로 지속가능한 패션을 추구하는 

데에 의류의 미적 수명, 다기능성, 내구성과 경제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번째로는 세대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세대 부분은 Y, MZ 와 Z 세대와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주제로 하였다. Y 세대들은 패스트 패션에서 옷을 사는 것은 사회와 환경에 

대한 침해로 보고 사는 것을 주저하며, 지속가능한 회사들로부터 지속가능한 옷을 구매하기 

원한다(Hofmann, 2019). Z 세대 소비자들은 이타주의, 생태주의 가치들과 윤리적 소비 규범을 

중시하며 이에 근거하여 사회적 기업 패션 제품을 구매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사회적 기업은 Z 

세대의 소비 행동을 이해하며 제품을 생산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추구해야 한다(조윤진, 이상권, 

정인희, 2022). 세대에 대한 연구는 모든 세대가 지속가능한 패션을 구매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하지만, 기업은 세대의 요구를 앎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 하지 않는 패션 제품을 

판매하고 생산하고 있다.   

브랜드와 소셜미디어 관련 연구는 공동 네 번째 순번이다. 브랜드에 관한 연구는 패스트 패션, 

액세서리, 등산복, 파타고니아, 아웃도어 선호도, 회사의 인식 및 혁신성 등을 다루었다. 소셜 

미디어에 대한 연구는 소셜미디어인 인스타그램, SNS, 트위터 등 안에서 인플루언서(Infl 

uencer), 패션 뷰티 크리에이터(Fashion beauty creator), 유명인들(Celebrities)과 소비자 

사이의 제품을 판매하는 의사소통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Yıldırım(2021)의 연구에 



   

-77- 
 

따르면, 지속가능한 소셜 미디어 컨텐츠에서 여성 인플루언서의 점유율이 가장 높았다. 여성 

인플루언서들이 소셜 미디어에서 광고하는 지속가능한 패션 제품은 녹색으로 칭하였고, 광고하는 

여성 인플루언서들은 녹색의 여성으로 불리어진다(Yıldırım, 2021).  

  여섯 번째로 많이 차지하는 연구 주제는 럭셔리 브랜드이며, 이는 럭셔리 브랜드를 사려는 

소비자의 구매의도, 동기, 소비, 윤리적 의식 및 행동과 럭셔리 브랜드들 간의 비교 분석에 관한 

연구를 포함하였다. Lim et al.(2021) 연구는 명품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친환경 제품을 홍보할 

때, 환경에 대한 기업의 의지를 보여주는 녹색 광고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증명하였다. 명품 광고에서의 친환경적인 노력은 소비자들의 제품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높인다(Lim et al., 2021). 명품 브랜드에서도 소비자들의 지속가능한 패션 제품의 선호에 맞춰 

녹색 제품을 제공하고 광고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다음 순으로 소재, 온라인 플랫폼과 지식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소재 관련 연구는 크게 

공급망과 연결되어 작게는 리사이클링 소재와 음식에서 얻는 소재까지 나타냈다. 온라인에서 

소비자가 패션 제품을 살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연구는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한 

이커머스(E-commerce)연구를 주제로 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소비자와의 의사소통을 하는 

챗봇(Chat bot) 등의 사례 연구도 있다. 지식 관련 연구에는 기업이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언어의 

중요성,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 제공, 패션 정보 및 정서 등이 포함된다. 에코 라벨 관련 연구는 

소비자의 구매의도와 행동을 에코라벨을 통해 조사하는 연구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에코 

라벨과 연관된 주제로 이루어졌다. 미국 전역에서 실시된 903 명의 쇼핑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사용 편의성, 유용성, 태도와 구매의도가 소비자의 지속가능성 라벨 사용과 관련 

있음을 나타냈다. 설문 조사 결과, 지속가능한 라벨을 사용하는 소비자는 앞서 나타낸 네가지 

기준에서 라벨을 사용하지 않는 구매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Ma et al., 2017). 의류 

제품에 에코 라벨을 부착하여 판매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패션 제품에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구매 의도를 높이므로 지속가능한 에코 라벨은 패션 제품에 필수적인 요소로 보인다.  

다음 순번으로 경제, 시대와 중고 관련 연구가 이어졌다. 경제에 대한 연구에서는 가격의 투명성, 

프리미엄 가격, 부가 요금과 국가 소득 등과 관련하여 이루어졌다. 시대 관련 연구는 국내외 동향, 

기후 변화와 코로나 시기의 소비자 행동 등에 관하여 진행되었다. 2019 년 Covid 19 확산 이후, 

지속가능한 패션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 빈도는 줄어들었다(Degli et al., 2021). Covid 19 이후, 

소비자들의 외부 활동은 줄고 내부의 활동이 늘어났다. 2022 년 현재 상황은 2019 년도에 비해 

국가적 제재가 줄어듦에 따라 소비자의 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며, 소비자의 지속가능한 

패션 제품의 소비는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중고에 대한 연구는 소비자가 사용한 제품을 중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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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파는 리셀(Resell) 관련 행동에 대해 이루어졌다. 소비자들이 중고 시장에 참여하는 이유는 

환경 보호라고 생각하지만, 상징적이고 문화적인 자본을 얻기 위함도 포함된다. 소비자들이 중고 

시장에서 패션 제품을 판매하고 구매하는 행동은 책임감 있는 참여라고 본다. 이러한 문화적인 

인식은 지속가능한 소비의 관행으로 연관된다(Han & Sweet, 2021). 지속가능한 패션의 구매 

의식은 소비자의 문화적인 책임감과 참여라고 볼 수 있다.  

다음, 분석, 지표, 성, 생산, 가족, 색과 종교 관련 연구가 순차적으로 나타났다. 분석에 관한 

연구는 데이터 마이닝, 텍스트 분석 및 동향 키워드 흐름 분석 등에 대한 해석으로 주로 

이루어졌다. 지표에 대한 연구는 지표, 관행, 소비자의 전 과정 인식 및 소비자의 접근 방식 등에 

대하여 진행되었다. 성과 관련된 연구는 성 인식에 따른 소비, 성 평등과 젊은 여성의 소비 참여 

등을 포함한다. 생산 관련 연구는 테일러와 패턴에 대한 소비자의 의식 행동에 대해 연구 주제로 

하고 있다. 가족, 색 및 종교 부분은 가장 적게 나타났다. 가족은 모성애에 대한 주제로, 색은 

색깔에 대한 주제로, 종교는 불교에서 경제학으로 이어지는 주제로 구성되었다. 

국내외 연구 결과, 국외 저널의 수가 국내 저널의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7 배 이상 많이 

진행되었다. 국내 저널은 지식, 라벨, 경제, 지표, 성, 생산, 가족, 색 및 종교 부분을 제외하고, 

개인, 세대, 브랜드 및 소셜 미디어, 온라인 플랫폼, 분석, 공동체, 럭셔리 브랜드, 소재, 시대 및 

중고의 순으로 이어졌다. 국내는 개인에 대해 집중하였으며, 다음 세대, 브랜드 및 소셜 미디어에 

대한 연구에 중점을 두었다. 반대로, 국외는 분배 분야에서 모든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국내와 마찬가지로, 국외 저널은 개인 관련 연구에 많은 집중을 두었다. 하지만, 

국외의 공동체 관련 연구 수는 국내의 공동체 관련 연구 수에 비해 압도적으로 42 배나 높게 

나타났다. 국외는 상대적으로 다민족 국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공동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외 연구는 럭셔리 브랜드, 브랜드, 소셜 미디어 및 세대에 

국내 연구와 같이 높은 관심을 가졌다. 특이점은 럭셔리 브랜드에 관한 연구는 국내에 비해 

국외에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세계적인 럭셔리 브랜드들의 위치가 국내에 비해 

국외에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에서 나타나지 않은 지식, 라벨, 

경제, 지표, 성, 생산, 가족, 색 및 종교 관련 연구는 국외 연구의 주제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는 

성, 가족, 종교 부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점을 통해, 한국은 단일 민족의 문화가 크게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에 대한 주제를 쉽게 채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미루어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분배에 대한 국내외 연구는 개인에 중점을 크게 두었다. 하지만, 국외 연구는 

국내 연구에 비해 다양한 문화를 바탕으로 다양한 공동체에도 관심을 갖고 연구를 실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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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분배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분야는 개인, 공동체 및 세대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패션 제품을 소비자에게 팔기 위한 목적을 지닌 지속가능한 패션 분배 분야는 

개인인 소비자의 의식, 행동, 성 및 가치 등을 중점으로 뻗어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패션 소비자는 유행에 민감하지 않고, 환경 의식이 높으며, 이타적인 가치를 지닌다. 

지속 가능한 패션 제품의 소비는 결국 경제의 활동과 연결 지어져 국가의 소득까지 크게 확장된다. 

거시적인 부분에서 보면, 국가의 산업 부분 중 하나인 패션 산업은 소비자의 자연 친환경적인 

가치에 맞도록 체제를 바꿀 필요가 있다. 이는 결국 활발한 경제의 활동의 도입을 시사한다. 

왜냐하면, 경제는 모든 산업과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지구를 보존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패션 제품의 생산과 소비를 추구한다는 것을 연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2.1.5. 각 지역과 상호작용하여 경제를 활성화하는 리테일 
  

리테일 분야의 동향을 파악한 결과, 리테일은 총 열다섯 가지 연구 범주로 분류된다. 이는 가격, 

공급망, 기업, 렌탈, 브랜드, 서비스, 소비자 가치, 소비자 성별, 소비자 지식, 소재 종류, 시기, 

온라인, 유통업체, 지역 및 협동으로 이루어진다. 이 중 가장 활발히 이루어진 연구는 지역 관련 

연구이다. 리테일 분야의 지역에 대한 연구는 거리, 건물, 도시와 국가에 대한 주제로 이루어진다. 

Yang et al.(2017)의 연구는 지속가능한 리테일 연구의 주요 관점을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리테일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된 순은 일회용 패션의 지속가능한 리테일, 패스트 패션, 

슬로 패션, 녹색 브랜딩 및 에코라벨, 중고 패션의 리테일, 패션 리테일의 역 물류, 전자상거래의 

신흥 리테일 기회이다. 이를 기준으로 국가 별 리테일 연구의 동향을 분석한 결과, 개발 도상국 

시장에서의 지속가능한 리테일 연구가 저조하였다(Yang et al., 2017). Hu et al.(2021)의 

연구에 따르면 대만의 패션 리테일 산업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는 편리한 교통, 우수한 

가격 및 다른 비즈니스 지역과의 근접성과 같은 물리적 환경과 대기 환경으로 나타났다.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지역적 리테일은 인프라 제공, 비즈니스 협업, 정부 및 비정부 지원을 통해 체인 

네트워크(Chain network)를 형성하여 패션 산업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Hu et al., 2021). 

지역적인 리테일 부분은 작게는 가격과 교통부터 시작하여 크게는 정부와 국가까지 이어졌다. 

현재 거시적인 관점에서 리테일 분야가 형성되고 있는 것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 순번으로, 렌탈, 서비스, 소재 종류, 온라인과 협동 관련 연구들이 차지하였다. 렌탈에 대한 

연구는 렌탈 서비스, 중고 비즈니스와 중고의류 매장 등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있다. Silva et 

al.(2021)은 중고 의류 시장의 소비자들이 중고 의류를 구매하지 않도록 만드는 동기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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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를 밝혔다. 중고 의류 구매 경험은 소비자의 장벽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당혹감도 소비자의 지식 습득에 영향을 미쳤고, 이는 구매 활동에 가장 부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Silva et al., 2021). 중고 의류 시장이 활발해지기 위해, 패션 산업은 소비자의 장벽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소재 종류에 대한 연구는 플라스틱을 재활용한 리사이클링 소재 및 스마트 

소재 등을 주제로 이루어진다. 영국 패션 산업에서 9 억 5 천 4 백만 개 이상의 플라스틱 옷걸이가 

사용되고 있다. 1 회용 플라스틱 옷걸이 제품은 싼 비용의 경량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다. 

2019 년에, 8200 만 개가 넘는 옷걸이가 온라인 구매에 사용되었고, 1 억 4820 만 개의 옷걸이는 

공장에서 상점으로 의류를 운송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그 중 16%는 상점에 도착하면 버려지고 

더 비싼 옷걸이로 대체되었다. 이러한 플라스틱 옷걸이 제품의 사용 수치는 플라스틱 옷걸이의 

폐기물 수를 식별하게 해준다(Moore & James, 2021). Moore and James(2021)는 패션 

산업이 다른 지속가능한 저비용 소재의 옷걸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비자의 인식 

일깨워지기 위해, 패션 업계의 플라스틱 옷걸이 사용에 대한 캠페인이 필요하다. 총체적으로 패션 

제품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부속품들 또한 지속가능한 소재를 사용한 제품으로 이어져야 한다.  

   온라인에 대한 연구는 전자상거래, 수익성 그리고 인터넷 등에 대한 주제를 포함한다. Bozzi 

et al.(2022)은 상품 페이지를 조사하고 반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았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판매자는 배송 옵션과 반품 습관의 영향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품에 대한 지식을 높이기 

위해 제품 설명 페이지를 개선해야 한다. 판매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물류 과정을 

최적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며 이 모든 과정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Bozzi et al., 2022).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모든 패션 제품의 정보와 환불 과정에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양의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협동 관련 연구는 무용, 예술 및 전시 등과 협동한 소매 장소에 대한 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지속가능한 럭셔리 브랜드가 직면한 딜레마를 해결하고자, 럭셔리 제품에 예술을 

투입하는 연구 사례가 있다. 연구 결과를 통해, 소비자가 아트 인퓨전(Infusion) 효과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럭셔리 제품을 환경 친화적인 브랜드로 인식하다면, 소비자가 럭셔리 브랜드 

제품을 구매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Quach et al., 2022). 소비자에게 지속가능한 패션 

제품을 판매하고자 럭셔리 제품은 예술과 전시 등과 함께 공간적으로 협동하고 있다. 서비스는 

리더쉽(Leadership), 친환경적인 제품 서비스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음 순은 

소비자 지식, 시기와 기업에 대한 연구로 이어졌다. 소비자 지식은 소비자 갖고 있는 지식과 

인지를 주제로 한 연구들을 구성한다. 시기는 코로나 시대 이후 고용자 채용에 대한 연구로 

이루어져 있다. 기업은 리테일과 연결되어 있는 인적 자원 관리, 그린 워싱, 다국적 의류기업에 

대한 주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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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망과 브랜드 관련 연구가 그 다음 순번이었다. 공급망에 관한 연구는 아시아, 영국 및 미국의 

소매업체들이 지속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인권, 탄소 배출 및 폐기물 관리에 대한 보고를 

투명하게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브랜드 관련 연구는 리테일 상점들의 기관 및 디자인에 대한 

지속적인 브랜드 전략을 주제로 구성된다. 가격, 소비자 성별, 소비자 가치 및 유통업체가 마지막 

순번을 차지하였다. 가격에 대한 연구는 세계 경제 위기로 인해 소비자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었으므로 리테일 시장도 슬로우 패션을 장려한다는 주제를 포함한다. 소비자 성별 관련 

연구는 소비자의 성별에 따라 녹색 소비 구매 격차가 나타난다는 주제를 지닌다. 소비자 가치 

관련 연구는 신흥 시장의 소비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오염 감소, 환경 친화적인 제품 판매, 직원 

및 근로 조건 존중 등과 같은 지속 가능한 전략을 구현하는 소매업체를 선택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유통업체에 대한 연구는 지속가능한 의류 소비에 대한 소비자의 관점이 유통업체의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제로 구성된다.   

   국내외 연구 분석 결과, 국내 저널은 지역, 서비스, 온라인 및 협동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었다. 

각 부분은 수에서 별 차이가 없었다. 반대로, 국외 저널은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가장 많이 진행된 연구 범주는 지역이었으며, 다음 렌탈 및 소재 종류로 이어졌다. 

서비스, 온라인, 협동, 소비자 지식, 시기, 기업 및 공급망이 다음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 브랜드, 

가격, 소비자 성별, 소비자 가치, 유통업체가 순서대로 이어졌다. 지역 부분은 국내외에서 

공통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전세계적으로 리테일 분야는 지역과 많은 상관을 가지며, 

서비스, 온라인 상권 및 협동이 공통적으로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국외 저널은 국내 저널에 비해 

소재 종류, 소비자 지식, 시기, 기업, 공급망, 브랜드, 가격, 소비자 성별, 소비자 가치 및 유통업체 

등의 다양한 주제로 이뤄짐을 알 수 있다.  

통합적인 연구 결과, 지속가능한 패션 리테일 연구는 지역, 렌탈, 서비스, 소재 종류, 온라인 및 

협동에서 활발히 진행되었다. 지속가능한 패션의 리테일 지역이 도시에서 나라까지 이어져 

패션이 공간과 밀접한 연결을 가진다는 점을 제시한다. 이는 각 지역의 상권의 경제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소비자는 친환경을 실천하고자 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패션 제품의 유통 과정 

단계를 시작으로 소비자가 거주하는 지역까지 탄소 배출량 양이 상대적으로 적은 제품을 중요시 

여기며 구매하려고 한다. 또한, 소비자는 가격에 민감하고 안정적인 가격의 지속가능한 패션 

제품을 원하므로 앞으로 소비자의 가치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패션의 공급망에 대한 대책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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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소비자의 옷에 대한 애착이 중요한 사용주기 
 

사용주기 분야를 분석하여 동향을 파악한 결과, 사용주기는 총 여섯 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여섯 

가지 범주는 기술, 디자인, 세탁, 소비자, 의복과 환경이다. 이 중 가장 많이 연구된 범주는 소비자 

관련 연구이다. 사용주기에 영향을 주는 소비자의 충동, 애착 및 태도 등에 대한 주제를 포함한다. 

Niinimäki and Armstrong(2013)은 소비자의 의류 사용 시간을 연장하고자, 소비자와 패션 

제품 간의 애착 상관 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의류 사용 기간을 늘리기 위해 패션 산업은 

소비자의 제품에 대한 애착을 촉진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패션 제품의 애착을 높이려면, 

소비자는 즐거운 경험을 할 때나 의미 있는 행동을 할 때, 소비자가 스스로 애착을 갖는 옷을 

착용해야 한다(Niinimäki & Armstrong, 2013).  

두 번째 순번으로, 환경 관련 연구는 생태학 발자국과 환경 발자국의 평가 등에 대한 주제를 

포함한다. 패션 제품 원산지의 지리적 다양성과 패션 제품의 다양성 등과 같은 복잡한 과정은 

패션 제품의 사용주기 수치화에 어려움을 겪게 했다. 이에 대해 수명주기 평가, 환경 발자국 측정, 

환경 효율성 및 Higg 지수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하이브리드 평가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Luo et al., 2021). 소비자는 애착 있는 옷을 착용함으로써 옷의 

사용주기를 연장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소비자의 사용주기 기간을 측정하기 위해, 구체적인 

평가 과정 도입이 필요하다.  

기술, 세탁 및 의복에 대한 연구들은 다음 비중을 차지하였다. 기술 관련 연구는 인프라(Infra), 

웨어러블 기술에 대하여 다룬다. 웨어러블 기술은 이동 중인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의류 또는 액세서리에 기술을 통합하는 것을 포함한다. 웨어러블 기술 개발에 참여하는 

관리자들은 사용주기의 모든 단계에서 영향을 미칠 수 없지만,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해 개선될 

수 있으므로 관리자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Gurova et al., 2020). 소비자의 사용주기를 

늘리고자 지속가능한 기술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세탁에 대한 연구는 세탁 후의 

상태에 대한 주제를 포함한다. 의복 관련 연구는 옷수명과 옷의 질에 대해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디자인 관련 연구는 디자인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이뤄진다.  

국내외 연구 동향 분석 결과, 국내에서는 사용주기 과정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국외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소비자의 옷 사용주기 시간을 예측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용주기에 대한 국내 연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국외 연구는 소비자, 환경, 

기술, 세탁, 의복 및 디자인으로 다양한 부분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전반적인 연구 결과, 사용 주기는 소비자, 환경, 기술, 세탁 및 의복에서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사용주기는 소비자의 행동과 의식에 따라 가장 많이 좌우된다고 판단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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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주기 기간은 환경에 영향을 준다. 소비자의 사용주기 기간이 길수록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세탁, 기술, 디자인 및 의복 상태는 사용주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옷의 사용 주기 

주체인 소비자의 행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영향을 준다. 소비자는 지속가능한 패션을 

실천하기 위해, 옷의 수명 기간에 맞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2.1.7. 비효율적인 과정과 높은 비용이 요구되는 처리과정 
 

처리과정 분야는 열한 가지 연구 범주로 구분된다. 분야는 기술, 법, 소비자, 소재, 소재 기술, 

소재 특성, 순환경제, 시기, 실, 환경과 UN 부분으로 나눠진다. 가장 두드러진 연구 주제는 순환 

경제 관련 연구이다. 순환 경제 관련 연구에는 공급망, 경제, 사업 모델과 리사이클링 등에 대한 

연구가 포함된다. Niinimäki and Karell(2020)는 폐쇄 루프 접근법을 사용한 패션 디자인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패션 산업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순환경제 

결합으로 접근하면서 소재 루프를 폐쇄하고 재활용 기술을 활용하는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 닫힌 

소재 루프를 바탕으로 패션 디자이너가 일해야 할 틀 및 과정을 규정해야 한다. 패션 디자이너들은 

재활용을 활용하여 패션 제품을 창조하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Niinimäki & Karell, 2020). 이 

연구는 순환 경제로 돌아가기 위해, 루프를 닫았지만 적절한 소재를 활용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리사이클 소재는 결국 탄소의 배출 시간을 늦추기 때문이다.  

두번째로는 소재의 기술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관련 연구들은 주로 녹색 화학, 습식 가공과 

가공물의 사용량 등에 대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소재의 기술 중 하나인 녹색 화학은 주로 

화학과 그 속성의 합성을 다루고 있다. 녹색 화학을 통해 화학 및 제품의 생산, 유통, 사용 및 

처분과 관련된 모든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녹색 화학은 

소재의 생산지와 시간 적 규모 등과 같은 모든 생산의 조건들과 연결되어 있다(Keßler & 

Kümmerer, 2021). 지속가능한 패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소재의 기술뿐만 아니라 소재의 

생산지, 시간과 환경 조건들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 

세번째로 기술 및 환경 관련 연구는 비중이 높았다. 기술 관련 연구는 디지털 기술, 블록체인과 

컴퓨터 분석 등에 대한 주제로 이루어진다. Wang et al.(2020)은 블록체인 기술이 순환 공급망 

관리의 복잡성을 관리 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블록 체인은 공급망 추적성과 

투명성을 위해 사용된다. 공간적으로 분산된 다양한 공급망은 블록체인을 통해 여러 인생 주기를 

걸쳐 온 재료의 재사용을 관리될 수 있으며, 순환 경제로의 방법으로서 모색될 수 있다. 이 연구의 

한계로는 여러 이해 관계자의 데이터 입력이 필요하고 조직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구현의 

복잡성이 존재한다(Wang et al., 2020). 이 연구는 블록체인을 통해 공급망의 투명성 및 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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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모든 이의 참여와 리사이클 소재의 선택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환경 부분은 사용되는 물, 쓰레기, 오염수 관리와 탄소 발자국 등에 대한 연구에 

대해 언급한다. 패션 산업은 모든 생물의 환경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제일 

부각되는 환경 사례로 패션 산업은 제품 폐수를 매립지와 수역으로 쏟아내고 있다. 이는 결국 

인간의 생활까지 미쳐 패션 관련 환경 오염은 환경 및 건강 법안에 포함되었다. 패션 시장은 환경 

정책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고, 지속가능한 섬유 공급망의 원자재 관리자의 인식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인 인식을 뚜렷하게 만들었다. 공급망 관리자는 담수 자원을 위해 깨끗한 기술을 채택해야 

하고 폐기물을 최소화하며, 최적의 운영 비용으로 효과적인 물 재사용 처리를 통해 물관리를 해야 

한다(Radhakrishnan, 2021). 결국 인간은 자연 환경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패션 산업에서 

사용되는 자원이 깨끗한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환경으로 다시 돌아갈 필요성이 있다.  

법과 소비자에 대한 연구가 다음 순번이며, 법 관련 연구는 규제, 기준표, 인증제도와 정부 등의 

주제가 포함된다. 패션 인증제 구축을 위해, 각 인증 제도들을 조사한 결과, 인증 제도들은 친환경 

소재 사용, 폐기물 감소, 에너지 및 유해 화학물질 관리, 건강한 노동 환경, 윤리적 생산,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소비 지원을 포함하고 있었다. 항목들은 크게 환경, 사람과 협력이라는 세 가지의 큰 

틀로 분류되었다. 소재 및 의류 생산, 유통, 사용과 폐기에 이르는 패션 파이프라인(Pipeline)의 

모든 단계에 인증제가 관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기초로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윤리적 패션 인증 제도가 구축되어야 한다(이준옥, 장남경, 2014). 

인증제도의 구축을 위해, 기업의 담당자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증 연구가 필요하지만 

여태까지 지속가능한 패션의 구현은 탄소배출량의 증가의 결과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해결책이 필요하다. 소비자 관련 연구는 소비자의 행동에 대한 사례들을 보여준다. 소재에 대한 

연구는 리사이클을 제외한 단백질 소재, 마이크로 소재, 재생 섬유 등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소재의 특성에 대한 연구는 비용, 질과 재들의 차이점 등의 주제를 나타낸다. 실, UN 관련 연구는 

마지막 순번을 차지하였다.  

  국내외 연구 동향 분석 결과, 국내 연구는 인증제도와 관련한 법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반면, 국외 연구는 순환경제, 소재 기술, 기술, 환경, 법, 소비자, 소재, 소재 특성, 시기, 실 및 

UN 에 관련하여 다양하게 이뤄졌다. 처리과정에 대해 국내 연구의 진행이 미흡한 부분은 

소비자의 옷 사용주기와 마찬가지로 처리과정에서 옷이 어떻게 처리되었는 지 추적하는 데에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암시한다. 국외 저널은 처리과정에 대해 다양한 주제로 이뤄졌다. 

이 점에서 국내에 비해 국외에서의 연구가 시스템적으로 다양한 분야와 상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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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연구 분석에 따르면, 처리과정은 순환 경제, 소재 기술, 기술 및 환경 분야가 

두드러지게 연구되었으며, 그 중 처리과정은 순환 경제가 되는 부분으로 가장 중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존까지 패션 산업은 경제 다음으로 환경과 기술이 중요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코로나 시기 이후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경제와 환경 중 무엇이 중요한지 

먼저 생각해 볼 시점이 되었다. 환경이 우선으로 깨끗해야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산업이 움직이고 경제가 순환하게 된다. 소비자들은 짧은 주기로 옷을 사용하는 행동을 지녀 

지속가능한 패션의 처리과정에서 책임이 있지만, 경제를 움직이는 비중이 크고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유추된다. 처리과정에서 소비자의 책임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패션 기업의 움직임이 환경을 우선시될 필요성이 있다.  

 

 2.2. 지속가능성 관련 제도의 지속가능성 
 

  2.2.1. 모든 주체가 추구하지만 이뤄지지 않은 CSR 
 

   CSR 은 열 여섯 가지 연구 범주로 이루어진다. 열 여섯 가지 연구 범주는 경제, 공급망, 국가 

정부, 국제 기구, 기업의 가치, 디자인, 마케팅, 법, 비영리 단체, 비정부 기구, 소매, 시기, 언론, 

이해관계, 연합과 지표로 구성된다. 공급망에 대한 연구는 가장 활발한 부분으로 소재의 글로벌 

공급망, 환경 시스템, 기업의 계약, 녹색 제품, 블록체인을 활용한 바이오 공장, 복잡함, 

아프리카의 빈곤과 탄소 무역 등에 대하여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Caldarelli et al.(2021)는 

전통적인 공급망이 합리적인 가격과 높은 품질에 대한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기반으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다. 제시법은 블록체인 통합을 이용하여, 

데이터와 연결성을 확보하고 조직의 성능과 비용 효율적인 생산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광범위한 

장소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채택하기 위해, 현실적인 문제인 기술장벽, 조직 장벽, 내부와 외부의 

환경 장벽의 한계점을 넘어서 한다. 기술 장벽에는 속도와 낮은 확장성, 보안 위협에 대한 노출과 

투명성 및 불변성이 있다. 조직 장벽에는 유지 보수 및 관리를 위한 임시 투자의 부족, 중간 

관리자의 부족한 약속과 이해부족 및 기준 부족이 있다. 내부적 환경 장벽에는 지속가능한 생산에 

대한 약속이 있으며, 외부적 제약은 정부 규제와 인센티브 및 시장 불확실성을 포함한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공급망은 식품 지속 가능한 공급망에서 유용하다는 것은 이미 증명되었다. 

투명성이 높은 지속가능한 공급망은 제품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때문에 투명성의 기능이 

중요하다(Caldarelli et al., 2021). 블록체인을 활용한 공급망에 대한 증명성이 식품에서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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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되었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서 공급망의 재료를 기존 패션 소재가 아니라 바이오 분야의 

소재로 옮긴다면 블록체인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패션의 공급망이 해결될 것이라고 본다. 

 Quijano et al.(2021)은 패션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환경적인 영향이 커짐에 따라, 미생물 및 

식물과 같은 생물학적 유기체를 설계하는 생명 공학 기술의 장점에 대해 설명한다. 생명공학을 

활용한 박테리아와 효모는 소재에 색을 입힐 수 있으며, 폐기물을 분해하고 전환하는 데에 효소를 

생성하도록 설계될 수 있다. 생명공학은 합성 생물학과 미생물 생명공학을 활용하여 기존 

섬유에서 바이오 기반 섬유로 대체할 수 있다. 생명공학은 산업 통제권 밖에 있는 지방 분권화된 

패션 생산 지역에서 생물의 재야생화를 수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패션 산업은 인간과 생물권 

사이의 새로운 친족 관계를 형성하는 삶의 대안적인 관점을 새롭게 제정한다(Quijano et al., 

2021). 바이오 기반의 생명 공학 기술은 인간의 삶뿐만 아니라 패션 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역할에서 이로운 역할을 가져다준다.  

Fu et al.(2018)의 연구는 패션 의류 제조업에 대한 탄소 배출의 출처에 집중하고 있다. 탄소 

배출은 공급, 에너지, 노동과 폐기물의 네 가지 측면에서 발생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강화된 블록체인은 책임자, 감사인, 기업 및 개인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쉽게 

측정하고 기록할 수 있다. 블록체인 시스템은 자동화이면서 투명성과 불변성을 제공해야 한다. 

즉, 개인의 활동, 모든 공급망, 에너지, 폐기물 및 노동력에 대한 탄소 배출량을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Fu et al., 2018). 모든 패션의 제조 과정은 공평함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산출해야 한다. 이는 지속가능한 패션 산업의 배출량을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두 번째로, 기업의 가치에 대한 연구는 고용환경, 네트워크, 추적성, 투명성, 공동체 의식, 공유 

가치, 글로벌 마켓, 기업가 정신, 기업의 지속가능성, 조직의 유연성, 기업의 특성, 리더쉽 필요, 

윤리, 브랜드 사례, 빅데이터 및 슬로 패션 등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이뤄진다. Sengupta and 

Sengupta(2020)의 연구는 패션 회사들에게 지속가능한 패션을 위해 변화된 가치 변화 채택을 

촉구한다. 아동 노동, 해양과 육지 표면의 오염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패션 기업은 공급망 

전체에 걸쳐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천해야 한다. 이를 통해, 훗날 기업은 예산 배분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고용 관련에서 인간적인 관행을 도입하면 기업과 노동자에게 서로 윈-윈 

하는 상황을 만들어준다(Sengupta & Sengupta, 2020). 기업가는 의류를 만드는 데에 사용되는 

소재의 원료가 성장하는 방식부터 최종 사용자가 제품을 디자인, 생산, 유통, 판매 및 관리하는 

방식까지 참여해야 한다. 소비자와의 유대도 강화해야 하며, 조직의 중요한 목표인 시장에서의 

리더쉽(Leadership)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기업가의 리더쉽은 궁극적으로 환경적인 관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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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해 바라봐야 한다(Joule, 2011). 기업은 그들의 이익을 추구하려면 결과적으로 변화되는 가치 

및 환경에 따라 행동하고 그동안 기업에게 촉구한 원칙들을 지켜야 한다. 

 세 번째 순번인 지표 관련 연구는 공급망의 기준표, 관리, 관행, 구조화된 평가와 균형 점수 표 

등에 관한 프레임 워크의 연구를 포함한다. Zara 를 사례로 Inditex 의 패스트 패션 비즈니스 

모델과 지속가능성 간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Inditex 가 회사를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회사가 사업 구조의 비호환성때문에 지속가능한 

상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 분석은 수익, 환경, 사람의 세부분으로 나눠져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정된 정의와 Inditex 와 Zara 의 지속가능성 목표를 비교하였다. 패스트 패션 브랜드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브랜드가 지속가능하게 나아갈 수 있지만, 패스트 패션의 기업 시스템상 

완벽한 지속가능성이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Sitaro, 2020). 패스트 패션은 

지속가능한 행동을 실천하며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하지만, 패스트 패션이 지속가능한 패션이 

되기 위해, 구조적인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Bernardi et al.(2022)는 환경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섬유 및 패션 기업의 사회와 환경 및 경제적 결과를 

고려하면서, 제품 및 프로세스 혁신을 개발할 수 있는 핵심 성공 요인을 식별하여 기업간의 격차를 

분석하였다. 다 사례 연구 방법을 사용한 결과, 섬유 패션 기업은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이며 

기업가치와 문화 유산 및 영토와 안정적인 관계가 있을 때 경쟁적인 우위에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도출하였다(Bernardi et al., 2022). 패션 기업이 지속가능한 패션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기술뿐만 아니라 문화적 배경인 영토의 안정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제적인 정세가 지속가능한 패션 산업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네 번째 순번으로 마케팅에 대한 연구가 이어지며, 다섯 번째 순번은 경제 관련 연구이다. 마케팅 

관련 연구는 소비자의 고객 관리, 소비자와 생산자가 같은 프로슈머(Prosumer), 의사 소통 

채널인 인스타그램과 소셜 미디어를 통한 소비자의 구매의도, 시민 실천 사례, 윤리적 구매와 

행동 등과 관련된 연구로 구성된다. 경제는 경제 상권, 경제적 평가, 관광 산업의 연결, 순환 

시스템 및 패션 버블에 관한 연구를 보여준다. Quiles-Soler et al.(2022)는 스페인을 비롯하여 

전세계 7 대 패션 브랜드가 자사의 CSR 정책을 어느 정도로 소통하고 있는 지 분석하였다. 

브랜드를 파악하고자, 연구는 고객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식별하고 공식 

웹사이트와 비공식 소셜 미디어에서 나타나는 CSR 정책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내용을 

분석하였다. 지속가능한 활동과 관행을 소통하는 지의 여부 결과, 회사들은 회사 웹사이트는 

CSR 정책을 소통하고 있었지만, 소셜미디어는 거의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는 방안은 환경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하며, 이를 통해 고객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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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지속가능성을 교육시킬 수 있다(Quiles-Soler et al., 2022). 소셜 미디어가 CSR 정책에 

대해 커뮤니케이션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고객의 유통 흐름이 다양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채널의 광고가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에 대한 여부와 채널이 탄소배출량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지에 대해 고찰해야 한다.  

Karnad and Udiaver(2022)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제조는 역동적인 패션세계의 비즈니스 

환경에 필수적이다. 자원, 기술 및 지식 공유의 협업과 네트워킹(Networking)은 글로벌한 가치 

사슬의 발전에 중요하다. 변화하는 패션 산업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신념을 위해 일하고 싶고 

열정을 가진 개인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비슷한 관심을 가진 공동체와 공유하고자 제품을 

생산하고 공유하기도 한다.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환경의식을 바탕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회는 이러한 움직임에 부응하여 사회복지와 협동체를 형성하고 신경써야 한다(Karnad & 

Udiaver, 2022). 소셜 미디어의 발전은 개인과 공동체의 생산과 소비라는 장벽을 허물고 있으며, 

참여하는 개인과 공동체들은 환경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여 움직이고 있다. 이에 사회는 이러한 

현상을 독려하며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 복지 및 여러 방안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Stankevičiūtė(2021)에 따르면, 패션 산업은 세계에서 두번째로 낭비가 많은 산업이면서, 소셜 

네트워크 생성 이전부터 패션 거품 속에서 살았다. 이를 해결하고자, 패션 시스템은 명확하게 

정의된 두 시즌 구조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제품을 적게 생산하려고 한다. 이 

연구는 소수의 기업만이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기업도 새로운 패션 시스템을 실행하기 

위해 패션의 정의에 감정을 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Stankevičiūtė, 2021). 패션 산업의 거품을 

없애고자, 기업은 지속가능한 패션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지속가능성과 경제 

성장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 복지에 대한 중요한 관심사이다. 행위자의 지속가능성 지향, 

지속가능성 기회 및 자원 동원의 인식, 지속가능한 기회의 협력적 혁신과 지속가능한 제품의 

시장이 지속가능한 기업가적 생태계를 촉진시킨다. 지속가능한 기업가는 생태계와 상호 의존하면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 이는 생태계를 담당하는 다양한 행위자들로 이어지면서 분산된다(DiVito 

& Ingen-Housz, 2021). 생태계를 담당하는 실무자와 정책 입안자들이 생태계의 성장과 발전을 

예측하고 조절하여 지속가능한 기업의 형성에 도움을 주면 경제적인 성장이 일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여섯 번째 순서인 국가 정부 관련 연구는 EU 정부, 나라의 공급망과 정부의 공공 부분 등에 

대한 주제를 나타낸다. 세계에서 가장 큰 인도의 섬유 산업은 2016 년 이후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방향을 도입하고자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였다. 새로운 정책은 인도의 섬유 제품에 

비관세 수입 제한을 부과한 유럽 연합 시장을 향한 인도의 국제적 시장 확장 전략이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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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새로운 정책은 실질적으로 아직 운영하고 있는 생산 시스템과 모순되는 모습을 

보여줬다(Al-Fadhat & Nadita, 2021). 국가 정부의 법안은 세계 시장의 흐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세계 시장의 흐름에 쫓아가고자, 변화하는 국가 정부의 행동은 산업의 구조를 

파악하고 맞게 설정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9 개의 스웨덴 브랜드들이 참여하여 EU 차원에서의 

의류 관련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에 대한 담론을 조사한 결과, 담론은 소수의 대형 브랜드에 

의해 지배되는 경향을 보여줬다. 담론은 현재의 입법 조치 부족에 비추어 앞으로 타협할 수 있는 

전세계 표준 차선책이 될 수 있다. 의류산업에 대한 국가의 입법적 조치는 현재 부족하다는 점을 

암시한다(Machek et al., 2021). 국가 정부의 행동 조치는 현재 산업의 현상황을 살피고 이에 

대비하여 대책안을 제시하여 법으로 연결시켜야 한다. 

 법 관련 연구는 노동 환경 법, 환경 평가, 공급망 인증제도와 경제 성장 정책 등에 대한 연구 

내용을 포함한다. 시기에 대한 연구는 코로나 시기의 기업에 대한 사례들을 보여준다. 디자인 

관련 연구는 낮은 비용의 디자인, 디자이너 관행 및 럭셔리 기업의 장인정신에 대한 내용을 

제시한다. 이해관계 관련 연구는 기업의 주주이자 이해관계자인에 대한 주제로 이뤄지며, 비정부 

기구, 소매와 연합 관련 연구는 다음 순번을 차지하였다. 비정부 기구에 대한 연구는 이익이 없는 

단체 및 NGO 에 관련한 연구를 포함한다. 소매에 대한 연구는 소매 상점 및 소매 조직에 대해 

설명한다. 연합 관련 연구는 의복 연합과 관련하여 패션 담론에 관여하는 내용에 대해 기술한다. 

국제기구, 법과 언론에 대한 연구는 마지막 순번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연구 결과, CSR 분야는 국내보다 국외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진행되었다. 우선, 국내 

연구는 공급망, 기업의 가치, 지표, 마케팅 및 법 관련 연구에서 이뤄졌다. 그 중 기업의 가치에 

가장 많이 초점을 두었으며, 그 다음 평가 및 예측에 관련한 지표에 중점을 두었다. 다음, 마케팅, 

공급망과 법에 관심을 두었다. 반대로, 국외 연구는 전반적으로 이뤄졌으며, 국내의 공급망 관련 

연구의 수와 비교하여 공급망 관련 연구의 수가 134 배 높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국외 연구는 기업의 가치에 초점을 두었으며, 지표, 마케팅, 경계, 국가 정부, 법, 시기, 디자인, 

이해 관계, 비정부 기구, 소매, 연합, 국제 기구, 비영리 단체, 언론 순으로 이어졌다. 결과적으로, 

국내외 연구를 비교하였을 때, CSR 국내 연구는 기업의 가치에 중점을 두었으며, 국외 연구는 

근본적인 소재의 공급망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외 연구는 CSR 을 

실천하는 주체가 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에서도 이뤄진다는 점을 숙지하고, 다양한 기관과 

CSR 분야에 대해 연구를 진행해왔다. 국내에서는 기업이 패션을 주요 생산하는 공급처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국외에서는 기업만이 아닌 공적인 다른 기관에서도 공급처의 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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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추측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CSR 을 실천하는 주체라는 점을 숙지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언한다.  

총체적인 연구 분석 결과, 지속가능한 패션의 CSR 은 공급망, 기업의 가치 및 지표가 활발히 

연구되었다. 그 중 CSR 에서 공급망이 가장 중요한 분야로 도출되었다. 기업은 노동자의 고용 

환경을 보장할 의무가 있고, 제품은 투명성을 가지고 소비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업가는 리더쉽을 가지고 기업의 모든 분야에 책임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패션 제품은 싼 가격의 원자재로 만든 경우, 심하게 부풀려서 판매되는 가격 버블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경우도 지속가능한 패션이라고 바라보기 어렵다. 코로나 시기 이후, 

패션 제품의 환경적 영향, 노동자의 환경 및 기업의 문화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높아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기구, 국가 정부, 비영리 단체, 비정부 기구, 연합과 이해관계들이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미비한 실정이다.  

 

2.2.2. E 는 강하게, G 는 약하게 나타나는 ESG 
 

ESG 분야의 동향을 분석한 결과, ESG 는 총 다섯 가지 연구 범주로 구분된다. 이는 경제, 기업, 

법, 환경과 UN 이다. 많이 다뤄진 부분은 기업 관련 연구이다. 기업에 대한 연구는 사례 분석과 

재무 평가, 지속가능성의 보고 투명성에 관한 주제로 이뤄진다. 글로벌 시장에서 ESG 규제가 

강화되면서,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활용 가능한 ‘K- ESG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패션 기업들은 ESG 를 실천하고자 하였으며, 박경애, 

허순임(2022)은 한국 패션 비즈니스의 ESG 실천 현황을 분석하였다. 우선, 패션 산업에서 

중소기업의 수가 높기 때문에 300 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조사를 한 

결과, 53.3%의 국내 중소기업들이 ESG 경영 도입이 필요함을 인지하지만, 대답한 중소기업들의 

89.4%가 도입의 환경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2020 년 10 월부터 2021 년 11 월까지 

국내 최대 인터넷 포털에서 검색된 뉴스 기사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112 개의 패션 

제조 브랜드의 ESG 사례 391 건와 49 개의 유통 브랜드의 ESG 사례 332 건을 조사한 결과, 

아웃도어 및 스포츠 웨어가 가장 ESG 실천에 활발하였고, 온 오프라인 유통업체도 이를 

실천하고자 하였다. ESG 조사 결과, 패션 제조 산업에서는 E 가 77.49%, S 가 19.43%, G 가 

12%로 이뤄졌다. 패션 리테일 산업에서 E 는 63.86%, S 가 26.20%, G 가 9.94%로 나타났다. 

ESG 중 E 를 나타내는 환경은 가장 많이 실천되었지만, G 인 거버넌스는 가장 적게 실천되었다. 

거버넌스는 이사회의 구조와 운영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전체 패션 브랜드의 약 3 분의 1 인 

친환경적인 브랜드로 자리를 잡았다. 사회적 실천이 가장 높다는 것은 지역 사회의 기회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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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은 협력 업체와 동반 성장을 이룰 수 있다(박경애, 허순임, 2022). 패션 산업의 ESG 에서 

거버넌스가 가장 잘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ESG 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 거버넌스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들이 

ESG 환경의 필요성을 알지만, 이뤄지지 않은 점은 재정적인 문제가 크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중소기업들에게도 ESG 환경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암시한다. 연구 결과, 

ESG 실천 현황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인터넷 포탈과 기사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회사 내부의 실질적인 문제점이 다뤄지지 않았을 수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순번인 환경 관련 연구는 기후 변화, 자원의 순환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주제를 

포함한다. ESG 경영 중 E 는 가장 활발한 역할을 한다. 비와이엔 블랙야크는 국내 폐 페트병을 

재활용하여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케이-알피이티(K-rPET)재생 섬유로 의류 및 용품의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페트병의 배출, 재활용, 제품 생산과 소비까지 이어지는 투명 

페트병 자원 순환 시스템으로 재생 섬유 기능성 의류를 출시하여 주목받았다. 비와이엔 

블랙야크는 기업으로서 국가, 지역 사회, 기업과 소비자를 하나로 연결하고자 동참을 

이끌어내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강태선, 김연성, 정회욱, 2021). ESG 중 환경분야를 

실천하고자 폐 페트병을 활용하여 ESG 경영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이는 궁극적인 

탄소 배출을 유예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ESG 란 환경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회사의 사회 문화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전체적인 ESG 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법 

관련 연구는 이에 대한 법안과 정책을 언급한다. 마지막으로, 경제와 UN 에 대한 연구가 

차지하였다.  

국내외 연구 결과, 국내 연구는 기업, 환경과 UN 과 관련하여 ESG 연구가 진행되었다. 반대로 

국외 연구는 기업, 환경, 법 및 경제와 관련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 국내 연구는 ESG 와 관련하여 

기업에 중점을 두었고, 그 다음 국내 연구는 환경, UN 순으로 초점을 두었다. 국내 연구는 환경에 

비해 기업에 초점을 두었지만, 국외 연구는 기업, 환경 및 법에 대한 중요도를 같게 두었다. 국내 

연구는 ESG 평가 제도에 대해 실행해야 할 주체가 UN 임을 앎에도 불구하고, 기업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였다.  

전체적인 ESG 에 대한 연구 결과, ESG 는 기업, 환경 및 법에서 활발히 이뤄졌다. ESG 는 

CSR 에 비해 늦게 나온 시점이므로 연구의 수는 상대적으로 낮다. CSR 에서는 환경보다 기업의 

중요도가 컸지만, ESG 에서는 기업과 환경의 중요도는 1 건 차이로 비슷했다. 하지만 ESG 평가 

결과, E 는 G 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기업의 E, S, G 실시가 공평하지 않음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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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대 이후로 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한다. 환경의 보호와 평화를 위해, UN 은 지속가능한 패션에 대한 

전세계의 법안을 채택해야 할 주체로 확인되었다. 

 

2.3. 지속가능한 교육의 지속가능성 
 

2.3.1. 창의력 사고, 사회 연결 및 다학제적 환경을 기반으로 두는 교육 제도 
 

교육제도 동향 파악한 결과, 교육제도는 총 네 가지 연구 범주로 구분된다. 네 가지 연구 범주는 

사회 연결, 창의력 제도, 학생 및 UN 이다. 창의력 제도는 가장 활발한 연구로 나타났다. 창의력 

제도에는 다학제적 사고, 대학의 커리큘럼, 디자인적 문제 해결력, 문화, 소재 윤리, 소재와 

기하학을 활용한 문제 해결 능력, 수공예, 캡스톤(Capstone), 학교의 교육제도 및 화학 지식 등과 

관련하여 교육기관의 제도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대학에서 학생들은 소비자를 중심으로 

출발하여 디자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디자인적 사고는 다학제적 사고방식, 창의성, 

공감성, 실험의 적용 가능성, 사회 혁신 및 환경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패션과의 상호 관계를 

이루고 있다. 디자인적 사고는 환경 차원에서 변화를 일으키며, 이는 경제가 협력 되고 사회가 

혁신되도록 만든다. 각 지역마다 다른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새로운 세대는 새로운 인식을 

지니고 있다. 교육이 경제까지 이어져 순환경제로 이동하기 위해, 사회에 뿌리를 둔 습관, 

사고방식 및 방법을 변화시킬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Fernandes, 2020). 세계화 사회에서, 

각 국가의 영토를 넘어서 변화하는 교육 제도가 현재 실질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지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바람직한 교육의 제도는 다학제적 사고를 기반으로 하는 창의력 제도이며 

이는 결국 현실 사회의 경제와 사회를 선순환 시킨다.  

 두 번째, 사회 연결 관련 연구는 사회적 기반 문제, 사회적 환경 영향, 세계적인 범주, 

중소기업의 제조업, 환경과 회사와의 연결 등의 연구를 주제로 한다. Freeman et al.(2022)은 

학생들이 스포츠 종목을 정하여 관련 선수들을 직접 만나며, 관련 유니폼을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까지 한 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결과, 전반적으로 학생들은 지속가능한 자원의 

어려움을 언급하였다. 지속가능한 자원의 부족은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사회적 기반 문제를 

해결하면서 느꼈던 문제점이다(Freeman et al., 2022). 패션 업계들은 미래의 소비자인 

학생들의 불편사항을 접수하여 완화시키고자 할 것으로 추측한다.  

세 번째, 학생에 대한 연구는 학생의 유니폼, 인식, 태도, 문맹률 및 성 평등과 관련한 주제를 

지닌다. 지속 가능한 소비와 교육에 대한 문헌 검토 연구 결과, 교육이 미래의 소비자인 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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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적인 소비 행태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고 유의미하다고 나타났다. 교육을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환경 보호 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환경 영향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Al-Nuaimi & Al-Ghamdi, 2022). 교육은 학생이 사회에 나가기 

전의 훈련 과정이기 때문에, 교육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양성시켜야 하며 올바른 

지식을 기반으로 행동에 임하도록 학생에게 전달해야 한다.  

네 번째, 국제적 UN 제도와 관련한 교육의 연구는 지속가능한 개발 교육(ESD)을 포함한다. 

ESD 는 지구가 직면한 긴급하고 극적인 도전에 대한 교육을 말한다. 인간의 집단적인 활동은 

지구의 생태계를 변화시켜 우리의 생존 자체가 매일 뒤집기가 더 어려운 변화 때문에 위험에 처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 지구 온난화가 재앙적인 수준에 도달하기 전에 억제한다는 것은 전체론적인 

방식으로 환경, 사회 및 경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30 교육 ESD 프로그램은 

과정을 바꾸기 위해 필요한 개인적,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 세계 모든 

당사자, 정부, 업계 및 교육은 SDG 의 목표를 실현하고자, 총체적이고 창의적인 ESD 접근 방식을 

구현해야 한다. 패션 산업이 환경오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패션 교육에도 ESD 문제가 

거론된다. 패션 교육에서 학생들은 사회에 나와 지속가능성의 문제에 대해 직면하였을 때 서로 

다른 관점을 이해할 수 있게 교육받아야 한다. 학생들은 대중매체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올바른 비판적 시각을 길러야 한다. 선행 연구들의 ESD 문제점과 동향을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 패션 교육에서의 ESD 당사자는 교육자, 교육 기관, 정부 및 산업이다. 혼합 기술의 

적용, 패션 교육 과정의 개발, 교육과정과 교육학의 혁신, 기관과 산업 간의 협력 활동 등을 통해, 

ESD 관행은 학생들에게 홍보되며 접근이 용이하다(Bedor et al., 2021). 자유로운 관점의 

비판적 시각을 통해 학생들은 사회로 나아가 다른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각을 갖도록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당사자, 패션 산업과 교육 기관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사회 안의 시민은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국내외 연구 결과, 국내 연구는 창의력 제도와 UN 제도에 대한 주제로 진행되었다. 반면, 국외 

연구는 전반적으로 이뤄졌다. 국외 연구의 수가 창의력 제도가 약 6 배 넘게 국내 연구의 수에 

비해 높았다. 이는 전반적으로 국외가 다양한 문제를 기반으로 교육에 대한 연구가 이뤄졌음을 

시사한다. 국외 연구에서, 사회 연결은 두번째로 높은 비중을 나타냈으며, 학생이 교육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까지 연결하여 주체적으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였다. 

국외 연구에서는 학생에 대한 연구가 높게 진행되었으며, 그 다음 UN 에 대한 연구가 낮게 

진행되었다. 이에 대한 연구를 종합적으로 보면, 국내외 연구는 지속가능한 패션 연구를 실천할 

주체는 UN 이라는 점을 명시했다. 국외 연구는 학생을 주체로 중심을 두고 학생의 사회 연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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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력 제도에 바탕을 두어 활발하게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연구는 

학생 중심 및 사회 연결에 대한 연구에서 미흡한 점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종합해 봤을 때, 앞으로 교육 제도는 창의력 제도, 사회 연결 및 학생에서 가장 

활발히 연구됨을 알 수 있다. 지속가능한 패션 교육 제도는 각 세대의 생존, 환경, 사회 및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가능성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창의력을 키우는 것에 주력할 것으로 

예측된다. 왜냐하면, 현실을 기반으로 한 문제 해결 능력은 학생이 패션 산업에 종사할 때 

지속가능한 패션 산업을 형성하도록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교육 기관은 

지속가능한 패션의 교육을 위해, 한 분야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다 학제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커리큘럼을 만들 필요가 있다. 더불어, 교육 기관은 학생에게 공평하고 평등하게 교육을 제공해야 

함을 알 수 있다. UN 은 이를 모두 실현시키고자 모든 국가와 지역의 교육 기관의 제도에 참여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2.4 글로벌 어젠다의 지속가능성 
 

2.4.1. 지속가능한 패션 실천 주체로서의 UN 제도 
 

  UN 제도에 대한 연구 동향을 분석한 결과, UN 제도는 다섯 가지 연구 범주를 포함한다. 다섯 

가지 연구 범주는 공급망, 법, 에코라벨, 인권 및 창조 경제이다. 가장 많이 이뤄진 연구는 패션 

소재의 공급망이다. 패션 소재의 공급망은 세계 각지역과 관련되어 있다. 2015 년, 유엔은 

2030 년까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목표를 수립하였다. 이 목표 중 하나는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패턴을 보장하는 것이다. 의류 생산과 유통은 소비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발생한다(Norum, 2018). 현재, 섬유 및 의류 산업의 지속가능한 운영은 사회와 환경 

지속가능성과 함께 진행되는 경제 성장의 목표 실현과 거리가 멀다. SDGs 중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 ‘청정수 및 위생’과 ‘기후 행동’의 목표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빈곤 

없음’,‘불평등 감소’, ‘물 밑의 삶’과 ‘땅 위의 삶’의 목표는 가장 적게 관심을 갖고 있다. 

균형 잡힌 SDGs 를 위해, 의류 이해 관계자는 균형 잡힌 지속가능한 인식이 필요하다(Cai & 

Choi, 2020).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실현시키고자 UN 은 글로벌 공급망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의류 관계자인 정부, 산업 종사자, 교육자 및 학생은 SDG 를 균형 있게 인식해야 한다.  

두 번째 순위는 법 관련 연구이다. 유엔은 SDGs 를 채택 이외에도 그린 뉴딜(Green New 

Deal), 뉴 어젠다(New Agenda), 생태계에 중점을 둔 정부와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 이후 해결책을 고수할 방안으로 모두 참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시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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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 정책을 제시한다. 입법과 정책은 항상 사회와 환경의 요구를 고려해야 한다. 지역의 

환경과 상황을 고려하여 법이 채택되었을 때, 순환 패션 경제가 이뤄질 것이다. 패션 산업 내의 

구조와 산업 내에서의 역할이 사회 근본적으로 보존되고 그 변화가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 

패션 산업은 스스로 책임을 지고 행동해야 한다. 정부와 패션 업계들은 패션 소비자들이 

공감하도록 지속가능한 소비주의의 역할을 해야 한다(Pastran et al., 2021). 유엔이 장기적으로 

공급망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국가는 물리적 환경에 고려하여 법을 채택해야 한다.  

에코라벨, 인권과 창조 경제 관련 연구는 공동으로 마지막 순번을 차지하였다. 제품의 환경 

발자국인 환경 라이프 사이클 평가(E-LCA)와 사회적 배경을 나타내는 사회 라이프 사이클 

평가(S- LCA)는 지속가능성 보고의 투명성과 관련하여 패션 제품에 적용되는 지속가능성의 

방법과 기준을 검토한다. 이에 대한 내용을 보유한 라벨을 통해, 소비자는 제품을 쉽고 간단하게 

비교하고 제품을 분류할 수 있다. 라벨링을 통해 소비자가 접근하는 방법은 식품, 전기 제품, 주택 

에너지 등 성능을 분류하는 데 사용하는 것과 유사하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과학계가 만들어 놓은 

GRI(Global Sustainability Reporting Initiative)를 따르지 않고 자체적인 방법이나 산업 

내에서 만들어진 다른 방법을 따르고 있다. 이는 기업 대 기업(B 2 B)와 기업 대 소비자(B 2 

C)의 관계에서 투명성 부족을 피할 수 있게 만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UN SDGs 

2030 중‘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은 핵심 성과 지표(KPI)의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해 구조, 

기준 및 측정 측면을 체계화하였다. 가장 일반적인 KPI 는 라이프사이클 평가 및 분석(LCA) 

원칙에 기반한 환경 지구온난화 영향이다. 이는 2000 년에 수립되어 제품 모니터링 및 

벤치마킹(Benchmarking)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CO2eq 로 표현된다. 혁신적인 E-

LCA 을 도입한 티셔츠의 적합성 검토에서, 벤치마크의 주요 과제를 나타내는 다양한 경계, 할당, 

기능 단위 및 영향 범주의 적합성을 통해 광범위한 E-LCA 의 도입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Gonçalves & Silva, 2021). 소비자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은 

과학계가 인증한 라벨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편리하고 간편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제품을 판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2013 년 방글라데시 라나 플라자(Rana Plaza)의 붕괴는 의류 분야에서 여성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 사례를 나타냈다. 패션 산업의 지속가능성, 국제 여성 권리법과 성 정의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지속가능성, 순환경제, 사회적 책임 및 윤리적 패션을 이행하기 위해, SDGs 는 

패션 산업의 역할에 대한 성별 관점을 평등하게 보장해야 한다(Vijeyarasa & Liu, 2022). UN 은 

기업이 산업 안에서 남녀 모두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게 법을 채택해야 한다. 유엔의 개념인 창조 

경제는 창의성과 혁신을 촉진하여 최신 경영 모델로 이어질 수 있다. 패션 디자이너와 장인 정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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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가들은 촘촘한 도시 네트워크에서 활동하며, 그들의 제품을 소매 환경에서 생산하고 

판매한다. 도시 속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진보적인 패션 디자이너들은 도시 창조 네트워크에서 

생존성을 유지하고 지역 경제 개선에 기여한다. 자원을 기반으로 생산 네트워크가 생성되고 

도시와의 관계에서 경제가 순환되면 결국, 창조적인 장소가 형성된다(Shih & Agrafiotis, 2020). 

창의성과 혁신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모든 지역의 기업들은 창조 경제를 형성하게 될 것이며, 이는 

한 산업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의 선순환을 일으킬 것이다.    

국내외 분석 결과, 국내에서는 UN 제도와 관련하여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반면, 국외 연구는 

공급망, 법, 에코라벨, 인권 및 창조 경제에 대해 다양하게 연구가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총체적인 연구 결과, UN 은 공급망, 법, 에코라벨, 인권 및 창조경제에서 연구가 두드러지게 

진행되었다. UN 은 소재에 대한 공급망을 책임지고 담당해야 하는 주체로 확인되었다. UN 은 

국제적인 법 제정, 국제 평화 수립,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및 인도적 성격의 국제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UN 은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모든 사람의 인권 및 자유에 

대한 존중을 촉진해야 함을 알 수 있다. UN 은 과학계가 만들어 놓은 기준에 부합하는 에코라벨을 

통해 모든 국가의 국민에게 소재의 지역적 투명한 정보를 국민에게 전할 필요가 있으며, 성평등 

및 모든 인권의 자유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패션에 대한 창조 경제가 형성되도록 법안을 

제정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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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장 결론 
 

그동안 세계적으로 국가, 정부, 패션 산업, 교육기관 및 소비자들은 지속가능한 패션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실질적으로 지속가능한 패션은 실천되지 못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탄소 배출량이 증가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지속가능한 패션의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실제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난 32 년간 이루어진 지속가능한 패션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관련 이론을 고찰하였으며, 다음 양적과 질적으로 구분하여 연구 범위의 저널들을 연구 연도, 연구 

발행 저널, 연구 국가와 연구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주제에 대해 분석하고 다시 

이를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나아가 이론적 배경에 따라 패션 제품의 인생주기, 지속가능성 관련 

제도, 지속가능한 교육과 글로벌 어젠다 네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영역별로 양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질적 분석은 연구의 영역 및 세부 키워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각 영역의 

지속가능성을 구분하여 동향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양적 

연구방법을 통해 그 동안 발표된 지속가능한 패션 연구들의 동향을 분석하고 시각화하여 

연구동향을 전반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지식 구조를 명확히 하고 후속 

연구의 잠재적 연구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패션의 연구 현황 및 학문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 제시하였다. 

첫째, 분석대상 연구들의 연구 연도, 발행 저널, 국가, 키워드의 동향분석을 위해 양적분석을 

실시한 결과, 2011 년 이후 지속가능한 패션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고, 각 국가는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영역을 기준으로 연도 및 국가 별 양적 분석한 결과, 

지속가능한 패션 연구는 소재 선택 시 지속가능성의 고려가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영역을 

세분화하여 양적 분석한 결과, 지속가능한 패션에 대한 책임 순이 기존의 연구와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지속가능한 패션에 대한 책임이 많은 순번은 소재, 환경 및 기술, 공급망, 법 및 기업 

순으로 기존 연구들의 판단과 상이하게 분석되었다. 상이하게 분석된 결과는 그동안 지속가능한 

패션 연구에 대한 각 국가별 환경에 따라 연구 동향이 달랐으며, 거시적으로 지속가능한 패션에 

대한 연구 동향 분석이 미미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통해 모든 국가가 지속가능한 패션에 

대한 연구를 협동하여 이뤄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분석대상 연구들의 지속가능한 패션 관련 연구들의 주제 및 내용을 패션 제품의 인생주기, 

지속가능성 관련 제도, 지속가능한 교육, 글로벌 어젠다로 구분하고 질적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분야에서의 한계점과 지속가능한 패션을 실천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의 핵심을 도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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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지금까지 전세계적으로 국가, 산업, 각종 기관 및 소비자들은 지속가능한 

패션에 대해 그 개념을 합의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현 시대의 지속가능성은 시공간을 넘어서 환경을 보존하면서 동시에 사회 및 경제적 조건을 

충족하는, 그리고 현 인류와 미래 인류가 공존할 수 있는 환경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지속가능성의 의미가 합의되지 못한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사료된다. 첫째, 지속가능성은 

미래 세대보다 현 세대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둘째, 환경이라는 큰 범주 안에는 제품의 환경 영향, 

기업의 환경, 교육의 환경, 국가의 환경, 생태계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지만, 현 세대는 이를 포함한 

세부적인 범주를 경시하며 경제와 사회적 이익을 추구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모든 주체가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기 위해, 현 세대는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한 환경은 현 세대가 제품, 기업, 그 이외의 주체들, 교육 등의 환경이 어울려져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문화를 의미한다. 즉, 미래 세대에게 지속가능한 환경을 넘겨주기 위해, 

현 세대는 참을성, 공정성, 실행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성을 이루어야 한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패션 연구 동향분석을 통해 이러한 현상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더불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된 지속가능성의 패러다임과 관련된 연구 동향을 확인하고, 

실천 주체자로서의 UN 의 역할과 제도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패션의 범주를 패션 제품의 인생주기, 지속가능성 관련 제도, 

지속가능한 교육, 글로벌 어젠다로 구분하고 각 영역의 연구 동향과 흐름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한편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분야별 저널의 차이점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분야 

별 저널 발행 주기 차를 파악하지 하지 못했다. 본 연구의 결론을 통해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가능성은 하나의 학분 분야가 아닌 다학제적 사고 및 현장 연결을 기반으로 실천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는 지속가능한 패션이 하나의 학문분야의 전유물이 아닌 인간, 문화, 

사회 및 환경에 대한 연구로서 범학문적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속가능한 패션이 실제적인 지구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UN 과 같은 범국가적 

국제기구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UN 은 SDGs 와 같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선포하고 

전세계가 이를 추구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전세계가 지속가능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동의 방향을 설정해야 하며, 이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패션의 연구 동향을 분석한 결과, 패션에는 뚜렷한 생애주기가 존재하며 

모든 생애주기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소재 선택인 실질적인 공급망의 



   

-99- 
 

해결 방안은 여전히 부족하고, 그동안 패션 산업은 소재의 탄소 배출량의 배출을 고려하지 않고 

소재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문제가 있었다. 지속가능한 패션 연구 동향 분석 결과, 지속가능한 패션 

연구들은 다학제적 사고 및 현장 연결이 이뤄지지 않아 지속가능한 패션을 실천하는 방향을 찾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패션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패션학은 생물학은 물론 

행정학, 교육학, 경영학, 화학, 물리학 등 다양한 학문과 결합되어 보다 현실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연구는 현장을 변화하는 해결책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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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need for sustainable fashion has emerged due to the recent resource shortage 

and climate crisi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pose the direction of sustainable 

fashion practice by analyzing trends in sustainability-related research in the fashion 

and clothing fields since 1990. This study analyzed 1,179 studies on sustainable fashion 

for 32 years from 1990 to June 2022, when sustainable fashion research emerged. First, 

quantitative analysis was conducted to analyze trends in research years, published 

journals, countries, and keywords of the studies subject to analysis. Next, the subjects 

and contents of sustainable fashion-related studies in the analysis were classified into 

the life cycle of fashion products, sustainability-related systems, sustainable education, 

and global agenda, and the direction of sustainable fashion research was suggested 

through the analysis results. The specific research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is study visualized the trends of sustainable fashion studies that have been conducted 

so far through quantitative analysis and presented basic data to understand the overall 

research status and academic progress. This study clarified the knowledge structure 

through qualitative analysis and suggested the potential research direction in future 

studies. 

   First, as a result of quantitative analysis to analyze trends in research years, published 

journals, countries, and keywords of the studies subject to analysis, interest in 

sustainable fashion has increased since 2011, and each country has actively studied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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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 as a result of quantitative analysis by year and country based on the area, it was 

confirmed that sustainable fashion research lacks consideration of sustainability when 

selecting materials. As a result of quantitative analysis by subdividing the area, results 

were different from previous studies in the order of responsibility for sustainable 

fashion. The order of responsibility for sustainable fashion was analyzed differently 

from the judgments of existing studies in the order of materials, environment and 

technology, supply chain, law, and company. The results analyzed differently are 

believed to have been different according to the environment of each country for 

sustainable fashion research, and the analysis of research trends on macro-sustainable 

fashion has been insignificant. This suggests that all countries need to collaborate on 

research on sustainable fashion. 

  Second, the subjects and contents of sustainable fashion-related studies in the 

analysis were classified into the life cycle of fashion products, sustainability-related 

systems, sustainable education, and global agendas, and qualitative analysis showed 

limitations in each field and the core of practical measures to practice sustainable 

fashi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have confirmed that countries, industries, various 

institutions, and consumers worldwide have not agreed on the concept of sustainable 

fashion. 

Sustainability at this point means creating an environment and ecosystem in which 

current and future humans can survive by meeting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s within 

a large category of environment beyond time and space. In the meantime, there are two 

main reasons why the meaning of sustainability has not been agreed. First, sustainability 

has been focused on the current generation rather than the future generation. Second, 

the large category of environment includes all of the environmental impact of products, 

corporate environment, education environment, and ecosystem, but it is believed that 

the current generation pursued economic and social benefits by neglecting detailed 

categories including this. In the future, it suggests that in order for all actors to protect 

sustainability, the current generation needs to provide a sustainable environment for 

future generations. A sustainable environment refers to a culture in which the current 

generation can pass on to the next generation by harmonizing environments such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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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s, companies, other subjects, and education. To provide a sustainable 

environment for future generations, the present generation must maintain sustainability 

based on patience, fairness, and practicability.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sustainable fashion research identified this 

phenomenon through trend analysis. In addition, it is of practical significance in that it 

confirmed research trends related to the paradigm of sustainability that has changed 

with the passage of the times and confirmed the importance of the UN's role and 

institution as a subject of practice. Finally, this study is of academic significance in that 

it classified the categories of sustainable fashion into the life cycle of fashion products, 

sustainability-related systems, sustainable education, and global agendas, and 

identified research trends and trends in each area. 

   Meanwhile,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is study did not present 

differences in journals by field and did not identify the period of journal publication by 

field. Suggestions for follow-up studies through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ustainability needs to be practiced based on multidisciplinary thinking and field 

connection, not on a single discipline. Therefore, follow-up research needs to be 

conducted at a pan-academic level as a study on human, culture, society, and 

environment, where sustainable fashion is not the exclusive property of a single 

academic field. 

   Second, in order for sustainable fashion to change the actual global environment, the 

role of pan-national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United Nations must be 

strengthened. Thus, the UN needs to declare universal human values, such as SDGs, 

and encourage the world to pursue them. Through this, the world should recognize the 

need for sustainability and set a common direction, and research on this needs to be 

continuously conducted. 

 

Keywords: Sustainability, Sustainable Fashion, Life Cycle Of Fashion Products, ESG, 

                 Sustainable Education, Global Agenda  

 

Student Number: 2021-22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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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1] 국외 저널 키워드별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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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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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arel industry/E-comme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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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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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y of planned behaviour 

Product -service system(s) (P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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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30 

Supply chain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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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thing/Luxury/Design 17 

Corona virus (Covid-1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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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friendly/Education 

Ethics/Lifestyle 

Perceived value(s)/Perception(s) 

Pollution/Product development 

Sustainable business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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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impact(s) 

Fashion 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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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수로 조사된 키워드는 한 칸에 같이 병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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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국내 저널 키워드별 빈도 
 

국외 키워드 수 국외 키워드 수 

지속가능성 62 
 

3D 프린팅/3D 프린팅 패션 제품/ISO 

ISO 26000/K-rPet/MZ 세대 

OSMU/SDGs/SOU SOU 

TBL/UI 디자인/U 헬스 케어 디자인 

가변적 스타일링/가변적 패션 

가상 모델 유형/가상 착의 

가상 패션 광고/가상 현실 

가이드 라인/가정과 교육/가죽 폐기물 

가치 평가/감량 패션/감성 단어 

감성 지향 디자인/감성적 디자인 

개별화 경향/건축과 패션의 유사성 

경영 컨설팅/계획된 행동 이론/고압력 접착공법 

공급사실 투명성/공동체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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